




발간사

2026년 1, 2분기 ｢북한건설·개발동향｣을 

발간하며

북한은 2026년 2월 제9차 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6~2030)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대외적으로 북중·북러 관계를 축으로 

대외경제 공간을 넓혀가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지난 5개년계획의 성과를 다지는 '점진적인 

질적 발전'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새 계획의 첫 반년, 북한이 실제로 무엇을 짓고 어디에 

자원을 투입하는지는 이러한 정책 전환의 실체를 가늠하는 유용한 창(窓)이 될 것입니다.

〈2026년 1, 2분기 북한건설·개발동향〉에서는 새 5개년계획 원년의 국가예산과 건설투자 

흐름, 3차 연도를 맞은 '지방발전 20×10 정책'의 패키지형(공장·병원·종합봉사소 

동시건설) 추진 현황, 평양 화성지구 4단계 준공과 5단계 착공을 비롯한 상반기 살림집 

건설 동향,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건설업과 만성적 병목인 전력산업 현황을 

다루었습니다. 아울러 대형 관광지구 중심에서 벗어나 내국인 복지를 위한 중소형 시설이 

확산되는 흐름과, 도소재지 개건이라는 새 과업의 등장에도 주목하였습니다.

이번 호에도 두 편의 외부 전문가 원고를 수록하였습니다.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개선이 

북한 경제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세종연구소, 최은주)은 북중·북러 관계 확대가 북한 

경제에 주는 기회와 그 한계를 짚고 남북경협의 새 조건을 분석합니다. '북한 노동당 

제8차와 제9차 대회 국가경제발전계획의 성과와 과제: 건설부문을 

중심으로'(지역과환경연구소, 김미숙)는 두 계획의 건설부문 과제를 비교하여, 신규시설 

조성에서 공정개선과 지방 생활기반 확충으로의 이동을 밝힙니다.

이번 호가 북한의 건설·개발 현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자와 정책 담당자, 그리고 북한 

건설·개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익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북한건설·개발동향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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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2026년 2월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는 향후 5년간 북한의 대외관계와 대외
경제정책의 기본방향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국익수호를 기본
원칙으로 주변국 및 우호국과의 관계를 확
대하고, 경제적으로는 대외무역을 활성화하
는 한편 관광업을 경제성장과 문명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북한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2020
년 코로나19에 따른 국경봉쇄를 단행한 후 
2022년부터 북중 화물교역이 재개되기 시
작하였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을 계기로 북러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하였고 
2023년 이후 빠르게 확대되었다. 2026년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경제무역뿐 아니라 농
업 ·건설 ·과학기술 ·보건의료 등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제시되었다. 중국과 
러시아 이외 국가들과의 외교 및 고위급 교
류도 다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경제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외부자원과 경제협력의 범위는 확대되
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북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구조적인 개선으로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볼 필
요가 있다. 대외교역과 협력의 확대는 원료 ·
물자와 외화를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지만, 북한 내부의 생산성 · 기
술 ·에너지와 경제관리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변화는 남북관계와 

남북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조건을 제기한다.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대외경제 선택지가 
확대되고 북한의 대남정책도 크게 변화한 
상황에서는 북한의 경제적 수요가 곧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
존의 접근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시
에 북한이 산업현대화와 질적 발전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야의 협력 필요가 새
롭게 커질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먼저 제9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을 살펴보고, 북중 ·
북러 관계를 중심으로 최근 대외경제 여건

006

이슈진단

Issue

Review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개선이 

북한 경제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 대외경제관계의 확대와 남북 경제협력의 

여건 변화를 중심으로

01 최은주(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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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를 정리한다. 이어 이러한 변화가 북
한 경제의 회복에 제공하는 기회와 한계를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변화한 대외경제 환경
이 남북경제협력의 조건과 경제적 기능, 향
후 협력방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를 살펴본다.
 
 

II. 북한의 대외정책과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

1. 제9차 당대회 이후 대외정책과 대외경제

정책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대외정책의 기
본방향은 국익을 중심으로 대외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다. 당대회 보고는 
모든 대외활동을 국익수호의 원칙에서 전개
하고 주변국과의 전통적인 친선협조관계를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며 우호적인 국가들과 
정치 ·외교활동과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동시에 국가의 모든 대외활동을 
당중앙의 직접적인 지도와 관여 아래 추진
하도록 하면서 대외활동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도 강조하였다. 이는 외교와 대외경제를 
국가전략의 틀 안에서 함께 관리하려는 방
향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은 제8기(2021~2025년) 

동안 변화한 국제환경에 대한 북한의 평가
와도 연결되어 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전
략적 관계 확대와 중국과의 관계 회복, 우호
국과의 외교관계 확대를 사회주의건설에 보
다 유리한 대외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평가
하고 있다. 2025년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관
계를 동시에 강화하면서 베트남 ·라오스 ·인
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와의 교류도 확대

하였다. 특히 베트남과의 정상회담에서 경제
관리와 대외경제, 수출입 경험의 공유까지 
논의한 것은 대외관계 확대가 정치 ·외교에
만 한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외경제는 이러한 대외정책과 국내 경제

발전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설정되고 있다. 
제9차 당대회는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에 
대외무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관광업을 경제
성장과 문명발전을 추동하는 새로운 산업으
로 발전시키도록 하였다. 북한이 대외무역과 
관광을 기간공업 ·건설 ·지방발전 ·과학기술 
등과 함께 경제정책의 주요 과제로 제시하
고 있다는 점은 대외경제를 국내 발전계획
과 분리된 영역으로 보고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북한은 자력갱생 기조를 유지하면서 
외화와 원부자재 ·설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대외경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
을 제시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의 구체적인 운영에서는 활

동의 확대와 국가관리의 강화가 동시에 나
타난다. 대외무역의 상대와 품목을 확대하고 
가공무역 ·기술무역 ·봉사무역을 발전시키며 
물류와 기술거래의 기반을 개선하는 문제가 
제기되는 한편, 수출입 허가와 할당, 물자의 
가격과 반출입, 무역주체와 거래질서를 국가
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도 강조되고 있다.1
이는 제9기 경제관리의 전반적인 변화와

도 연결된다. 북한은 대외무역에서 확보한 
외화와 수입상품, 거래단위와 통로를 국가경
제 전체의 우선순위에 맞게 관리하려 하고 
있으며, 기간공업 ·농업 ·지방경제와 주민생
활 사이의 생산 ·공급 연계를 안정시키는 문
제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제9기 대외경제
정책은 대외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성과를 국내 발전계획과 국가관리체계에 연
결하려는 방향을 특징으로 한다.

1 김동식,� “대외무역규률을	강화할데	대한	우리	당정책의	정당성”,� 『경제연구』� 2026년	제2호,� pp.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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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중 경제관계의 회복과 협력 범위 확대

중국은 여전히 북한 대외경제의 기본적인 
축이다. 코로나19 기간 북중무역은 급격히 
축소되었지만 2022년 화물교역 재개를 시
작으로 단계적으로 회복되었으며 2023년 
이후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소
비재 공급처일 뿐 아니라 북한의 산업생산
과 설비 유지에 필요한 다양한 원료 및 부품
의 주요 공급원이기도 하다.
2025년 북한의 대중 수출은 약 4억 4,100

만 달러, 수입은 약 22억 9,800만 달러로 
전년보다 각각 25.4%, 21.9%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세는 2026년에도 이어지고 있
다. 2026년 1~7월 누계 대중 수입 및 수출
액은 각각 약 13억 5,400만 달러와 3억 
6,9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각각 10.7%, 
50.7% 증가하였다.2
북중무역의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대중수

입의 역할이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중간재

와 부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원료와 부품 부족으로 충분히 가동되
지 못했던 기존 설비의 정상적인 운영과 유
지 ·보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따라서 대
중 수입의 회복은 소비재 공급을 늘리는 효
과와 함께 북한의 산업생산을 정상화하는 
기본조건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대중 수출의 증가는 북한 수출산업의 경

쟁력 개선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2026년 1~5월 대중 수출은 전년 동기보다 
약 68% 증가한 2억 8,700만 달러였지만 증
가분의 상당 부분이 텅스텐에서 발생하였다. 
텅스텐 수출액은 약 900만 달러에서 8,800
만 달러 수준으로 크게 늘었으며 수출량 증
가보다 국제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던 것으
로 분석된다.3 따라서 최근의 수출 증가는 
북한의 외화획득 확대라는 의미를 갖지만, 
광업의 생산성과 수출경쟁력이 같은 수준으
로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6년 6월 북중 정상회담은 이러한 상

품교역의 회복을 협력범위의 확대와 연결하

2 한국무역협회	 K-stat� 무역통계,� <https://stat.kita.net/stat/istat/cts/CtsCtrImpExpList.screen>,� (검색일:� 2026년	

8월	 20일).

3 남진욱,� “North� Korea's� Economy,� H1� 2026:� A� Sliding� Won� and� a� Tungsten� Windfall”,� 『38� North』,�

202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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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방향을 보여주었다. 중국 측은 양국의 
발전전략 연계와 함께 경제무역·농업·건설·
과학기술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확대를 밝
혔다. 북한의 새로운 5개년계획이 기간공업
뿐 아니라 지방발전, 농업 현대화, 보건의료, 
관광과 과학기술까지 경제정책의 범위를 확대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북중 경제협
력도 상품과 원료 공급을 넘어 일부 기술·교육·
운영경험의 교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협력분야가 넓어지는 것과 대규모 

투자 ·산업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은 구분해
야 한다. 유엔 대북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
서는 합작투자와 금융, 첨단설비 이전, 대규
모 인프라 사업에 상당한 제약이 존재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상품교역·물류 ·관광·
인적교류와 농업 ·보건 ·교육 ·과학기술 등
에서 협력이 먼저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대
규모 산업개발은 제재환경의 변화에 크게 
좌우될 것이다.

3. 북러 경제관계의 확대와 협력 기반의 

확장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에서 가장 두
드러진 변화 가운데 하나는 러시아의 역할 
확대이다. 북러 교류는 2022년부터 단계적
으로 재개되었고 2023년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이후 정치 ·군사관계를 중심으
로 빠르게 확대되었다. 2024년 체결된 「포
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은 
군사 ·안보뿐 아니라 경제 ·과학기술 ·교육 ·
보건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확대
할 제도적 기반이 되었다. 
북러 경제관계는 공식 상품무역만으로 규

모와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갖

는다. 관계의 중요한 부분이 군수물자와 병
력 ·인력 제공 및 이에 대한 반대급부처럼 
일반 무역통계에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 형
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KDI 분석
에서도 군수공장과 중화학공업이 집중된 지
역에서 경제활동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뚜렷
하게 나타난 반면 식품가공 등 일부 경공업
에서는 개선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북러 협력이 군수 ·중화학공업 등 
특정 국가부문의 생산과 수요를 확대하는 방
향으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4
러시아는 북한에 외화와 물자,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도 제공한다. 특
히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 확대는 수송 ·건
설 ·농업기계 ·군수생산 등에 필요한 연료 
부족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군수물자와 인
력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의 규모와 형태, 러
시아산 물자와 에너지가 북한 내부에서 어
떠한 부문에 배분되는지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북러관계가 북한 경제에 제
공하는 경제적 효과의 전체 규모를 정량적
으로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2026년에는 군수와 에너지 이외의 경제

협력 기반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4월에는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약 850m 
길이의 북러 도로교 연결공사가 진행되었다. 
이 교량은 1959년 개통된 기존 철도교에 더
해 차량을 이용한 국경수송 기반을 처음으
로 추가한다는 의미가 있다. 러시아 측은 교
량이 무역과 관광, 인적 왕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하루 최대 약 300대의 
차량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당초 6월 완공 ·개통을 목표로 했으나 
러시아 측 세관시설 공사가 늦어지면서 실
제 운영 시점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4 김규철·남진욱,� 『북러	밀착이	북한경제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KDI,� 20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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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보건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이 시작되었

다. 2026년 4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는 조러친선병원 착공식이 열렸으며 러시아 
보건장관과 천연자원 ·환경장관 등이 참석
하였다. 양측은 병원 건설뿐 아니라 무역경
제 ·과학기술과 보건 분야의 실무협력 확대
를 함께 논의하였다. 이는 북러협력의 범위
가 군사와 자원교환을 넘어 보건 인프라와 
서비스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인적교류의 확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러시아가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한 비자는 
2025년 3만 6,413건으로 2024년 9,239건
에 비해 크게 증가했으며 대부분이 교육 목
적 비자로 집계되었다. 교육 · 연수와 노동력 
이동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지만, 북러 간 인적 이동의 규모 자체가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러한 최근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북러 경제관계의 중장기적 지속 가

능성은 현재 협력의 규모와 별개의 문제이
다. 군수물자와 인력에 대한 러시아의 수요 
가운데 상당 부분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특수한 조건과 연결되어 있다. 향후 전쟁 상
황이나 러시아의 군수수요가 변화할 경우 
북한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일부 경제적 이

익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현재 형성된 정치 · 군사관계가 도로

와 철도, 에너지 · 자원, 관광 · 보건, 교육과 
과학기술 및 극동지역 협력 등 자체적인 경
제성을 갖는 분야로 확대될 경우 러시아의 
역할은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도 있다. 따
라서 향후 북러 경제관계의 지속성을 판단
하는 핵심은 현재의 특수수요가 일반적인 
경제협력으로 어느 정도 전환되는가에 있다.
현재 단계에서 러시아는 중국을 대체하기

보다 북한의 대외경제 선택지를 추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의 산업과 주
민경제 전반에 필요한 폭넓은 원료·중간재·
부품과 상품을 공급하는 기본적인 경제관계
라면, 러시아는 군수 ·에너지 ·노동 ·자원과 
일부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선택
지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북중 경제관계와 
북러 경제관계는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제3국과의 대외관계 확대와 경제관계 

다각화 가능성

북한의 대외활동 확대는 중국과 러시아에 
한정되지 않는다. 2025년 이후 베트남과 라
오스를 비롯한 전통적인 우호국과 정상급 
교류가 확대되었고 벨라루스와의 경제협력 

�� �� �3� "2� �456#� 789� �:� ;<

분야 최근 주요 변화 경제적 의미

군수 · 산업 군수물자 · 인력 협력 및 관련 생산 확대
중화학 · 군수부문 생산수요와 외화 · 현물 확보 

가능성

에너지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 확대 수송 · 건설 · 농업 · 산업의 연료제약 완화

교통 · 물류 두만강 도로교 건설 철도 중심의 국경물류에 도로수송 기반 추가

보건 원산 조러친선병원 건설 보건 인프라와 의료 · 인력교류 확대

인적교류 교육 · 연수 목적 이동 확대 전문인력 교류와 노동 활용 가능성 확대

관광 러시아 관광객의 북한 방문 관광시설 재가동과 서비스 · 외화획득 경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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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도 이어지고 있다. 2026년에는 루카셴
코 벨라루스 대통령이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
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벨라루씨공화국 
사이의 친선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
고 외교, 공보, 농업, 교육, 보건 등 여러 분야
에서의 협조에 관한 합의문을 체결하였다.5
이러한 흐름은 북한 내부의 대외경제 논

의와도 연결된다. 우호국과 경제관계를 확대
하기 위해 상대국 시장에 맞는 수출입 품목
을 선정하고 상품인증과 관세 ·비관세 조건, 
결제조건을 개선해야 하며, 외국투자 확대를 
위해 투자보호와 특수경제지대의 운영조건
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도 이루어지
고 있다.6
그러나 외교관계의 확대를 경제관계의 실

질적인 다각화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실
제 교역과 투자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북한이 
경쟁력을 가진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고 물류 ·결제 ·계약체계가 정상적
으로 작동해야 한다. 상대국 기업에도 북한
과 거래할 충분한 경제적 동기가 있어야 하
며 대북제재 준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중국 ·러시아 이외 국가들과

의 관계 확대는 경제협력의 외교적 ·제도적 
기반이 넓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중기
적으로는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농업 ·관
광 ·보건 ·교육 ·과학기술 등 일부 분야에서 
제3국과의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III. 대외경제 여건 개선과 북한 경제 

회복의 기회와 제약

1. 최근 경제회복의 성격과 대외경제의 

역할

최근 북한 경제가 코로나19 기간의 심각
한 위축에서 벗어나 일정한 회복세를 보이
고 있다는 점은 여러 자료에서 확인된다. 북
한 스스로 제8기 동안 진행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기본적으로 완수’했다고 평가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 추계에서도 북한 실
질 GDP는 2023년 3.1%, 2024년 3.7%, 
2025년 3.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2025년에는 제조업과 건설업의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7
다만 최근 경제회복을 하나의 요인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먼저 2022년 이후 북중 
교역이 단계적으로 정상화되면서 국경봉쇄
로 부족해졌던 원료 ·중간재와 소비재를 다
시 확보할 수 있게 된 정상화 효과가 존재한
다. 이는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위축되었던 
경제활동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는 과
정에서 나타나는 회복이다.
여기에 2023년 이후 북러 관계 확대와 

북중관계 개선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대외
경제 효과가 더해지고 있다. 러시아와의 군
수 ·에너지 ·인적협력은 중화학공업과 일부 
국가부문에 새로운 수요와 외화 ·물자를 제
공하고 있으며, 북중무역의 확대는 산업생산
에 필요한 각종 투입물들을 보다 안정적으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동지와	벨라루씨공화국	대통령	알렉싼드르	루까쉔꼬동지	사이에	회담

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벨라루씨공화국	 사이의	 친선및협조에	 관한	 조약》� 조인식	 진행”,� 『노동신문』,�

2026.3.27.

6 김홍일,�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대외경제관계발전을	도모하는데서	나서는	중요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

보	경제학』�제71권	제2호,� 2025,� pp.33~38.

7 한국은행	보도자료,�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2026.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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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보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고 있다. 
실제 2020~2022년 국경봉쇄기에 경제성장
률과 재정지표가 함께 부진했던 반면 2023
년 이후 회복세가 나타났다는 점은 최근의 
생산회복을 내부 동원만으로 설명하기 어렵
고 대외경제 정상화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
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에서는 주택건설과 지방발전 20×10, 

농촌주택, 기간공업 및 군수생산 등 국가가 
추진하는 대규모 정책사업도 경제활동을 확
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지방공업공
장뿐 아니라 병원 ·종합봉사소 ·양곡관리소
와 같은 생활시설이 계속 확대되면서 필요
한 철강과 시멘트 · 기계 · 전력 · 수송 및 운
영물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즉 최근 북한 경제의 회복은 국경 정상화

에 따른 교역 재개 효과, 새롭게 확대된 대
외경제관계, 국가주도 투자와 생산 확대가 
결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세 요인의 지속성이 서로 다르

다는 점이다. 국경 정상화 효과는 코로나19 
이전의 교역조건에 가까워질수록 추가적인 
효과가 줄어든다. 북러 군수수요는 국제정세
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국가주도 투
자 역시 이를 지속할 원료 ·외화 ·전력 ·재
정과 운영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최근의 
회복이 제9기의 안정적 · 지속적 성장으로 
이어지는지를 판단하려면 생산량의 증가 자
체보다 이러한 회복이 새로운 생산능력과 
생산성 ·품질의 향상으로 연결되는가를 살
펴볼 필요가 있다.

2. 산업생산 정상화의 기회와 생산성 

향상의 제약

대외경제 여건 개선이 산업에 제공하는 
가장 직접적인 기회는 생산에 필요한 원료

와 중간재 ·부품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으로부터 합성수지와 
섬유원료, 화학제품, 기계 및 전자부품 등의 
공급이 회복되면 원료와 부품 부족으로 충분
히 가동하지 못했던 기존 공장의 생산활동과 
설비 유지 ·보수 여건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단기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북한 산업에서는 생산설비 자체의 
부족뿐 아니라 원료 ·부품 ·연료 부족으로 
이미 설치된 생산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
라서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료 ·중간재와 부
품 공급의 정상화는 대규모 신규투자가 없
어도 일부 산업에서 가동률과 생산량을 높
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북러관계는 다른 방식의 기회를 제공한다. 

러시아의 군수수요는 금속 ·기계 ·화학을 비
롯한 군수 관련 중화학공업에 새로운 생산
수요를 제공하고 있으며, 에너지와 물자의 
제공은 해당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일
부 공급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다만 현재까
지 이러한 효과가 경공업과 일반 소비재산
업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다는 근거는 충
분하지 않다.
여기에서 기존 설비의 가동률 회복과 생

산성 향상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원
료가 부족해 절반만 가동되던 공장에 더 많
은 원료가 공급되어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
은 분명 경제회복이지만, 동일한 원료와 노
동·에너지를 사용해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
거나 품질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생산성 향
상과는 다르다.
따라서 최근 생산과 수출의 증가를 평가

할 때에는 투입재 공급 정상화에 따른 가동
률 상승, 새로운 대외수요의 발생, 국제가격 
변화, 설비 · 기술 개선에 따른 생산성 향상
을 서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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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은 가격변화가 수출액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례이며, 이러한 증가를 산업의 
질적인 개선과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
를 보여준다.
제9기가 강조하는 ‘질적 발전’으로 이어지

려면 설비현대화와 생산공정 개선,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지 효율, 노동생산성, 품
질 · 원가관리, 신제품 개발과 기술수준의 개
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최근 설
비관리와 기술집약형 기업, 품질비용과 지식
관리를 경제정책의 주요 문제로 다루고 있
는 것도 이러한 필요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대외경제 여건 개선의 가장 직접

적인 효과는 기존 생산능력의 정상적인 활
용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중장기적인 성
과는 이러한 회복이 설비현대화와 기술 ·품
질 ·생산성 개선으로 얼마나 이어지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3. 농업·에너지의 여건 개선과 구조적 제약

농업에서도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은 일부 
생산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비료와 농약, 
농업용 연료와 농기계 ·부품의 조달여건이 
국경봉쇄기에 비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이
다. 북한이 제9기에도 농업기계화와 과학농
사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확보하는 일부 생산요소는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요소의 조달여건 개선

이 실제 농업생산 증가로 어느 정도 이어졌
는지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다. 북한의 농
업생산은 비료와 농기계뿐 아니라 토지생산
성, 관개와 수리시설, 종자, 영농기술과 기후 

등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특히 북한 내부
에서도 가뭄 ·고온 · 큰물 · 태풍과 같은 이상
기후에 대응하고 우량종자와 토양관리, 과학
적인 영농체계를 발전시키는 문제가 강조되
고 있다.8
따라서 농업에서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은 

부족한 생산요소의 조달여건을 개선하고 생
산의 불안정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농업생산성의 구조적인 문제는 토지 ·관개 ·
종자 ·기술 등 내부 조건의 개선을 통해 해
결해야 한다.
에너지에서도 유사한 관계가 나타난다. 

러시아를 통한 정제석유 공급 확대는 수송과 
건설, 농기계, 일부 산업과 군수부문의 연료
제약을 완화할 수 있다. 특히 대규모 건설과 
물류, 농업기계화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석유
계 연료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는 것은 경제운영의 중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석유제품의 공급 증가와 북한의 

구조적인 전력문제 해결은 구분해야 한다. 
공장생산을 안정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발전설비의 능력뿐 아니라 송배전체계, 발전
설비의 유지 ·보수, 전력손실, 석탄과 수자
원 등 발전원 자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 한국은행 추계에서도 제조업과 건설업
의 회복과 달리 2025년 전기가스수도사업
의 부진이 나타났으며, 북한 역시 석탄 증산
과 발전 ·기계설비 현대화를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과 에너지에서 확인되는 공통

적인 특징은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이 투입
요소 부족에 따른 당장의 제약을 완화할 수
는 있지만 내부의 생산성 ·기반시설 문제를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8 한정민,�“과학농사제일주의의	철저한	구현으로	농업생산의	안정적,�지속적장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문제”,� 『김일성

종합대학학보	경제학』�제72권	제1호,� 2026,� pp.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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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 중심의 경제운영 강화와 시장 ·

주민경제의 불안정

최근 북한 경제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식경제와 대외무역의 회복이 시장의 안정
으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DailyNK가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북한 시

장가격을 보면 2026년 1월 이후 원화가치
와 쌀 가격의 변동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9 
평양의 시장 달러환율은 1월 4일 1달러당 3
만 9,200원에서 5월 10일 7만 2,100원까지 
상승하였다. 이후 일시적으로 낮아졌지만 8
월 1일에도 6만 7,100원을 기록하였다. 같
은 기간 평양의 쌀 가격은 1월 4일 1kg당 1
만 8,000원에서 8월 1일 4만 5,000원으로 
상승하였다. 특히 7월 5일 3만 1,200원이던 
쌀값이 7월 19일 4만원, 8월 1일 4만 
5,000원으로 다시 크게 높아지는 등 높은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상품공급의 부족이나 대외

교역 규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북중무
역이 확대되고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도 증
가하는 가운데 시장환율과 일부 상품가격이 
동시에 크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
에는 대외경제에서 확보되는 외화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상품이 어떠한 유통망을 통해 배
분되는지, 국가가 시장과 외화거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은 생산물뿐 아니라 상품의 공

급 ·유통과 외화거래를 국가의 관리범위 안
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포괄하려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양곡관리소와 국영상점 ·수
매상점 등의 공식적인 유통망을 확대하는 
한편 개인 간 외화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하고 공식 환전채널을 확대하려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의 배급
체계를 그대로 복원하는 방식보다 국가가 
관리권을 강화하면서 가격과 유상거래 등 
시장에서 형성된 운영방식을 일부 결합하는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제9차 당대회 이후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DailyNK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국영상업망을 
장마당보다 우위에 두기 위해 장마당으로의 
상품유통을 제한하는 조치가 강화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가격의 변동도 나타난 
것으로 전해진다.
따라서 최근의 높은 환율과 물가를 대외

경제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는 증거로만 해
석하기는 어렵다. 시장과 비공식 거래를 통
해 이루어지던 외화와 상품의 유통 일부를 
국가가 공식 무역 ·상업망 안으로 편입하려
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균형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외화와 수입물자를 기
간공업과 건설, 국방과 주요 정책사업에 우
선 배분하고 시장으로 유입되는 외화와 상
품의 통로를 제한한다면 대외경제활동이 확
대되어도 시장의 외화사정과 상품공급은 같
은 속도로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국가유통이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수준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실제 공식 상업
망의 운영에서도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과 
상품조달 방식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난다. 2026년 8월 DailyNK
가 평안북도 한 수매상점의 운영실태를 조
사한 결과, 형식적으로는 국가가 수매 ·판매
가격을 관리하지만 실제 상품 확보와 판매 
과정에서는 장마당 시세를 반영하여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는 최근 북한 경제의 변화를 국가가 관

9 DailyNK,�북한시장동향	 <https://www.dailynk.com/market/>� (검색일:2026년	 8월	 23일).

10 DailyNK,� “수매상점,�형식상	국가	가격제	따르지만	실상은	장마당	시세가	기준”,� 202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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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공식경제의 확대와 주민들의 시장활
동 위축이라는 단순한 대립관계로 보기보다, 
국가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던 경제활동의 일
부를 공식적인 생산 및 유통체계 안으로 편
입하고 관리하는 과정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는 무역과 유통 ·외화
를 공식체계로 더 많이 포괄하려 하지만 실
제 운영에서는 시장가격과 상업적 거래방식
을 일정하게 활용하고 있다. 국가관리의 강
화와 시장적 운영방식의 부분적인 흡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주민생활에 대한 영향 역시 균등하지 않

을 가능성이 높다. 외화를 보유하거나 외화
소득을 얻는 경제주체는 원화가치 하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수 있지만, 북한 
원화 임금에 크게 의존하는 주민은 물가상
승으로 실질구매력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 
국가가 공급하는 식량 ·소비품과 각종 생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도 
체감생활 수준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환율과 가격의 상승만을 전체 
주민의 생활수준 변화와 일대일로 연결하는 
것도 피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 경제를 평가할 때에는 공식경

제의 생산, 국가의 투자와 공급능력, 시장의 
환율과 상품가격, 주민의 실제 구매력과 공
공서비스 이용을 서로 다른 지표로 구분해
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5. 경제회복의 지속 가능성과 제9기 발전

전략

최근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은 북한 경제
가 국경봉쇄기의 위축에서 회복되는 데 실
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북중무역의 정상
화는 산업투입재의 조달조건을 개선하고 있
으며 북러관계의 확대는 일부 산업에 새로

운 수요와 외화 ·물자 ·에너지 확보경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변화는 지방발전과 주택건
설, 기간공업과 보건 등 국가가 추진하는 사
업을 지속하는 데에도 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제9기 경제발전전략의 관점에서는 이러한 

회복이 어떤 성격을 갖는지가 특히 중요하
다. 제9차 당대회는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을 
‘안정공고화단계, 점진적인 질적 발전단계’로 
규정하였으며, 8기에 확보한 생산기반과 정
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생산성 ·
품질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대외경제의 성과는 외화와 수입물

자의 증가와 함께 그것이 국내 생산기반과 
주민생활 개선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기
준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외부에서 확보
한 자원을 기간공업과 지방공업의 생산기반 
강화, 설비현대화와 기술개건, 농업생산성 향
상, 보건과 생활서비스의 정상운영으로 얼마
나 연결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이다.
향후 북한 경제 회복의 지속 가능성을 판

단할 때에는 생산량 증가가 기존 설비의 가
동률 회복을 넘어 생산능력과 생산성 향상
으로 이어지는지, 성장의 기반이 군수 ·중화
학공업과 대규모 건설에서 경공업 ·농업 ·서
비스와 주민생활 관련 부문으로 확대되는지, 
전력과 에너지 기반이 경제활동 확대를 안
정적으로 뒷받침하는지, 시장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주민의 실질구매력이 개선되는지
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대외경제의 구성도 중요한 판단기준이다. 

중국은 북한의 구조적인 대외경제 기반이지
만 높은 대중국 집중도 자체는 북한이 지속
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취약요인이다. 러시
아가 최근 제공하는 일부 수요와 경제적 기
회는 국제정세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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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외경제 선택지가 넓어졌다는 사실
과 그 선택지가 장기간 안정적으로 유지된
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다.
결국 최근의 대외경제 여건 개선은 북한

에 생산을 정상화하고 국가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동시에 생산
성 ·기술 ·농업 ·전력 ·시장안정이라는 기존
의 구조적인 제약은 계속 남아 있다. 북한이 
대외경제를 통해 확보한 추가자원을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완화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현재의 회복이 제9기가 지향하는 
점진적인 질적 발전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IV. 대외경제 여건 변화와 남북경제

협력의 새로운 조건

1. 남북경제협력의 기회요인과 제약요인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개선은 남북경제협
력에 기회와 제약을 동시에 가져오는 변화
이다.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한국과의 경제협
력을 필요로 하는 정도를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의 경제발전
수요가 변화하면서 새로운 협력분야가 형성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남북경제협력에서 한국이 북한에 제

공할 수 있었던 주요 경제적 기능은 자본과 
외화, 설비와 원부자재, 시장이었다. 북한이 
국제경제와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제한되
어 있을수록 이러한 기능 자체가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중국은 북한이 일상적인 산

업생산과 경제운영에 필요한 폭넓은 원료 ·
중간재 ·부품과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러
시아는 군수수요와 에너지 ·자원, 외화와 인

적교류 등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단순히 자본이나 물자
를 제공하는 방식의 남북경협에 대해 북한
이 느끼는 경제적 필요성은 과거보다 낮아
질 수 있다.
실제로 북한의 전체 대외교역은 회복되고 

있는 반면 남북 간 반출입은 사실상 사라져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대외경제 회복과 남
북경제관계의 복원은 서로 별개의 과정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정치적 제약도 더욱 커졌다. 북한은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전환하였
으며 남북교류협력을 뒷받침해 왔던 기존의 
정치적 ·제도적 기반도 크게 축소하였다. 대
북제재도 여전히 대규모 투자와 금융, 산업
설비와 기술 이전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발전수요가 존재하고 한국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남북경협 사업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조건은 과거에 일정 부분 전제되

었던 ‘북한 경제 악화 → 외부협력 필요 증
가 → 남북경협 필요 증가 → 남북관계 개선’
이라는 선형적인 관계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통
해 일정한 외부자원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
에서는 경제적 어려움 자체가 대남정책 변
화를 유도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대
외경제 공간의 확대와 경제의 일정한 회복은 
단기적으로 북한이 현재의 대남정책을 유지
할 수 있는 경제적 여지를 높일 수도 있다.
반면 기회요인도 존재한다. 북한이 제9기 

동안 정상가동과 생산성 ·품질, 지방발전과 
주민서비스, 과학기술 ·정보화, 관광과 대외
경제의 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면 단순 물
자확보와 다른 유형의 기술 ·서비스 ·운영 
역량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다.
또한 북중 ·북러 경제관계 확대는 남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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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의 필요성을 낮추는 요인이면서 동시에 
장기적으로 지역협력의 기반을 넓히는 측면
도 있다. 북한과 중국 · 러시아 사이의 관광 ·
교통 ·물류가 확대되면 남북교통과 관광 역
시 장기적으로 한반도 내부 연결만이 아니
라 동북아 지역망의 일부라는 관점에서 검
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의 가능성은 북한의 

발전수요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 북한의 수
요와 한국의 역량, 북한의 정책적 수용성, 
제재와 제도적 조건, 상호 편익과 사업의 지
속 가능성이 함께 충족되어야 실제 협력으
로 전환될 수 있다. 

2. 북중·북러 협력 확대와 남북경제협력의 

역할 변화

북중·북러 경제관계 확대를 한국과 중국·
러시아 사이의 단순한 경쟁으로 설정할 필
요는 없다. 각 국가가 북한에 제공하는 경제
적 기능과 북한이 이들과 관계를 맺는 정치
적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리적 인접성과 광범위한 산업기

반, 대규모 시장과 오랜 물류 ·교역관계를 

토대로 북한의 일상적인 경제운영에 필요한 
원료 ·중간재 ·부품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공
급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한국이 동일한 
방식으로 대체해야 할 이유도 현실적인 가
능성도 크지 않다.
러시아는 현재 에너지와 군수수요, 자원

과 인력 등을 중심으로 북한에 추가적인 경
제적 기회를 제공한다. 향후 도로교와 관광 ·
보건 ·과학기술 등 일반경제 분야의 협력이 
확대되면 그 역할도 넓어질 수 있지만, 현재
의 경제적 기능 중 일부는 국제정세와 군수
수요에 민감하다.
따라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은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단순한 비교보다, 북한의 발전수
요 가운데 한국이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다른 대외
협력 상대를 통해 이미 충족하고 있는 수요
와 그렇지 못한 수요를 구분하고, 후자의 영
역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살펴봐야 한다.
특히 북한이 제9기에서 생산의 정상화에 

더해 생산성 ·품질 ·기술수준을 높이고 시설
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설과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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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주요 변화 남북경협에 대한 의미

기회요인

산업현대화 · 품질 · 생산성 중시 기술 · 품질 · 운영관리 협력 수요 확대 가능성

지방 · 보건 · 서비스정책 확대 농업 · 보건 · 환경 · 지역서비스 등 협력영역 확대

관광 · 교통 대외연계 확대 장기적 초국경 · 지역협력 가능성

대외활동 정상화 국제사업 · 교류를 운영할 경험과 기반 회복

제약요인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북한의 정치적 수용 가능성 저하

대북제재 지속 투자 · 금융 · 설비 · 기술협력 제한

북중 · 북러 협력 확대 한국과의 단기적 협력 필요성 감소

국가관리 강화 사업주체 · 가격 · 유통 · 거래방식에 대한 통제 가능성

정치 · 안보 불확실성 경제성이 있는 사업도 중단될 위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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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자체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설비진단
과 유지보수, 생산공정, 품질과 안전관리, 표
준, 정보화, 인력교육과 시설운영 등은 제품
이나 원료의 단순 공급과는 다른 유형의 경
제협력이다.
앞으로는 북한의 산업과 생활서비스가 안

정적으로 운영되고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과정에서 한국이 어떤 기능을 제공할 수 있
는지를 중심으로 협력의 가치를 판단할 필
요가 있다.

3. 기존 사업의 재검토와 협력분야·방식의 

다양화

북한 경제와 대외경제 환경이 변화한 만
큼 기존 남북경협 사업도 현재의 조건에 맞
게 경제적 기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개성공단의 기존 모델은 북한의 상대
적으로 낮은 임금과 한국 기업의 자본 ·기술
· 원부자재를 결합한 노동집약적인 임가공 
방식이었다. 이는 북한에는 고용과 외화소득
을, 한국 기업에는 생산비 절감이라는 이익
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가공무역과 품질 향상, 기

술 · 기능인력 양성과 경제개발구 운영의 효
율성을 중시하는 상황에서는 장기적으로 저
임금 임가공 중심 모델이 변화한 발전수요
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개성공단이 다시 논의된다면 생산기지
의 단순한 복원뿐 아니라 설비현대화와 생
산기술, 품질관리, 전문인력 교육과 기업운
영을 함께 결합하는 산업협력 모델도 검토
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국제사회의 대북제
재가 지속되면서 경제개발구 개발을 본격화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최
근 관련 문헌에서는 외국투자기업의 운영을 
뒷받침할 기술 ·기능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과 외부 기술 ·자금의 연계 등이 논의되는 
등 경제개발구의 향후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어지
고 있다.11
관광협력의 환경도 달라졌다. 북한은 원

산갈마해안관광지구를 비롯해 새로운 관광
시설을 확대하고 관광 자체를 경제성장과 
문명발전을 촉진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려 하
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조건도 과거보다 확대되었다. 따라서 
향후 남북관광의 경제적 가치는 한국 관광
객의 규모와 함께 관광상품 개발, 숙박 · 교
통 ·의료 ·휴양 서비스, 관광인력 교육과 시
설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검토하고, 관광협
력의 범위에 북한 관광산업의 서비스 수준과 
운영능력을 높이는 방향까지 포함할 수 있다.
철도 ·도로 역시 남북 간 물리적 연결을 

복원하는 데만 목적을 두기보다 북한이 중
국 ·러시아와 확대하는 교통 ·물류체계 및 
동북아시아 지역경제 속에서 어떠한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러 
도로교 건설 등 북한의 북방 교통망이 확대
되는 상황은 장기적으로 남북 교통망의 경
제적 기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새로운 협력분야는 북한의 발전수요뿐만 

아니라 북한이 해결하려는 문제와 한국이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결합하여 실질적인 
협력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협력은 시설과 
물자 제공, 기술 · 운영 · 인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하고, 대형사업과 분야별 ·
지역별 사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11 김경렬,� “경제개발구	로력관리개선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김일성종합대학학보	경제학』�제71권	제1호,�2025,�

pp.9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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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농업 ·식품 분야에서는 종자와 비료 ·농

기계 같은 개별 생산요소의 제공뿐 아니라 
생산-저장-가공-유통을 연결하고, 농기계 유
지관리와 식품 품질관리를 결합하는 협력을 
검토할 수 있다. 이는 생산량 증가가 실제 
주민공급과 지역 식품산업의 발전으로 이어
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영역이다. 
보건의료에서는 병원과 의료기기 제공을 

넘어 의료장비 유지관리, 의약품의 품질과 
유통, 병원운영과 의료정보, 전문인력 교육 
등의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 북한이 지방병
원과 의료서비스를 확대할수록 시설을 건설
하는 것과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문제
의 차이가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이다.
산업분야에서는 생산설비와 함께 품질 ·

표준, 공정관리, 원가와 에너지 효율, 생산정
보화와 전문인력 교육을 검토할 수 있다. 관
광과 서비스 분야에서는 상품개발과 운영관
리, 인력교육, 서비스 표준이 중요하다. 지방
개발이 확대될수록 상하수도와 폐기물, 산림
과 수자원, 재난대응과 도시관리도 중요한 
수요가 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대규
모 발전소 건설뿐 아니라 공장과 공공시설의 
에너지효율 개선, 설비 유지관리와 분산형 
에너지 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협력의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

가 있다. 남북경협을 반드시 남북 양자가 단
독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장 효과
적인 협력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산업공정과 기업협력, 개성공단과 같이 

양측 기업과 기관 간 직접적인 협력이 핵심
적인 사업은 남북 양자협력이 중심이 될 수 
있다. 반면 보건의료 · 감염병 ·식량 ·재난 
등에서는 WHO, UNICEF, FAO 등 국제기
구가 보유한 전문성과 사업관리 경험, 국제

적인 기준을 결합하는 방식이 유용할 수 있
다. 국제기구 참여의 의미는 전문성 ·재원·
사업경험과 국제규범을 함께 활용할 수 있
다는 데 있다.
관광 ·교통 ·환경 ·수자원 등은 중국 ·러

시아와 같은 제3국을 포함한 지역협력의 가
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북한이 중국과 러시
아를 통해 관광과 교통 ·물류망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참여도 기존 지역경제관
계에 새로운 기능을 더하는 방향으로 설계
할 수 있다. 대기오염과 수질 ·산림 ·하천 
관리처럼 국경을 넘어 영향을 주고받는 환
경문제와 재난 대응, 관광노선, 철도 · 물류 
등에서는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보다 
지역 전체의 경제성과 공공성을 고려하는 
다자협력이 더 적합할 수 있다.
따라서 다자협력은 사업의 성격과 경제적 

기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독자적인 협력
방식으로 볼 필요가 있다. 사업의 내용과 경
제적 기능에 따라 양자 ·제3국 ·국제기구·지
역협력을 선택하거나 결합하는 것이 새로운 
남북경협의 중요한 설계원칙이 될 수 있다.

4. 추진조건과 중장기 전망

현재 남북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대북제재
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본격적
인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따라
서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대규모 사업의 
재개 시점을 미리 정하는 것보다 북한의 경
제정책과 산업수요, 북중 · 북러 관계와 제3
국 협력, 대북제재와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
로 분석하면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
방식을 준비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발전수요와 

실제 협력 가능성을 구분하는 것이다. 북한
이 특정 분야를 정책적으로 중시한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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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는 의미는 아니
며, 한국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
서 경제성이 자동적으로 확보되는 것도 아
니다. 북한의 수요, 한국의 협력역량, 북한의 
수용 가능성, 제재와 제도, 사업의 상호 편
익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실제 협
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정치적 여건이 개선될 경우에는 사업의 

규모를 조절하기 쉽고 성과와 운영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분야에서 협력경험을 축적
할 수 있다. 농업 · 보건 ·환경 ·재난과 인력
양성, 기술 · 교육과 운영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사업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공동관리와 정보공유, 물자와 
재정의 정산, 성과 평가 등 지속 가능한 운
영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제재환경과 남북관계가 더 개선되면 농식

품과 보건, 관광 · 지역개발, 산업기술과 에
너지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장기적
으로 투자와 금융에 대한 제약이 크게 완화
될 경우에는 산업단지와 교통 ·물류,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와 산업현대화 같은 장기 사
업을 검토할 수 있다.
협력의 단계와 순서는 분야별 조건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보건 · 환경 ·재난 분야
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조건이 마련될 수 있
는 반면, 산업설비와 금융투자가 필요한 사
업은 상당한 제재완화 이후에야 가능할 수 
있다. 관광과 초국경 환경처럼 주변국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도 남북관계만으로 추진
시점을 결정하기 어렵다.
중장기적으로 남북경협의 상대적인 위상

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 중국은 상당 기간 
북한 대외경제의 기본적인 축으로 남을 가
능성이 높지만 러시아가 제공하는 경제적 
기능은 북러관계가 군사적 특수수요에서 일
반경제 관계로 얼마나 확장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북한의 산업발전 단계가 높
아질수록 외부협력에 대한 수요도 원료 ·자
본 중심에서 기술과 생산관리, 품질 · 표준과 
산업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은 특정 시점의 북

한 경제 수준을 전제로 고정된 사업목록을 
만들어 두기보다 북한의 발전전략과 대외경
제 선택지, 제재와 정치환경의 변화를 지속
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준비할 필
요가 있다.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은 코로나19 
국경봉쇄기에 비해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 
2022년 이후 북중 교역과 북러 교류가 단계
적으로 회복 ·확대되었고, 2026년 제9차 당
대회는 대외무역과 관광을 활성화하면서 우
호국과의 관계를 국가발전에 적극 활용하는 
방향을 공식화하였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산업과 주민경제에 필요한 원료 ·중간재 ·부
품과 상품을 공급하는 기본적인 대외경제 
기반이며, 러시아는 군수수요와 에너지 · 자
원 ·인적교류 등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변화의 핵심은 북
한이 활용할 수 있는 외부자원과 경제활동 
공간이 확대되고 있다는 데 있다. 다만 상품
무역의 높은 대중국 집중, 러시아 협력 일부
의 국제정세 의존성, 제3국과의 제한적인 경
제관계는 여전히 구조적 제약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대외경제 여건의 개선은 북한 경

제 회복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북중
무역의 정상화는 산업투입재의 조달조건을 
개선하고 북러관계의 확대는 일부 산업에 
새로운 수요와 외화 ·물자 ·에너지 확보경로
를 제공한다. 그러나 기존 설비의 가동률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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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과 생산성 향상은 구분해야 하며 농업과 
전력의 구조적 제약, 시장환율과 물가의 불
안정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제9기 북한 
경제를 평가하는 핵심은 대외무역과 외화수
입의 규모 자체보다 외부에서 확보한 자원
을 생산기반 강화와 설비현대화, 생산성과 
품질 개선, 주민생활 향상으로 얼마나 전환
할 수 있는가에 있다.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
질 때 제9차 당대회가 제시한 ‘점진적인 질
적 발전’도 실제 경제변화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남북경제협력에도 새로운 

조건을 제기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제공하는 
경제적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한국이 자본이
나 원부자재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북한에 
중요한 경제적 가치를 갖기는 과거보다 어
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북한의 대남정책 변
화와 대북제재가 남북경제협력의 정치적 ·
제도적 제약을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남북경

협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것이 남북관계 개
선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선형적인 접근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대외경제가 
회복되는 동안에도 남북 반출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두 과
정이 별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남북경협의 경제적 가치는 북한의 발전수

요 변화에 따라 새로운 형태로 형성될 수 있
다. 북한이 현재의 생산회복을 산업현대화와 
질적 발전으로 이어가려 할수록 생산기술과 
품질 ·표준, 설비운영과 유지관리, 산업서비
스, 전문인력과 정보화 등 보다 복합적인 발
전수요가 중요해질 수 있다. 지방발전과 주
민생활 정책이 확대될수록 보건의료와 농업
·식품산업, 관광서비스, 환경 · 재난과 도시
관리 등의 수요도 커질 가능성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북한의 발전수요를 

그대로 남북협력 사업목록으로 바꾸지 않는 
것이다. 향후 협력 가능성은 북한의 실제 수
요가 무엇인지, 중국 · 러시아 등 다른 협력
상대를 통해 어느 정도 충족되고 있는지, 한
국이 어떠한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
는지,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제재 ·경제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조
건을 충족하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협력의 방식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산

업과 기업협력에서는 남북 양자협력이 중심
이 될 수 있고, 보건 · 환경 ·재난과 같은 분
야에서는 국제기구의 전문성과 사업경험을 
결합할 수 있다. 관광 · 교통 ·물류 ·초국경 
환경에서는 중국 ·러시아 등 제3국과의 지
역협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다자협력을 양자관계의 대체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참여구조를 선택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향후 남북경협 정책의 핵심은 기

존 사업을 언제 재개할 것인가에만 두기보
다 변화한 북한 경제에서 남북경협이 담당
할 수 있는 경제적 기능을 다시 설정하는 데 
둘 필요가 있다. 개성공단과 관광, 철도 · 도
로와 같은 기존 사업도 과거 사업모델을 그
대로 복원하기보다 북한의 산업 ·관광 ·대외
경제정책 변화와 동북아 지역경제 구조를 
반영하여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국 최근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 개선이 

남북경제협력에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
는 북한의 경제적 부족 자체가 한국과의 협
력 필요성을 만들어주던 조건에서,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대외경제 선택지 가운
데 한국과의 협력이 추가적인 경제적 가치
를 가져야 하는 조건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도 북한 경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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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분을 보완하는 고정된 사업목록보다 북
한의 발전전략과 산업구조, 대외경제 선택지
의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준비할 필요
가 있다. 이를 위해 변화의 방향을 지속적으
로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북한의 발전수요
와 한국의 기술 ·산업 ·서비스 역량을 결합

하여 양측에 실제적인 경제적 이익을 만들
어낼 수 있는 분야를 찾아야 한다. 아울러 
사업의 특성에 따라 남북 양자협력과 국제
기구, 제3국 및 지역협력을 선택적으로 결합
할 수 있는 다양한 추진방식도 함께 준비해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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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북한은 지난 2026년 2월 노동당 제9차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제8차 당
대회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
년) 이행 등을 평가하고, 향후 5년의 국가발
전방향을 제시하는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
개년계획(2026~2030년)을 발표하였다.
북한은 지난 5개년계획이 경제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완수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주요
공업부문들의 정비보강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경제의 적지 않은 분야가 노후와 
침체에서 벗어나 계획적으로 전진할 수 있
는 토대와 잠재력을 갖추게 되었다고 평가
하였다. 수도와 지방을 다같이 변모시키고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
한 방대한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
다고 언급하였다.1

북한이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 동안 이룩
했다고 하는 경제분야의 성과는 건설사업과 
매우 밀접하다.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공사, 어랑천 3호발전소 등 새로
운 동력기지 건설, 수도건설과 농촌살림집 
건설,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 등 대부
분이 건설사업이거나, 또는 건설사업을 매개
로 하는 것들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새 전망
계획기간은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에서 추
진되었던 지방발전정책, 농촌혁명강령과 인
민의 세기적 숙망을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적인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진척시켜야 할 
중대한 시기라고 언급하였다.2 새로운 5개
년계획에서도 건설사업을 계속 전개하여 국
력강화의 토대를 다지고, 주민복리를 증진시
킬 것을 강조하고 있어,3 앞으로도 건설사업

1 노동신문,� 2026.02.20.� 2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김정은”.�

2 노동신문,� 2026.02.20.� 2면,�위의	기사

3 노동신문,� 2026.02.26.� 1면,� “불굴의	개척투쟁으로	전취한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새로운	려정의	줄기찬	전성과	

도약으로	이어나가자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	관한	보도”.�

이슈진단

Issue

Review

북한 노동당 제8차와 제9차 대회 

국가경제발전계획의 성과와 과제: 

건설부문을 중심으로

02 김미숙(지역과환경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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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제8차와 제9차 당대회에서 제

시된 5개년계획 경제분야의 건설부문을 중
심으로 계획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5
개년계획 건설부문의 성과와 새로운 5개년
계획 건설부문의 과제를 검토하고, 두 계획 
건설부문의 비교를 통해 변화와 향후 전망
을 모색해보고자 한다.4 

II. 제8차 당대회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1.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과 

평가

가. 계획의 기본방향과 과제

북한은 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에
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1~2025년)
(이하 ‘5개년계획’, 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8차 당대회 계획’ 또는 ‘지난 5개년계획’)
을 발표하였다. 5개년계획의 기본(총적)방향
을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
상시킬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구축하는 것”
에 두었다. 5개년계획의 중심과제는 “금속공
업과 화학공업에 투자를 집중하여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을 정상화하고, 농업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경공업 부문의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여 인민소비품을 
늘리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금속부문 핵심
사업으로 김책제철소와 황해제철소의 에너
지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의 건설과 주요 제
철제강소 생산공정의 선진기술제고 등을 제
시하였다. 화학공업에서는 기술역량 강화와 
화학공업 구조개선 및 화학제품 생산확대 등
을 목표로 제시하고, 핵심 사업으로 탄소하
나(C1)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규모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을 제시하였다. 전력, 석탄, 기
계, 광업, 임업, 교통운수, 건설, 건재, 체신, 
국영상업, 국토환경 ·생태, 도시경영, 관광에 
대한 추진방향도 제시하였다. 전력부문에서
는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 완료를 핵심 과
제로 하고, 중장기적인 과제로 ‘조수력발전소 
건설과 핵동력공업 창설로의 본격적인 진입’ 
등을 제시하였다. 기계, 석탄, 철도운수, 육
해운 부문 등에서는 현대화와 생산능력 확
충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나. 제9차 당대회에서 평가

북한은 지난 5개년계획의 기본적 완수 결
과 인민경제 각 부문의 기술복원과 보강, 발
전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생산장성의 물질
기술적토대가 다져지고 주저앉았던 부문들
이 정상궤도에 들어서기 시작하였으며 경제
전반을 동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

4 이하	이	글에서	제8,�9차	당대회	계획	관련	내용은	노동신문	등의	보도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임.�사업총화보고	

전문과	당대회	결정서는	당내본으로	출판,�당조직에만	배포된다고	함.

�� �� 4AB� C$>� DEF� GH#� �4IJ� !KL<�� �4

구분 내용

기본방향 경제발전 중심고리에 역량 집중 → 인민경제 활성화, 인민생활 향상 토대 구축

과제

 · 금속공업, 화학공업 투자 집중 →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생산 정상화 

 · 농업부문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 알곡증산

 · 경공업 부문의 원료자재 국산화, 재자원화 → 인민소비품 생산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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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열리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계획기간 
동안 12개 중요고지들을 설정하여 목표달성
에 집중하여 경제전반을 성장할 수 있게 하
였다고 강조하였다. 농업생산력이 개선되었
고, 낙후된 전국의 농촌마을들이 새롭게 변
모되어 가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전국
의 시, 군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역발전정책
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특별히 강
조하였다.5 수도와 지방을 다같이 변모시키
고 인민생활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기 
위한 방대한 계획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
었다고 언급하였다.6 
제15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2026.03.22.~ 

23) 김정은 시정연설에서는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 동안 투자증가와 생산규모 확대 
정도를 밝히고 있다. 2020년에 비하여 주요
경제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2.4배로, 
그중 핵심부문은 8배 이상 늘었다고 언급하
였다.7 생산도 크게 늘었는데, 주요공업부문
에서 주체철생산체계를 기술적으로 완성하
면서 주체철은 3.2배, 질소비료는 1.5배, 유
색금속은 1.9배, 시멘트는 1.4배, 수산물은 
1.9배 늘었다고 언급하였다. 알곡생산량도 
2020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하였다. 강냉
이 대신 밀재배로 알곡생산구조를 전환하고 
있는데, 정보당 소출량이 강냉이에 비해 2~3
배 늘었다고 언급하였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으로 전국 

40여 개 시군에서 현대적 지방공업공장이 

건설되어 가동중이고, 병원과 종합봉사소가 
최상의 수준에서 시범 건설되었다고 언급하
였다. 평양과 농촌에서 살림집 건설사업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결과 전국적으로 5년 동
안 35만 6,900여 세대가 건설되었고,8 주민
생활과 관련된 2,100여 개 대상이 신규 건
설 또는 개건되었다고 하였다. 과거보다 건
설속도가 크게 증가한 덕택에 전국에서 동
시다발로 건설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하였
다. 지난 5년간 교육부문과 보건부문, 정보
통신부문, 국토환경부문과 도시경영부문, 수
산부문을 비롯 모든 부문이 유례없는 성과
를 거두었다고 평가하였다.9 

2. 건설부문 과제와 평가

가. 건설부문 기본과업과 주요과제

지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건설부문
의 기본과업은 “살림집건설을 비롯한 기본
건설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여 인민들에게 보
다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고 나라의 
면모를 일신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10 평
양에 연간 1만 세대씩, 5년간 5만 세대의 살
림집을 건설하고, 비철금속광업 중심지인 검
덕지구에 2만 5,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할 
것을 제시하였다. 건설장비, 기공구 등의 개
발 및 생산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건재공
업의 기본과업으로 시멘트 공급을 연간 800

5 노동신문,� 2026.02.26.� 1면,�앞의	기사

6 노동신문,� 2026.02.20.� 2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김정은”.

7 노동신문,�2026.03.24.�1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

의에서	시정연설을	하시였다”.�

8 노동신문,� 2026.02.26.� 1면,�앞의	기사

9 노동신문,� 2026.03.24.� 7면,� “조선로동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데	대하

여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

10 노동신문,�2021.01.09.�7면,�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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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톤으로 확대하고, 마감건재의 자급자족 
실현을 제시하였다. 시멘트 생산능력 확대와 
관련, 시멘트공장을 개건하고, 입지조건을 
고려해 선진기술을 갖춘 대규모 시멘트공장 
신설을 제시하였다. 마감건재 자급자족과 국
내원료에 의한 칠감 등 외장재생산기지 강
화 및 관련 기술발전을 언급하였다. 탄소 및 
에너지절감 건물 건설, 각 도들의 자체원료
에 기반한 지방건재생산기지 조성 등을 제
시하였다.11 
5개년계획 발표 이후 추가된 건설사업은 

전국의 농촌살림집과 지방경공업공장 등의 
건설이다. 북한은 제8차 당대회에서 ‘사회주
의 전면적 ·균형적 ·동시적 발전’을 선포하
고,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 사회 건설’을 
당면한 과제로 결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
한 방안 중 하나가 지역 간, 도 · 농간 불균
형 성장을 극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1
년 말 ‘새 시대 사회주의 농촌건설강령’(이하 
새시대 농촌강령)을 채택한 후 전국의 농촌
마을을 삼지연시 수준으로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농촌살림집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
다. 2024년 1월에 발표된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방에 경공업공장을 조성하는 건설사업이
다.12 매년 20개 시, 군에 김화군 수준의 현
대적 지방공업공장과 함께 3대 필수시설(양
곡시설, 병원 등 보건시설, 과학기술보급 등 
문화적 거점)을 병행건설하여 10년 내에 모
든 시, 군 인민들의 초보적 물질문화 생활수
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제8차 당대회
에서 모든 시, 군들을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시 · 군강
화노선을 채택하였는데, ‘지방발전 20×10 정
책’은 이를 구체화한 실천전략이다(이정균 
외, 2025: 4). 

나. 건설부문 성과와 평가

(1) 살림집 건설
북한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에서 제시

한 평양 5만 세대 공급을 초과 달성하였고, 
검덕지구에 수만 세대 살림집을 건설하였다
고 밝혔다. 전국 시군에서 5년간 농업근로자
들을 위해 11만여 세대를 건설하였고, 평안
북도, 자강도, 양강도 수해지역에 수만 세대 
새 살림집을 완공하였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전국에 35만 6,900여 
세대 살림집을 공급하였고, 주민생활관련 대
상을 2,100여 개 신규건설 또는 개건하였다
고 밝혔다.13 북한은 8차 당대회 5개년계획
에서 살림집 건설부문의 기본과업을 달성했
다고 평가하고 있다. 
수도 평양에서는 평양 5만 세대외에도 경

루동 800세대(2022.4.14. 준공), 대평지구 
1,400세대(2023.5.21. 준공), 서포지구 4,100
세대 (2024.5.14. 준공) 등 총 5만 6,300세
대14가 공급되었다고 한다. 새시대 농촌강령
에 따라 건설되고 있는 농촌살림집 공급이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언
론 보도를 활용하여 추정한 연구에 따르면 
대략 공급목표량은 20만 세대이다. 이 경우 
목표달성률은 약 55.0%로 목표의 절반을 조
금 웃도는 수준이다.15 살림집이 많이 건설

11 노동신문,� 2021.01.09.� 7면,�앞의	기사	및	토지주택연구원(2020:� 3-4).

12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2024.01.25.)�김정은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발표.

13 노동신문,� 2026.02.26.� 1면,�앞의	기사

14 토지주택연구원(2025:� 49)에서	집계한	것임.

15 김혁(2026:� 51-54)은	 언론보도를	 활용하여	 2022~2025년	 4년간	 공급목표량은	 20만	세대,�공급물량은	 1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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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공급되었다 해도 북한의 주택노후도를 
고려하면, 여전히 주택부족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16 

(2) 시멘트 및 마감재 생산 확대
대표적인 과제가 연간 시멘트 800만 톤 

생산이다. 시멘트생산이 2020년 대비 1.4배 
확대되었다고 밝혔다.17 구체적인 생산량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2023년 12월에 개최된 
제8기 제9차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2020년의 1.4배를 생산했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다. 2023년과 2024년 12개 중요고지 
성과발표에서는 시멘트 생산량이 목표의 101% 
를 달성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국가데이터처 자료에 따르면 북한 

시멘트 생산량은 2020년 569.0만 톤, 2023
년 705.5만 톤(2020년 약 1.24배), 2024년
은 720.1만 톤(2020년의 약 1.27배)이다. 
2023년 대비 2024년은 약 2%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18,19 국가데이터처 자료와 북
한 발표를 종합하면 계획기간 동안 800만 
톤 생산을 달성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

다(표 2 참고). 
시멘트 보장을 위해 기존 시멘트공장의 개

건현대화 및 신설을 과제로 제시하고 있으
나, 총화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천내리세멘트공장의 경우 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공정 개선(새로운 부유가소식소성계통 
확립) 보도가 있다.20 2022년 1월 제정된  
｢시ㆍ군건설세멘트보장법｣에서는 상원, 승
호, 천내리, 강동지구에 총 연간 675만 톤의 
세멘트생산능력 신규조성 규정이 있으나, 관
련 실적은 보이지 않는다.21 
시멘트를 제외한 건재와 관련하여, 석재

와 유리 등 마감건재품생산이 확대되었다고 
언급하는 수준으로 그쳤다.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진행된 농촌살림

집 건설사업에 마감재 공급을 위해 마감재
생산능력 보강을 위한 생산공정 보수 및 능
력확장공사, 신규조성사업이 지방단위에서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노동신문 
기사를 기준으로 보면, 2022~2024년 동안 
점차 집계가 늘어나고 있다. 2025년에는 규
모가 대폭 축소되고 있으나, 이는 2022~ 

3,000�세대,�달성률은	약	56.5%로	추정하였음.�이	글에서는	공급물량을	북한	발표를	따라	11만	세대로	계산함.

16 조선중앙연감의	주택공급실적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멸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노후도	40년이상	즉	1954년부

터	 1984년까지	건설된	주택수는	대략	 300만~334만	세대로	추정됨(최상희	외,� 2018:� 41에서	추정).

17 노동신문,� 2026.03.24.� 7면,�앞의	기사

18 국가데이터처(2025)�자료인	2020년	569만	톤을	기준으로	1.4배는	약	800만	톤이나,�국가데이터처와	북한의	시

멘트생산량	추정방법이	차이가	있으므로,�국가데이터처	자료를	 1.4배하여	추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19 통일부(2025:� 180)는	대규모	시멘트공장의	생산증가와	지방	마감건재공장의	생산	등으로	 2025년에는	약	 5%�

내외의	생산증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

20 노동신문,� 2024.04.28.,� “주체적인	세멘트공업발전에	이바지할	뚜렷한	성과”.

21 ｢시ㆍ군건설세멘트보장법｣(2022년	제정)�제12조	 (세멘트생산능력조성).

�� �� "�#� �M�  NOPQR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생산량(만 톤) 569.0 596.0 655.1 705.5 720.1

전년대비 증가율(%) - 4.7%  9.9%  7.6%  2.1%

2020년대비 증가율(%) 4.7% 15.1% 23.9% 26.6%

���� �������� � �!�� "� �!#� ��$� %&'()*+��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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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의 활동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22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 동안 전국 각지에서 
공정개선, 생산능력확장, 신규 건설 등으로 
생산능력은 보다 개선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5년간 건설사업이 활발했기 때문에 
건설역량도 전반적으로 향상되었을 것이다. 
각 도에서는 전시회23, 강습회를 통한 건설
기자재 질제고, 건설역량 강화를 꾸준히 모

22 관련	보도기사는	다음과	같음.�전국적으로	백수십	개의	건재생산공정을	조성하거나	능력을	확장시키고	있음(노동

신문,�2022.07.16.,� “전국,�농촌살림집	건설	적극	추진	중”),�전국적으로	수백	개의	마감건재생산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생산공정	보수	및	능력확장공사,�신규조성을	진행(노동신문,�2023.02.22.,� “올해	농촌살림집건설을	위한	준

비사업	힘있게	진척”),�전국에서	800여	개	마감건재생산기지가	신설	또는	증설,�생산단위의	능력확장,�정비보강사

업	추진	등(노동신문,�2024.11.27.,� “사회주의리상향으로	끝없이	진흥하는	새시대의	문화농촌”),�40여	개의	마감

건재생산기지가	새로	조성되었고,� 60여	개의	마감건재생산기지가	능력확장(노동신문,� 2025.12.19.,� “올해	많은	

지역들에서	마감건재생산공정을	신설	및	능력확장하였다”)�등.

23 북한은	2019년경부터	매년	12월에	 ‘각�도건재전시회’를	개최,�성과와	경험을	공유,�기술	교류	장으로	활용(최은

주,� 202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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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주요성과

건설

· 5개년 계획기간 동안 전국에 35만 6,900여 세대 살림집 공급

· 평양 5만 세대 공급 초과 달성, 검덕지구 수만 세대 살림집 건설

· 전국 시군에 5년간 농촌살림집 11만여 세대 건설

·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수해지역에 수만 세대 새 살림집 완공 등

건자재
· 시멘트생산 2020년 대비 1.4배 확대

· 석재와 유리 등 마감건재품 생산 확대 등

기간

공업

금속 · 김책,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보수공사(주체철생산체계 전면 확립) 등

기계

·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현대화(첨단기계설비 계열생산토대구축)

· 금성트랙터공장 1, 2단계 개건현대화(능률높은 농기계생산 가능)

· 중요기계공장 생산능력 강화 등

화학
· 순천화학연합기업소 영양액비료공장 준공

·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 탄산소다생산공정 등 여러 화학공장 개건 공사 완료 등

전력
· 강원도에 6개 발전소 완공 등 신규발전소 건설

· 어랑천 3호발전소 준공 등

경공업

· 주요경공업공장 개건

· 평성점화일용품공장 신규건설

· (지방발전 20×10 정책) 전국 40여 개 시군에 현대적 지방공업공장 건설(평안남도 은산종이공장 등)

농업
· 수십만 정보 농경지 관개체계 완비

· 연포, 강동, 신의주지구 대규모온실농장 건설 등

수산업 · 신포시와 낙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등

교육 · 학생교복, 학생용품, 신발공장 건설 등

보건 · 평양종합병원 완공 등

관광사업 · 명사십리, 온포온천지대 관광지, 휴양소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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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하고 있다. 농촌살림집 건설을 위해 평양
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시군농촌건설 
건설장비 및 기공구전시회, 건설기능공실기
강습을 조직하고 진행하였다. 도단위는 물론 
시군단위에서도 전시회를 개최하고, 건재생
산단위의 기술자, 기능공 역량을 높이는 사
업, 건재생산단위간 기술교류 등을 진행하였
다고 한다. 

다. 타부문 건설 관련 사업 성과와 평가24

(1) 기간공업부문
기간공업부문에서 건설된 산업대상으로는 

금속부문에서 황해제철연합기업소 보수공사
로 주체철생산체계 전면 확립, 기계부문에서 
용성기계연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공사, 
금성트랙터공장 1, 2단계 개건현대화공사, 
전력부문에서 어랑천 3호발전소, 강원도에 
6개 발전소 등의 완공을 제시하고 있다.
김책 및 황해제철소 에너지 절약형 산소

열법용광로 준공으로 북한 금속생산능력이 
증가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금성트랙터
공장 1, 2단계 개건 현대화, 용성기계연합기
업소의 1단계 현대화 등으로 기계공장의 현
대화와 생산능력 확충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통일부, 2025: 115). 
탄소하나(C1)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규

모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은 언급이 없었고, 
관련 보도도 거의 없어 진척이 더딘 것으로 
보인다. 전력생산과 관련 어랑천 3호 및 지
방의 중소형수력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졌으
나, 핵심사업인 단천발전소 1단계 공사는 계

획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았다.25 기간공업부
문의 대상 건설은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볼 수는 없으나 금속과 기계 등에서 중요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2) 인민생활부문
경공업부문에서는 주요경공업공장 개건, 

학생교복, 학생용품, 신발공장 건설, 평성점
화일용품공장 신규건설,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에 따라 전국 40여 개 시군에 현
대적 지방공업공장 건설 등이 진행되었다고 
한다. 농업부문에서는 연포, 강동, 신의주지
구 대규모온실농장 건설, 수십만 정보 농경
지 관개체계 완비, 수산부문에서는 신포시와 
낙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등을 제시하
고 있다.26 
인민생활향상부문의 대상건설은 계획에서 

언급한 사업들이 대체로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3) 사회문화부문
교육부문에서는 학생용품 공장 건설, 보

건부문에서는 평양종합병원 완공 등을 제시
하고 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일환
으로 보건시설이 지방공업공장과 함께 조성
해야 할 필수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시범사
업을 중심으로 조성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4) 관광사업 및 기타
관광사업의 건설대상으로는 명사십리(원

산갈마해안관광지구), 온포온천지대에 관광
지, 휴양소를 조성했다고 하였다. 계획에서

24 건설부문은	살림집이나	인프라	건설	뿐만	아니라	생산시설조성도	포함된다.�특히	산업대상의	시설조성	및	공정개선,�개

건에	많은	건설활동이	수반된다.�따라서	5개년계획에서	언급한	건설부문은	물론	타부문	건설관련	과제도	함께	검토함.�

25 제8차	당대회	5개년계획	기간이	지난	2026년	5월에	1단계	준공	보도가	있음(노동신문,�2026.05.27.�1면,�“경제

발전을	담보하는	동력기지”).

26 노동신문,� 2026.03.24.� 7면,�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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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따라 5개년
계획 기간에 연차별, 단계별로 진행하여, 금
강산지구를 북한식 현대적 문화관광지로 전
환하겠다고 했으나, 성과에서는 언급이 없었
다. 또한 동서해안 건설사업이 계획에 포함
되었으나, 총화에서 언급하지 않아 진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III. 제9차 당대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1.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2026~2030)

북한은 제9차 당대회에서 현 단계에서 사
회주의경제 건설의 기본과업은 제8차 당대
회 계획기간에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 하면
서 나라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발전토대를 구축하고, 인
민생활을 실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하
였다.27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은 안정공고
화 단계, 점진적 질적발전 단계가 되어야 한
다고 하면서, 이를 9기 사업의 기본(총적) 목

표이자 원칙이라고 하였다. 제8차와 제9차 
당대회 5개년계획 기간의 연속선 위에서 제
8차 당대회 5개년계획의 성과를 공고히 하
고 경제발전을 질적으로 심화시키겠다는 것
으로 보인다.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 경제부문의 과업

은 기간공업부문의 생산토대를 다져 경제 
전반의 성장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중요과제는 기간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전
반의 기술개건 사업에 국가적 투자를 집중
하여, 국가경제의 기둥인 금속, 화학, 전력, 
석탄부문의 생산잠재력을 더욱 다지는데 힘
을 넣는 것이라고 하였다. 특히 전력부문과 
석탄부문의 생산실적에 따라 경제성장 폭이 
좌우되므로 전력과 석탄생산증대에 실제적 
효과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새로
운 5개년계획 기간에 전반적 공업부문의 발
전토대를 강화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공
업부문 생산액을 1.5배 늘릴 것을 목표로 제
시하였다.28
경공업부문에서는 현존 경공업공장들의 

설비와 공정 갱신, 인민소비품의 질제고, 품종
확대를 경공업발전의 기본과제로 제시하였다. 
학생교육과 관련된 소비품의 공급 등 사회주

27 노동신문,� 2026.02.26.� 1면,�앞의	기사

28 노동신문,� 2026.03.24.� 1면,�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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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기본과업
 ·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의 성과 공고화와 안정적, 지속적 경제성장 발전토대 구축 

 · 인민생활 실제적 개선

사업의 목표와 원칙  · 안정공고화단계, 점진적인 질적발전단계 이룩

과제

 · 핵심적인 기계제작기지 개건현대화로 기간공업부문 기술하부구조 갱신

 · 기간공업(금속, 화학, 전력, 석탄)부문 생산잠재력 강화, 금속, 화학부문의 새로 

조성된 생산능력 최대로 발휘하도록 여건조성, 전력과 석탄생산 증대 조치

 · 공업부문 생산액 1.5배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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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 시책들을 정확히 집행할 것을 강조하였다.
인민생활과 직결된 농업, 수산업과 관련해

서는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에 알곡 생산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 과업으로 국가 차원의 관개
체계 완비, 영농기계화, 간석지개간으로 경지
면적 확대 등, 농업생산의 물질적, 기술적 토
대를 튼튼히 다질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밀
농사 생산량 증대와 밀 가공능력 확장을 제시
하였다. 전국에 현대적인 남새온실, 축산기지, 
가금기지들을 더 많이 건설하고, 수산물 생산
도 늘릴 것을 강조하였다.

2. 건설부문 과제

북한은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에도 살림
집 건설을 비롯하여 더 높은 수준의 문명을 
계속 창조하기 위한 건설사업을 확대해 나
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수도의 화성지구를 비
롯한 여러 지역에 보다 현대적이고 편리한 
살림집들과 새 거리들을 계속 건설하고, 도
소재지와 농촌, 그리고 탄광마을들에도 살림
집을 건설하여 계획기간 동안 37만 세대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모든 탄광마을들
을 현대적인 탄광도시로 탈바꿈하고, 매년 2
만여 세대씩 4년간 총 8만여 세대를 공급하
겠다고 하였다.29
평양을 세계적인 도시의 풍격을 갖춘 훌

륭한 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사업을 지속
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2년 동
안 화성지구를 정치, 경제, 문화적 기능을 완
벽하게 갖춘 행정구역의 표본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건설을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전국의 도

소재지들에 대해서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변
시키는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재와 관련해서는 시멘트공장들의 생산공

정을 정비보강하고 과학기술성과들을 적극 활
용하여 시멘트생산을 늘릴 것을 강조하고 있
다. 유리와 석재를 비롯한 마감건재의 국산화, 
다종화, 다양화를 실현할 것을 강조하였다.30
새로운 5개년계획에는 고속, 관광 및 주

요도로 기술개건을 포함하는 국토환경관리, 
도소재지의 생활용수생산능력조성 등 도시
경영부문,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강령의 집
행 관련 인재육성기지 조성, 기존 교육시설 
개건, 수도와 지방에 현대적인 병원 조성 등 
건설이 수반되는 사업들이 다양하게 포함되
어 있다.31

IV. 제9차 당대회 5개년계획 건설부

문의 변화와 전망

1. 제8차 당대회 5개년계획 건설부문과 

비교

가. 살림집 공급목표량 설정, 공급지역

과 공급대상 확대

제8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평양 5만 세대 
등 계획기간 동안 특정지역 공급목표량을 
제시하는 수준이었으나, 제9차 당대회 계획
에서는 5년 계획기간 동안 전체 살림집 공
급목표량을 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 계획과 비교시 소폭 증가에 그치나, 

29 제8차	 당대회에서도	 석탄증산의	 선결과업으로	 탄부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개선에	 대해	 언급함(노동신문,�

2021.01.09.�7면,� “우리	식	사회주의건설을	새	승리에로	인도하는	위대한	투쟁강령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보고에	대하여”).

30 노동신문,� 2026.03.24.� 7면,�앞의	기사

31 노동신문,� 2026.03.24.� 1면,�앞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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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능성 등을 고려한 목표치라고 보인다. 
다음으로 살림집 건설 지역과 수혜대상이 
다양화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에
는 평양과 농촌살림집 등이 중심이었지만,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도소재지 개변과 
모든 탄광마을 살림집 건설이 추가되었다. 
제8차, 제9차 당대회 계획 공통으로 살림집 
공급의 목적은 수혜대상 집단의 생산성 제
고와 밀접하다. 농촌살림집 건설은 농촌주민
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농업생산
성을 높여 절박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중요한 배경이다. 탄부살림집 건
설도 이와 유사하다. 석탄 생산실적에 따라 
경제성장 폭이 좌우된다고 판단하고, 석탄 
생산증대 방안으로 탄부 생활여건 개선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신규 시설조성보다 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한 생산증대

제8차 당대회 계획과 비교시 산업대상에
서는 신규시설 조성도 있지만, 이미 완수된 
경우는 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한 생산증대를 
꾀하고 있다. 기간산업인 금속, 기계의 경우 
제8차 당대회 계획에서 완수한 주체철생산
체계 활용 또는 용성기계연합기업소 개건현
대화 경험을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
다. 경제발전 토대구축에서 중요하나 미완성
인 과제는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 지속적으
로 추진하고 있다. 만성적으로 부족한 전력
의 생산증대를 위해 신규발전소 건설이 제9
차 당대회 계획에서도 지속되고 있다. 건재
부문에서는 제8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시멘
트 생산량 증대를 위해 양적 목표 및 선진적
인 대규모 시멘트공장 신설 등 적극적이고 
과감한 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이러한 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시멘트공장 생산공정 개선 등을 통한 

생산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제8차 당대회 계
획기간 동안 기존 대규모 시멘트공장의 생
산량이 늘어난 데다, 지방에 마감건재 생산
기지가 조성되면서 지방이 자체적으로 조달
하는 건재의 비중이 높아져 중앙의 건재 공
급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2025: 180). 

다. 지방발전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건설 

확대

지방발전정책은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 
사업내용과 사업추진가능성에서 다소 진전
되고 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2024
년 시작되어, 2년이 경과되었고, 3대 필수시
설 등이 시범 건설되는 수준이었다면,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매해 20개 시군 모두에 
연초 착공, 연말 준공이라는 사업기간을 제
시하고, 지방공업공장, 병원, 종합봉사소 등 
건설해야 하는 시설과 함께, ‘어김없이 건설’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계획된 건설사업의 
추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아울러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본격적 

추진에 따라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조성
된 지방경공업공장의 가동여건을 갖추는 것
도 중점을 두고 있다. 

라. 기타 여러부문, 전국 각지 개발 제시

제8차 당대회 계획에서 동서해안 건설이
라는 대형 건설사업을 제시했지만, 제9차 당
대회 계획에서는 일상적인 국토관리를 중심
으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관광사업에서는 
제8차 당대회 계획에서 금강산지구 개발이
라는 대형 건설사업을 제시했지만, 제9차 당
대회 계획에서는 관광을 경제성장을 추동하
는 새로운 산업으로 규정하면서 지방의 명
소 관광문화지구화, 전국각지 문화휴양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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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제시하여 관광지 조성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보건부문은 
제8차 당대회 계획에는 치료예방기관, 제약 
및 의료기구공장 개건 등 시설을 제시했으
나,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시설조성 대상
지역을 전국 100개 시군이라고 언급하면서 

각 지방에 보건시설 조성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마. 종합

두 계획의 건설부문 및 타부문 건설 관련 
과제 비교를 종합하면, 제9차 당대회 계획의 
특징은 대규모 신규시설 조성보다는 공정개

�� !�4AY� XB� C$>� DEFGH� STIJ� Z� [IJ� \]� �:�4� ^_

부문
제8차 당대회 5개년계획

(2021~2025)

제9차 당대회 5개년계획

(2026~2030)
주요 변화

건설

· 살림집(평양시, 연간 1만 

세대, 5년간 5만 세대,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 시군소재지 면모 일신

· 농촌살림집

· 살림집 5년간 37만 세대 

건설(농촌과 도시지역, 

탄광마을 등)

· 수도건설

· 전국도소재지 개변 연차별 추진

· 살림집 공급 목표량 

제시(실적 대비 소폭 증가)

· 살림집 공급지역과 대상 확대

· 소재지 개발 

변화(시군→도소재지)

건재

· 800만 톤 시멘트고지 점령

· 기존 시멘트 공장의 개건 

현대화 및 능력이 큰 공장신설

· 마감건재 국내생산 증대 및 

마감재 수입대체 등

· 지방건재수요 자체 보장 등

· 건재부문 생산잠재력 확대

· 시멘트공장 생산공정 

정비보강, 생산확대

· 마감건재 국산화 · 다종화 ·

다양화

· 양적 목표 및 대규모 

시멘트공장 신설 계획 보이지 

않음

기간

공업

금속
· 김책, 황해제철소 에너지 

절약형 산소열법용광로 건설

· 각종 강재 생산 가능한 공정 

증설

· 제8차 당대회 계획에서 

완수한 주체철생산체계 활용

화학
· 탄소하나(C1)화학공업 창설 

대규모 메탄올 생산공정 건설

· 탄소하나화학공업창설 

대상공사 결속(마무리)
· 목표 미달성 과제 지속 수행

전력
·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 완료

· 조수력발전소 건설

· 새로운 발전능력 조성 등 

자연에너지발전능력 조성, 

생산

· 신규발전소 조성 지속 등 

제8차 당대회 계획과 유사

석탄 · 현대화, 생산능력확충

· 주요탄광 심부개발, 

자연흐름식배수갱건설, 새 

탄광, 새 갱건설 독려

· 탄부 후방사업 등

· 탄부 후방사업 추진 

(석탄증산 조치)

기계

· 현대화, 생산능력확충

· 용성기계연합기업소 개건현대화 

공사

· 중요공장들의 생산공정 

현대화 실현 및 농기계개발 

적극추진

· 용성기계연합기업소 

개건현대화 경험 확산

철도

· 철도 현대화

· 철길 안정성 확보, 중량화 

표준철길구간 확대

· 평양지하철도 기술개건, 

평양지하철도역 현대화 공사

· 철길 안전성 제고, 

철도화물수송능력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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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제8차 당대회 5개년계획

(2021~2025)

제9차 당대회 5개년계획

(2026~2030)
주요 변화

경공업

· 현대화 및 공정개선

·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지방경공업공장 건설

· 새로조성된 지방공업공장 

원료기지 조성
· 조성된 공장 가동 기반조성

농업

· 알곡고지점령과 농업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 새땅찾기, 간석지개간 등 

· 밀가공능력 확장

· 현대적인 남새온실농장건설

· 관개체계 완비 

· 간석지개간 목표달성

· 알곡생산구조 변경 대응

수산업
· 수산사업소, 선박수리기지 

조성
· 양어와 양식 대대적 전개 -

국토 ·

생태계

· 치산치수로 자연재해 예방

· 도로건설과 관리 

· 동서해안건설

· 국토환경보호사업 개선, 

산림복구 및 개조사업 추진

· 고속, 관광 및 주요도로 

기술상태 개선

-

도시경영

· 강력한 살림집보수대책

· 먹는물생산능력 확장 및 질 

개선

· 신규 오수정화장 건설

· 원림설계 수준 향상

· 살림집, 공공건물, 도시군 

소재지의 포장도로 및 

다리보수

· 생활용수생산능력조성 및 

녹지확대 등

· 대중교통운수, 도시난방문제 

해결 등

-

관광사업

·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따라 금강산지구를 현대적 

문화관광지로 전환

· 관광지구건설, 관광자원개발 

등 

· 삼지연지구 및 지방의 명소 

관광문화지구화, 전국각지 

문화휴양지 조성 등

· 경제성장 추동 새로운 산업

· 각 지방의 관광자원 활용 

개발(내외국인 대상)

· 관광의 중요도 격상

교육
· 학교건설 및 교육환경 일신 

등

· 전반적 교육토대 현대적 완비

· 인재육성기지조성, 기존 

교육시설 개건 등

-

보건
· 치료예방기관, 제약 및 

의료기구공장 개건 등

· 향후 5년간 지방에 현대적 

보건시설 조성, 전국 100개 

시군에 선진적인 병원 건설, 

필수의료기관 추가설치, 

도소재지 종합병원 건설, 

평양에 종합병원 추가건설

· 보건시설 조성 대상 지역 

확대

지방발전

정책

·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 

경공업공장과 병원, 과학기술 

보급 거점, 양곡시설 등 건설

· 매해 20개 시군에 지방공업 

공장, 병원, 종합봉사소 반드시 

건설(연초 착공, 연말 준공) 

· 사업추진일정 제시

· 병원, 종합봉사소 시범조성에서 

대상 시군 전체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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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등을 통해 기존 시설의 생산능력 제고, 
특정지역에서 대형 건설사업 추진보다는 전
국 각지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사업추진
으로 무게중심이 다소 이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살림집, 지방공업, 병원, 종합봉사
시설 등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시설의 경
우에는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도 신규 건설
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대규모 공장의 신
규 건설보다는 공정개선 등에 보다 중점을 
두고 각지에서 시설 조성을 강조하는 과제
설정은 제9차 당대회 계획이 확장보다는 점
진적 발전을 지향하고, 지방의 발전, 균형발
전의 계획 방향과도 맞닿아 보인다. 제8차와 
제9차 당대회 5개년계획의 건설부문 및 타 
부문 건설 관련 과제의 주요 변화를 정리하
면 표 5와 같다.

2. 제9차 당대회 5개년계획 건설부문 전망

제9차 당대회 5개년계획 건설부문은 제8
차 당대회 계획 기조와 연속성을 가지면서 
역할과 사업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살림집 공급을 대표적인 건설사업

의 하나로 내세우면서, 건설의 지속이 예상
된다.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 동안 살림집공
급량과 제9차 당대회 계획기간의 공급목표
량을 대외적으로 공개한 만큼 목표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
인다. 
둘째,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본격 추

진에 따라 건설사업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에는 지방경
공업공장과 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던, 
병원, 종합봉사소 등의 건설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대
상시설을 반드시 건설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추진 일정도 제시한 만큼 건설대상시설

의 확대와 함께 지속적 건설이 예상된다. 
셋째, 공간적으로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보다, 전국 각지의 시군을 대
상으로 하는 지방단위 개발이 더욱 활발하
게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시의 살림
집 건설과 관광지구 개발 등 일부 특정 지역
의 대규모 건설사업도 예상되나, 제9차 당대
회 계획에서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을 강조함에 따라 건설사
업의 공간적 범위가 전국의 시 · 군 단위로 
확대되는 특징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일부 기간산업에서는 신규 대규모 

산업대상의 건설보다는 공정개선을 통한 생
산증대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경
제발전의 기반이 되는 기간산업 가운데 제8
차 당대회 계획기간에 완료되지 못한 과제
는 지속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제9차 당대회 계획 과제 수행에는 몇 가

지 제약요건이 수반될 것이다. 첫째, 전국에
서 동시에 추진되는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
한 건자재, 인력 그리고 생산시설의 설비투
자 등을 원활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가이다. 
건설사업의 수요가 제8차 당대회 계획과 비
교했을 때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 크게 늘
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라 향후 5년간 매년 20개 
시군에서 시설조성은 제8차 당대회 계획보
다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이다. 중요한 건자
재인 시멘트 생산을 보면, 12개 중요고지 결
과 발표에서 시멘트 생산이 2023년과 2024
년에는 목표량을 101% 달성하였다고 한다. 
2025년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 다만 지방
에 마감건재생산기지가 조성되면서 건재 수
요의 일부를 지방이 자체 조달할 수 있게 되
어, 시멘트 수급 부담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국에서 동시에 사업이 진
행되기 때문에 건자재 등 투입요소의 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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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분과 재정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설비투자 등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사업추
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둘째, 조성된 시설의 정상운영 여건이 얼

마나 갖춰지느냐이다. ‘지방발전 20×10 정
책’이 주민생활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조성된 
시설의 정상운영이 긴요하다. 즉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조성된 공장, 병원 등 보
건시설, 과학기술보급거점 등은 조성보다 가
동이 더 중요하다. 이에 ‘지방발전 20×10 
정책’ 집행법을 제정하여 운영단계의 지도체
계도 규정하고 있어(통일뉴스, 2026.06.30.) 
북한 당국도 정상운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지도체계 규정만으로
는 정상가동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
방공장 가동을 위해 각 지방의 전력 등 운영 
기반의 안정성, 원료원천 기지 개발, 수입의
존도가 높은 경공업중간재 공급 문제 대응 
등의 능력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
술보급 거점 등 종합봉사소, 보건시설의 건
설과 운영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전문적
인 관리 인력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
한 기반이 갖춰지지 않는다면 ‘지방발전 
20×10 정책’은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건설과 운영을 동시에 대대적

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군마다 필
수적인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
다. 가동과 운영은 매년 반복되는 과제이므
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뒷받침이 수반되어
야 할 것이다. 정상운영을 위한 여건이 불충
분할 경우, 가시성 있는 시설의 건설은 어느 
정도 진행된다 하더라도, 전문성과 인적 인

프라가 필요한 시설 등은 운영단계로 나아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셋째, 제9차 당대회 계획의 목표 중의 하

나가 인민생활향상인데, 살림집 공급과 관련
하여 공급부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인민생활향상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 새
로운 5개년계획 기간의 증가량은 5년간 약 
1만 3,100세대, 약 3.7% 증가하는 정도다. 
연간 1%를 밑도는 증가량으로 아주 미미하
다. 따라서 살림집 공급부족이 지속적으로 
누적될 것이다. 
농촌살림집과 탄부살림집의 상대적인 공

급량 차이가 매우 커서, 농촌마을과 광산마
을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지난 
5개년계획 기간 동안 농촌살림집 11만여 세
대를 농업근로자에게 공급했다. 탄부살림집
은 총 8만여 세대를 건설하여 ‘모든’ 탄광마
을에 공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모든 
탄광노동자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농촌살림집 공급량과 비교
할 때, 상대적으로 종사자수 대비 수혜 대상
자 차이가 크다.32 물론 새로운 계획기간에
도 농촌살림집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제한된 건설인력, 자재 등을 
고려할 때 지난 계획기간에서 공급한 수준
을 많이 초과하여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보인다. 

V. 결론

이 글에서는 제8차와 제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건설부문

32 국가데이터처	북한통계포털의	 ‘2008년	인구일제조사’�자료를	기준으로	종사자	수를	보면,�알곡생산부문	종사자	수

는	약	3,468,989명임.�단순히	가구당	종사자	수가	1인이라고	가정하면,�전체	대상자	중	3%만	수혜자가	된	것이

고,�종사자	수가	2인이라고	해도	6%임.�반면	탄광부문	종사자수는	321,325명으로,�가구당	종사자수가	1인이라

면	 25%이고,�종사자수가	 2인이라면	 50%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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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당대회와 최고인민
회의 시정연설, 내각사업보고 등 노동신문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지난 계획기간 건설부
문의 성과와 새로운 계획기간의 과제를 살
펴보고, 두 계획 사이의 변화와 향후 전망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첫째, 두 계획은 건
설사업을 경제성장과 주민생활 개선의 주요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연속성을 가
지고 있다.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 나타나는 
변화도 상당 부분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 
중에 시작된 사업이 계획단계에서부터 본격 
반영되고 확장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둘째, 건설부문의 무게중심이 특정 지역

의 대형 사업에서 전국에 분산된 지방 생활
기반 조성으로 옮겨가고 있다. 제8차 당대회
에서 계획이 처음 발표될 당시에는 평양 5
만 세대 살림집, 금강산지구 개발, 동서해안 
건설, 대규모 시멘트공장 신설 등 특정 지역
의 대형 사업이 중심에 있었다. 전국의 농촌
살림집 건설과 ‘지방발전 20×10 정책’에 따
른 지방공업공장 건설은 애초의 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계획기간 중에 추가
된 사업들인데, 오히려 지난 계획기간을 대
표하는 사업이 되었다. 제9차 당대회 계획에
서 매해 20개 시군의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종합봉사소 건설, 전국 100개 시군의 병원 
건설, 모든 탄광마을의 살림집 건설이 계획
의 골격을 이루게 된 것은, 지난 계획기간 
중에 형성된 이러한 흐름이 계획단계부터 
정식 과제에 반영하고 확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방발전 정책과 관련된 건설이 계
획기간 중의 추가 과제에서 새로운 5개년계
획에서는 중요과제로 변화한 것이다.
셋째, 양적 확대보다 실현가능성을 우선

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조정되었다. 대규모 
시멘트공장 신설과 같은 과제를 제시하지 
않고 기존 시설의 공정개선과 정비보강으로 

방향을 바꾼 점, ‘지방발전 20×10 정책’에
서 연초 착공과 연말 준공이라는 사업기간
을 명시한 점은 계획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
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림집 공급목표 
37만 세대는 제8차 당대회 계획기간의 실적
보다 약 1만 3,100세대, 3.7% 많은 수준으
로 증가폭 자체는 크지 않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규모와 건설역량을 고려하면 연간 7만 
세대가 넘는 물량을 5년 동안 지속 공급하
겠다는 것은 과거와 비교할 때 상당한 수준
이다. 지난 계획기간에 끌어올린 건설 속도
와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로 읽
을 수 있다. 다만 주택노후도를 고려하면 이 
정도의 공급으로 주택부족이 해소되기는 어
려워, 인민생활의 실제적 개선이라는 기본과
업이 주민들에게 체감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살림집 공급의 범위는 농촌에서 탄

광으로까지 넓어지고 있다. 제8차 당대회 계
획기간에 북한이 인식한 병목이 식량이었다
면, 제9차 당대회 계획에서는 전력과 석탄의 
생산실적이 경제성장의 폭을 좌우한다고 밝
히고 있다. 이러한 인식은 살림집 공급에도 
반영되어, 농촌살림집 건설을 계속하면서 여
기에 더해 모든 탄광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탄부살림집 건설을 새로운 과제로 추가하였
다. 농촌에 대한 공급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
는 점에서 우선순위의 교체라기보다 공급 
대상의 확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살림
집 건설을 수혜대상 집단의 생산성 제고와 
결부해서 추진하는 북한 건설사업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섯째, 계획 이행의 관건도 중앙의 자재 

공급 및 설비투자 등의 여건은 물론 지방의 
재정과 운영 역량으로 옮겨가고 있다. 조성
된 공장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정상 가동하
는 일은 지방의 역량에 좌우된다. 제9차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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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 계획 건설부문의 성패는 계획된 시설
을 건설할 수 있는가보다, 건설한 시설을 운
영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검토 결과는 두 가지를 시사한다. 

하나는 그동안 북한의 경제계획을 평가하는 
데 건설부문이 가시적인 지표가 되어 왔는
데, 앞으로는 준공 실적보다 조성된 시설의 

가동 실태로 초점을 옮길 필요가 있다는 점
이다. 다른 하나는 계획 이행의 병목이 상대
적으로 시설조성여부보다 운영 역량에 있다
면, 향후 남북 간 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경
우, 그간 접점이 되었던 대형 인프라건설만
이 아니라 시설의 운영과 유지관리 분야도 
중요한 접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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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6년 국가예산 계획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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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국가예산집행 결산 주요 내용

 국가재정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5년에는 전년대비 수입규모는 7.2%, 지출
은 3.7% 증가하는 등 예년에 비해 예산수입이 크게 증가함

- 공장, 기업소들의 전례 없는 생산 앙양으로 예산수입이 크게 늘었다고 자체 평가

예산수입 예산지출

구분 예산수입계획 집행률(%) 전년대비
수입증가율(%)*

지출예산
집행률(%)

전년대비
지출증가율(%)*연도 국가전체 중앙 지방

2022 100.7 100.7 100.5 1.5 99.9 1.6

2023 100.5 100.6 100.3 1.5 99.8 0.8

2024 101.6 100.8 103.7 4.3 - 3.2

2025 105.1 104.6 106.5 7.2 　 3.7
���� �� {��� ��(c./�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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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출 항목별로 국방비 15.7%, 인민경제사업비 13.1%, 사회문화사업비 38.9%를 차지, 
이 가운데 인민경제사업비는 5개년계획의 성과적 완수에 초점을 두고 배분했음

1 노동신문,� 2026.03.24.� 7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2025년	국가예산집행의	결산과	 2026년	국가예산에	대하

여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	제기한	국가예산보고”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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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세부항목 건설투자활동
전년대비 

지출증가율

기본투자
수도건설(5개년계획 초과완수), 지방발전정책, 단천발전소 1단계공사, 

용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 등 국가건설대상사업
1.1%

농업 식량생산(기계화비중 제고 등), 농촌살림집, 관개시설, 간석지 건설 지원 등 1.7%

�� �� efeDF� ?g�4IJ#� ST\]� �:hi� j;

2. 2026년 국가예산 계획 주요 내용

 2026년 국가예산은 국방력 강화, 인민경제전반의 올해 생산목표 달성, 인민생활향상 등 
새로운 5개년계획 첫해 과업을 성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편성

 국가예산수입은 전년보다 0.5% 증가, 세부항목 대부분은 이 값보다 높게 편성

- 국가기업이익금과 거래수입금은 예산총수입의 84.4%를 차지하는데, 기업의 생산판매
활동 증가를 보수적으로 예견, 전년대비 증가율을 각각 0.1%, 0.3%로 계획

- 고정재산감가상각금, 부동산사용료, 사회보험료 증가율은 모두 2%를 상회, 지난해 완
공된 국가건설대상, 살림집 공급확대, 기관, 기업소 활성화 등 반영 추정

- 특수경제지대수입은 covid-19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데, 나선특별시에서 외
국(중, 러 등)기업의 시설사용료 등의 수입 증가 기대 반영 추정

구분 2012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수입 전체 8.7 4.1 3.1 3.2 3.7 4.2 0.9 0.8 1.0 2.7 2.0 0.5

국가기업이득금* 10.7 4.5 3.5 3.6 4.3 1.2 1.1 0.9 1.2 3.2 2.5 0.1

협동단체이득금* 5.3 1.5 1.6 0.9 1.1 0.4 0.4 0.4 0 0.2 0 1.8

고정재산감가상각금 2.3 - - - - - 0.1 0 0.7 1.5 0.7 2.7

부동산사용료 1.7 4 2 1.8 0.3 0.1 0 0.3 0 2 0 2.5

사회보험료 1.7 1.1 1.2 1.2 0.2 0 0.3 0.2 1.0 2 1 2.4

거래수입금 7.5 3.3 2.4 2.5 4.1 - 0.8 0.6 0.3 0.5 0.6 0.3

재산판매및가격 
편차수입

- 2.5 - 0.5 - 0.3 0.1 0 0.1 0.3 0.1 2.8

집금 수입 - - - - - - - 580.0 0.2 0.4 0.2 2.0

기타 수입 - 1.3 1.2 0.8 0.5 0.2 0.6 0.2 0 0.1 0 4.3

특수경제지대수입 - 4.1 1.2 2.5 1.6 - 0.2 0 0.3 0.6 0.3 1.4
���� vLw� ��� {�� \� _Y� V����� �(��� 1234� p� {�� ����� b*Nq./�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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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산지출은 전년보다 5.8% 증가하는 수준에서 계획하고, 지출총액의 43.8%를 사회
주의 경제건설 투자(전년대비 5.5% 증가)에, 15.8%를 국방비에 할당함

- 인민경제부문증가율은 6.3%로 국가예산지출증가율보다 큰데, 하위항목인 기본건설은 
4.9%, 농업은 5.7% 증가, 따라서 비공개된 공업부문증가율은 매우 클 것임

- 과학기술이 국가경제자립화·현대화·인민생활 향상을 추동하도록 과학기술발전사업비
를 6% 확대하고, 사회주의문화사업부문에서 교육은 전년보다 6.0%, 보건 5.6%, 체육 
2.8%, 문화 3.1% 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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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2012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예산지출전체 10.1 5.6 5.4 5.1 5.3 6.0 1.1 1.1 1.7 3.4 3.8 5.8

인민경제발전 - - - 4.9 5.4 6.2 0.6 2.0 1.0 0.4 1.6 6.3

-공업

(선행부문) 9.4~

12.1

4.8 4.5

5.5 5.7 7.2 0.9 -

-농업
농업 4.3 4.4 14.7 0.1 1.7 5.7

수산 6.9 6.8

-산림 - 7.5 7.2
4.9 6.6

- - -

-기본건설 12.2 13.7 2.6 - - - 0.3 0.5 1.2 4.9

과학기술* 10.9 5.2 8.5 7.3 8.7 9.5 1.6 0.7 0.7 9.5 9 5.3

사회주의문화 0.4

-교육 9.2 8.1 9.1 5.9 5.5 5.1 3.5 2.6 0.7 6 6.4 6.0

-보건 8.9 3.8 13.3 6 5.8 7.4 2.5 0.7 0.4 5.5 5.6 5.6

방역 사업 33.3 0 0 0.2 1.1

-사회보장 7.0 - - - - 5.8 - - -

-체육 6.9 4.1 6.3 5.1 4.5 4.3 1.6 0.8 0.1 5 5.4 2.8

-문화 6.8 7.4 4.6 3 4.1 - 2.7 0.3 0.3 5 5.7 3.1

���� vLw� ��� {�� \� _Y� V����� �(��� 1234� p� {�� ����� b*Nq./�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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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사점

 올해는 새로운 5개년계획(2026~2030년) 첫해로 국가예산지출을 크게 늘렸는데, 특히 
경제발전토대구축을 위해 인민경제사업비를 크게 늘림

- 인민경제부문 하위의 공업부문증가율은 밝히지 않았으나, 인민경제증가율보다 높을 것
으로 추정, 기간공업 현대화 등 9기 목표달성을 위해 첫해 성공적 안착 의도

- 이에 따라 금속, 화학, 전력, 석탄, 기계, 철도운수 등 주요경제부문 중요대상들의 기술
개건 및 현대화공사, 신규건설 등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발전과 주민생활개선, 수도건설을 8기에 이어 9기에도 중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기
본건설투자비, 농업사업비 등을 지난해보다 크게 늘림

- 지방발전정책대상, 살림집건설, 관개체계 정비, 간석지 개간 등 농업인프라구축, 화성지
구의 행정구역표본화 사업 등의 건설활동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석탄부문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탄부살림집건설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 인민경제부문은 물론 교육환경개선과 보건현대화 구상을 포함하는 사회주의문화부문의 
9기 중점과업의 추진수단의 하나가 건설사업임

- 예산지출규모 증가에 맞춰 건설부문의 중요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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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2026년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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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발전 20×10 정책》 개요

 (발표ㆍ확정)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김
정은 위원장이 최초로 공표하였고, 이후 1월 24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정책을 공식 확정하고 인민군 투입을 결정

 (핵심 목표) 10년 동안 매년 20개 시ㆍ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을 세우는 것

- 소규모 표준형 공장을 전국에 고르게 배치함으로써 생활필수품의 안정적인 공급 토대
를 마련하는 데 중점

 (추진체계) 과거와 달리 ‘중앙-군대-지방’이 명확히 역할을 분담하는 중앙집권적 방식

- 중앙: ‘비상설 중앙추진위원회’가 지휘를 맡아, 자금, 인력, 자재를 책임 보장하며 표준 
설계와 설비 배치를 지원

- 군대: 조선인민군 제124연대가 건설의 주역으로 동원

- 지방: 각 시ㆍ군은 공장 운영과 유지를 담당하며, 특히 원료기지(기름작물, 종이원료림, 
지역 특산 원료 등) 조성에 주력

 (집행 원칙) 노력ㆍ부지ㆍ에너지 절약형 건설, 자재(시멘트, 강재, 목재 등) 우선 배정과 
수송 조직화, 행정 절차 간소화와 기한 준수, 기술 인력 양성, 관리기구 정비, 원료기지 
조성과 품질 향상 등

 (정책의 확장) 2025년 시범 도입한 보건ㆍ문화시설 건설을 2026년부터 모든 대상 지역
으로 확대하였고, 제9차 당대회에서 매년 20개 시ㆍ군에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종합봉사
소를 건설하는 것을 새로운 5개년계획의 과업으로 명시

2. 3차 연도(2026년) 추진 현황

 (2차 연도 마무리) 2025년에 착공한 21개 시ㆍ군(은산군 종이공장 포함)의 건설 대상은 
2025년 12월 중 모두 준공하였고, 2026년 초부터 본격 가동

- 평안남도 신양군은 1년 전에 비해 지방공업제품 가짓수가 5배 이상, 공업총생산액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도(노동신문, 05.07)

 (건설 대상의 패키지화) 3차 연도부터는 20개 전 지역에서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종합봉
사소를 동시에 건설

- 김정은 위원장은 은률군 착공식에서 올해 사업으로 “전국의 시, 군들의 근 3분의 1이 
개벽”되게 될 것이라고 언급(노동신문,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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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남도 리원군에는 신포시, 락원군에 이어 세 번째 바다가양식사업소를 별도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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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공) 1월 29일 황해남도 은률군 착공식을 시작으로 2월 9일까지 20개 시ㆍ군에
서 순차적으로 착공

- 1.29 은률군(김정은 위원장 참석), 1.31 평원군, 2.3 신의주시(온실종합농장지구)ㆍ강
남군ㆍ맹산군, 2.5 락원군, 2.6 무산ㆍ송화군과 대안ㆍ판문구역, 2.7 신평ㆍ선천군, 2.8 
봉산ㆍ시중ㆍ신흥ㆍ통천군, 2.9 화평ㆍ평강ㆍ리원ㆍ명간ㆍ삼수군

 (공정 진척) 착공 4개월여 만에 주요 대상의 골조공사를 기본적으로 결속

- 3월 초 기초굴착, 3월 말 기초콘크리트치기를 마치고, 5월 중순 20개 시ㆍ군 지방공업
공장의 골조공사 결속(노동신문, 05.15)

- 이어 6월 중순 종합봉사소(노동신문, 06.16), 6월 하순 병원까지 골조공사를 기본적으
로 완료하고 다음 단계 공사에 진입(노동신문, 06.23)

 (운영 준비) 3월부터 공장 기능공과 병원 의료일군 양성을 위한 기술전습 2단계로 진행

- 시ㆍ군에서 선발한 대상을 중앙의 경공업공장과 기존 지방공업공장에서 단계별로 교육
하는 방식(노동신문, 04.09)

 (별도 사업) 황해북도 황주군에 전국 시ㆍ군 양곡관리소의 본보기가 될 양곡관리소를 시
범 건설(노동신문,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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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3차 연도(2026년) 2차 연도(2025년)

시⋅군 건설 대상 착공일 시⋅군 건설 대상 준공일

평양직할시 강남군 공장, 병원, 봉사소 2.3 강동군 공장, 병원, 봉사소 12.15

남포특별시 대안구역 공장, 병원, 봉사소 2.6 룡강군 공장, 병원 12.29

평안남도

평원군 공장, 병원, 봉사소 1.31 신양군 공장 12.15

맹산군 공장, 병원, 봉사소 2.3 북창군 공장 12.18

은산군* 종이공장 12.28

평안북도
신의주시 남새종합가공공장, 병원, 봉사소 2.3 대관군 공장 12.15

선천군 공장, 병원, 봉사소 2.7 염주군 공장 12.26

함경남도

락원군 공장, 병원, 봉사소 2.5 정평군 공장, 봉사소 12.24

신흥군 공장, 병원, 봉사소 2.8 신포시 공장 12.19

리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2.9

함경북도
무산군 공장, 병원, 봉사소 2.6 길주군 공장 12.23

명간군 공장, 병원, 봉사소 2.9 부령군 공장 12.15

황해남도
은률군 공장, 병원, 봉사소 1.29 배천군 공장 12.20

송화군 공장, 병원, 봉사소 2.6 장연군 공장 12.18

황해북도
신평군 공장, 병원, 봉사소 2.7 곡산군 공장 12.20

봉산군 공장, 병원, 봉사소 2.8 황주군 공장 12.16

개성시 판문구역 공장, 병원, 봉사소 2.6 개풍구역 공장, 봉사소 12.26

강원도
통천군 공장, 병원, 봉사소 2.8 세포군 공장 12.20

평강군 공장, 병원, 봉사소 2.9 철원군 공장 12.18

자강도
시중군 공장, 병원, 봉사소 2.8 랑림군 공장 12.15

화평군 공장, 병원, 봉사소 2.9 장강군 공장 12.18

양강도 삼수군 공장, 병원, 봉사소 2.9 김정숙군 공장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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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종합과 시사점

 (정책 성과) 3년간 60개 시ㆍ군에서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착공한 해에 준공하는 건설 
방식이 정착

- 2년간 120여 개*의 지방공업공장을 건설하였고, 제9차 당대회는 매년 20개 시ㆍ군에 
공장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건설할 것을 새 5개년계획 과업으로 제시

* 일반적으로 1개 시ㆍ군에 식료품공장, 일용품공장, 피복ㆍ섬유공장을 건설

 (운영 성과) 1ㆍ2차 연도 공장의 제품 가짓수가 준공 초기 대비 근 3배로 확대

- 성천군(밤가공품), 장풍군(생강ㆍ분지 가공품), 김형직군(호박씨기름), 우시군(다래ㆍ배
ㆍ살구 단졸임) 등 지역 원료를 이용한 제품 개발이 활발1

1 노동신문(2026.01.25.),� “새	지방공업공장들에서	제품의	가지수	준공초기에	비해	근	 3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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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 경쟁) 2025년 도(道)간ㆍ공장간 사회주의경쟁 총화회의를 개최(3.26)하고 평안
남도가 우승

- 성천군식료공장은 밤가공품 가짓수를 근 2배로 늘렸고, 신양군식료공장은 산과실을 원
료로 10여 가지의 새 제품을 개발2

- 지방공업공장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상점이 시ㆍ군에 개설되어 지역 상업망을 통
한 공급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

- 운산군(잣가공품), 우시군(각종 단졸임), 김형직군(호박씨기름) 등 일부 제품은 다른 지
역에서도 주문이 늘고 있다고 함3

 (원료기지가 관건) 제9차 당대회는 시ㆍ군 원료기지 조성과 정보당 생산량 제고를 지방
공업공장 생산정상화의 ‘관건적 고리’로 규정

- 전국 130여 개 시ㆍ군에서 수유나무림을 전면 개조하고, 기름작물ㆍ당작물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사업을 병행

 (인력 양성) 2차 연도에 지방공업공장 종업원의 60% 이상이 기술자ㆍ기능공으로 양성되
고, 기술기능급수는 평균 0.7~1급 이상 높아진 것으로 보도(노동신문, 01.25)

 (한계와 과제) 제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새로 꾸린 생산ㆍ봉사기지의 관
리운영 태만과 무책임성을 강하게 비판하였음

- 건설보다 운영이 어려운 조건에서 원료ㆍ전력ㆍ설비 보장과 지방의 운영 역량이 정책
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판단됨

2 노동신문(2026.04.22.),� “사회주의경쟁이	활발히	벌어진다	 -�새	지방공업공장들에서”.

3 노동신문(2026.04.13.),� “산골군들의	제품이	지경을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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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2026년 1, 2분기 살림집 건설 현황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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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결속과 화성지구 5단계 착공

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2026.02.16)으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사업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결속

- 송신ㆍ송화지구와 화성지구에 근 6만 세대 살림집과 공공건물 건설(노동신문, 02.17)

- 1월 10일 김정은 위원장이 공정률 99% 단계의 4단계 건설장을 현지지도하고, 화성지
구를 도시행정구역 기능의 표본으로 평가

 참전열사 유가족을 위한 새별거리 준공(02.15), 3월 14일부터 새집들이 진행

- 화성지구 안에 고층ㆍ중소층 살림집과 상업ㆍ봉사시설을 갖춘 별도 구획으로 조성되었
고, 살림집이용허가증을 참전열사 유가족에게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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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년	 3,� 4/4분기	 ｢북한건설·개발동향｣(토지주택연구원)의	 “3,� 4/4분기	 살림집	 사업	 현황”� 내용을	 바탕으로,�

2026년	 1,� 2/4분기	사업	실적과	평가를	보완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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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착공(02.18)으로 수도건설이 새로운 5개년계획 단계로 이행

- 김정은 위원장은 “살림집 수요 해결을 기본으로 하던 단계에서부터 수도의 전반적 면모
를 거폭적으로 개변하기 위한 보다 높은 단계”로 이행한다고 언급

- 4월 기초굴착 결속과 기초콘크리트치기를 거쳐 6월 살림집 골조공사를 추진 중이며,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와 성ㆍ중앙기관 려단 등이 동원

구분 사업명 / 위치 사업기간 사업내용 세대 수 비고(입사대상 등)

평양시 

5만 

세대 

건설

사업

송화거리/평양 

남측의 상대적으로 

낙후한 농촌지역

2021.3.23. 착공

2022.4.12. 준공

5만 세대 첫 사업,

80층 초고층 아파트를 

포함한 1만 세대

1만
철거지역 주민, 공장 종업원, 

무의무탁자 순

화성지구 1단계/

금수산태양궁전과 

백화원초대소 인근

2023.4.16. 준공
5만 세대 

두 번째 사업
1만

국방과학원 연구사들, 평양시 

각 부문과 기관에서 추천한 

대상들

화성지구 2단계

(림흥거리)

2023.2.15. 착공

2024.4.16. 준공

5만 세대 

세 번째 사업
1만

일반 로동자, 영예군인, 

전쟁로병, 제대군관 등

화성지구 3단계
2024.2.23. 착공

2025.4.16. 준공

5만 세대 

네 번째 사업
1만

교육, 보건, 상업, 급양봉사, 

기술, 오락봉사 시설을 갖춘 

도시행정구역의 기능 확보화성지구 4단계
2025.2.16. 착공

2026.2.16. 준공

5만 세대 

다섯 번째 사업

(초과 달성)

1만

별도

사업

경루동지구/

본평양 보통강변
2022.4.14. 준공

12만㎡ 부지에 

800세대 건설
800

모범 노력혁신자, 공로자, 

과학인재 등 근로자들

서포지구(전위거리)/

평양 북쪽 관문지역

2023.2.25. 착공

2024.5.14. 준공

살림집과 

다수 공공건물
4,100

영예군인, 제대군관, 교육자 

가정과 다자녀 세대 등

대평지구
2021.9월 시작

2023.5.21. 준공

다층, 고층 살림집, 

학교, 진료소 등
1,400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사업 등으로 인해 발생한 

철거민들

새별거리/

화성지구 안

2025.10월 착공

2026.2.15. 준공

고층ㆍ중소층 살림집과 

봉사시설

규모

미공개
참전열사 유가족

새 전망

계획
화성지구 5단계

2026.2.18. 착공

(2026년 준공 예정)

새 5개년계획의

첫 수도건설 사업

1만 2천2

이상
2026년 6월 골조공사 진행 중

�� �� efewF� +}� l~� ���� STUV� ���efe�F� ��� !z�

2.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건설사업

 검덕지구 2단계 사업: 5개년 계획기간(’21~’25년) 동안 2만 5천 세대 살림집 건설 계획

- 당 제9차대회는 검덕지구에 ‘수만 세대의 특색있는 살림집’을 건설하는 사업을 완결한 
것으로 총화(노동신문, 05.15)

 2026년에도 당 제9차대회 결정에 따라 살림집 건설과 수십 개 대상공사를 계속 추진

- 4월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설비ㆍ륜전기재 출동식과 기공구전시회를 진행하였고, 다
리 건설과 도로 이설 공사 등을 병행(노동신문, 04.24)

2 노동신문(2026.07.22.),� “당이	펼친	설계도따라	조국은	계속	변모된다”.�보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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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촌살림집 건설 사업

 새시대 농촌혁명강령(2021.12) 제시 이후 지난 4년간 전국 500여 개 농장의 1,860여 
개 마을에 11만 3천여 세대의 농촌문화주택을 건설.3 당 제9차대회도 이를 당중앙위원
회 제8기 기간의 주요 성과로 총화4

- 첫해인 2022년 2만 5,600여 세대, 2025년 3만 2,000여 세대로 연간 건설 물량이 늘
어난 것으로 보도

- 지난 호에서 4년간 약 10만 5천 세대로 추정하였으나, 북한 발표 기준으로는 이보다 
8천 세대가량 많음

 노동신문 기준, 2026년 1, 2/4분기 농촌살림집 완공(입사) 기사는 34건, 82개 마을 
약 17,700세대로 추정

- 완공 기사가 1월~2월 초에 집중된 것은 2025년에 건설한 살림집의 입사모임이 연초에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2026년 건설분은 하반기에 완공될 전망

- 기사 건수는 황해남도 8건, 평안남도ㆍ황해북도ㆍ강원도 각 6건 순이고, 추정 완공 세
대 수는 평안남도와 황해남도가 각각 3,700세대, 강원도가 3,400세대, 황해북도가 
3,100세대 순

- 평안북도ㆍ함경북도ㆍ량강도ㆍ라선시는 완공 기사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해당 지역은 
2월 이후 준비사업 기사만 확인됨

 2026년 농촌살림집 건설은 2~3월 준비사업을 거쳐 4월부터 본격화

- 4월 초 50여 개, 4월 하순 60여 개 시ㆍ군ㆍ구역 건설려단이 기초공사에 진입하였고, 
6월 말에는 평양시 강남군과 함경남도 락원군ㆍ단천시 등에서 마감공사 시작

- 농촌건설중앙지휘부는 시공의 질 보장과 시멘트ㆍ강재 수송 대책을 중점 과제로 제시

3 노동신문(2026.02.15.),� “천지개벽된	새	농촌마을들이	끊임없이	솟아난다”.

4 노동신문(2026.05.15.),� “새로운	건설혁명(3):�위대한	손길아래	온	 나라	곳곳에	솟아난	사회주의리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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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 주요 사업 지역 기사 건수 세대 수(추정)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칠골남새농장) 1 200

남포특별시 항구구역, 온천군 1 400

라선특별시 - - -

평안남도
개천ㆍ순천ㆍ덕천ㆍ안주 시, 평원ㆍ은산ㆍ녕원ㆍ대흥ㆍ문덕ㆍ대동ㆍ

맹산ㆍ증산ㆍ양덕 군 등
6 3,700

평안북도 - - -

자강도 전천ㆍ초산ㆍ향산ㆍ시중ㆍ성간ㆍ룡림ㆍ자성 군 등 3 1,800

황해남도
과일ㆍ송화ㆍ청단ㆍ강령ㆍ벽성ㆍ장연ㆍ태탄ㆍ삼천ㆍ재령ㆍ신천ㆍ

봉천ㆍ신원ㆍ연안ㆍ은률 군 등
8 3,700

황해북도
송림시, 황주ㆍ린산ㆍ서흥ㆍ상원ㆍ연산ㆍ신평ㆍ승호ㆍ평산ㆍ중화ㆍ

신계 군 등
6 3,100

강원도
원산 시, 회양ㆍ판교ㆍ고산ㆍ철원ㆍ세포ㆍ김화ㆍ창도ㆍ통천ㆍ평강ㆍ

이천 군 등
6 3,400

함경남도 함흥ㆍ단천ㆍ신포 시, 요덕ㆍ홍원 군 등 3 1,400

함경북도 - - -

량강도 - - -

합계 34 1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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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 소재지 개건 사업

 전국 도소재지를 연차별로 개변할 데 대한 당 제9차대회 결정에 따른 사업으로, 기
공구전시회를 열고 시공력량을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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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현황

- 함경남도, 함흥시 1,000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노동신문, 04.14)

- 자강도 강계시, 천수백 세대의 다층살림집과 공공건물 개건(노동신문, 05.31)

- 황해남도 해주시(05.28)와 함경남도 함흥시(05.16)에서 수십 동의 소층ㆍ다층 살림집 
개건보수와 원림녹화 사업 진행

5. 종합과 시사점

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기간의 살림집 건설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새로운 5개년계획 
사업으로 이행

- 당 제9차대회는 평양시 5만 세대, 농촌살림집 11만여 세대, 검덕지구 수만 세대, 평안
북도ㆍ자강도ㆍ량강도 수해지역 수만 세대 건설을 제8기 기간의 성과로 총화

- 평양시 사업은 화성지구 4단계 준공(2.16)으로 결속되고, 이틀 뒤 화성지구 5단계를 착
공하여 새 계획기간의 사업을 개시

- 농촌살림집은 2026년에도 ‘농촌건설 제1순위’로 유지되며, 60여 개 시ㆍ군ㆍ구역에서 
건설 진행 중

 살림집 사업의 성격이 ‘살림집 수요 해결’에서 ‘도시 전반의 면모 개변’으로 전환되고, 사
업 공간과 대상도 계속 확대

- (성격 전환) 화성지구를 정치ㆍ경제ㆍ문화 기능을 갖춘 도시행정구역의 본보기로 완성
하고, 수도권 전 지역을 정비하는 방향을 제시

* 화성지구 4단계는 고전미와 현대미를 결합한 지붕 처리와 입체적 배치 등에서 이전 단계

와 구별되는 것으로 평가됨(조선신보, 05.20)

- (공간 확장) 도소재지 개건이 새로운 과업으로 추가되어, 수도-지방 도시-농촌으로 이
어지는 주거환경 정비를 동시에 진행

- (대상 확대) 참전열사 유가족(새별거리), 광산지구 주민(검덕지구), 농업근로자 등으로 
살림집 배정 대상이 계속 확대

 (한계와 과제) 시공의 질 저하와 관리운영 부실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시
멘트ㆍ강재 등 자재 보장이 물량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054

IV. 북한 건설업 총괄 현황과 전력산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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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북한 산업구조와 건설업 관련 동향

 북한은 2016년 7차 당대회 이후 두 차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통해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자립적인 경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5개년 전략의 목표를 인민경제전반의 활성화와 나라 
경제의 지속적 발전 토대 마련으로 공표함

- 2021년 시작된 새로운 5개년 계획은 자립적 경제 건설 지속을 위한 금속, 화학공업 
중심의 자원 투자와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농업, 경공업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을 
통해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는 현실적 정책을 추진함

 그에 따라 거시적인 관점에서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북한 경제의 동향을 살펴보고, 동시
에 대규모 살림집 공급, 지방발전, 농촌건설 등의 추진을 통해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실행
수단이 된 ‘건설업’의 위상을 검토함

 2025년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표 1]과 같이 2024년 대비 3.5% 성장함 1

- 제조업, 건설업 등의 성장이 지속되고, 농림어업의 성장률이 (+)로 전환하였으나, 광업 
등에 있어 증가세 둔화가 있었음

구분
북 한 남 한

2024년 2025년 2024년 2025년

  ①농림어업 -1.9 3.6 0.7 0.5

  ②광공업 7.6 4.9 4.8 2.3

     광업 8.8 1.6 -13.5 -7.2

     제조업 7.0 6.6 4.9 2.4

        경공업 -0.7 3.8 2.7 -2.0

        중화학공업 10.7 7.8 5.3 3.2

  ③전기·가스·수도업 0.9 -0.4 4.2 -0.6

  ④건설업 12.3 6.3 -3.3 -9.2

  ⑤서비스업 1.3 1.8 1.7 1.7

     정부 1.2 1.0 2.0 1.8

     기타 1.7 5.1 1.6 1.7

국내총생산(GDP) 3.7 3.5 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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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행(2026),� 『2025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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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10년 사이 북한 경제성장률의 변화를 정리하면 [표 2]와 같으며, 2023년 이후 3% 
이상의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음(한국은행, 2026)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0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북한 -4.3 -4.4 0.4 3.8 -0.5 -3.5 -4.1 0.4 -4.5 -0.1 -0.2 3.1 3.7 3.5

남한 10.0 9.7 9.2 4.4 7.0 3.4 3.2 2.3 -0.7 4.7 2.9 1.5 2.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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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산업구조와 산업별 성장률에 대해 2005년 이후 장기적인 추이를 검토함

- 과거에 비해 광업의 비중이 축소된 가운데,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다소 증가함

- 건설업을 성장률 측면에서 보면, [그림 2], [표 4]와 같이 최근 5년 평균 6.2%로서 타 
산업부문 대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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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어업 25.0 23.3 21.2 21.6 20.9 20.8 23.1 23.4 22.4 21.8 21.6

광  업 9.9 10.2 11.4 12.1 12.7 14.4 14.6 14.0 13.6 13.1 12.2

제조업 19.0 19.5 20.0 22.5 22.1 21.9 21.9 21.9 22.1 21.3 20.4

전기·가스·수도업 4.3 4.5 4.6 3.4 4.1 3.9 3.1 3.5 4.1 4.3 4.5

건설업 9.6 9.0 8.8 8.3 8.0 8.0 7.9 7.8 7.8 8.2 9.0

서비스업 32.2 33.6 34.1 32.2 32.1 31.0 29.4 29.4 30.0 31.3 32.2

�� ��"�#� QV	��k�

산업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1~25

평균

농림어업 21.7 22.8 23.3 21.2 22.4 23.8 23.1 22.0 20.9 21.2 22.2

광  업 12.6 11.7 10.6 11.0 10.8 10.0 9.5 9.0 10.0 9.1 9.5

제조업 20.6 20.1 18.8 18.7 17.3 18.3 21.0 21.6 20.5 21.0 20.5

전기·가스·수도업 5.2 5.0 5.4 5.4 5.6 4.8 2.2 5.4 7.2 7.4 5.4

건설업 8.8 8.6 8.9 9.7 10.0 10.2 10.8 11.0 11.6 11.6 11.0

서비스업 31.1 31.7 33.0 34.1 33.8 32.9 33.4 30.9 29.8 29.7 31.3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남북한 산업구조(2005년~2025년)

산업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농림어업 5.3 -2.6 -9.1 8.0 -1.0 -2.1 5.3 3.9 1.9 1.2 -0.8

광  업 3.1 1.9 1.5 2.4 -0.9 -0.2 0.9 0.8 2.1 1.6 -2.6

제조업 4.8 0.4 0.7 2.6 -3.0 -0.3 -3.0 1.6 1.1 0.8 -3.4

전기·가스·수도업 4.4 2.7 4.8 6.0 0.0 -0.8 -4.7 1.6 2.3 -2.8 -12.7

건설업 6.1 -11.5 -1.5 1.1 0.8 0.3 3.9 -1.6 -1.0 1.4 4.8

서비스업 1.3 1.1 1.7 0.7 0.1 0.2 0.3 0.1 0.3 1.3 0.8

국내총생산 3.8 -1.0 -1.2 3.1 -0.9 -0.5 0.8 1.3 1.1 1.0 -1.1

��  �"�#� QV9� W���k�

산업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1~25

평균

농림어업 2.5 -1.3 -1.8 1.4 -7.6 6.2 -2.1 1.0 -1.9 3.6 1.4

광  업 8.4 -11.0 -17.8 -0.7 -9.6 -11.7 4.6 2.6 8.8 1.6 1.2

제조업 4.8 -6.9 -9.1 -1.1 -3.8 -3.3 -4.6 5.9 7.0 6.6 2.3

전기·가스·수도업 22.3 -2.9 5.7 -4.2 1.6 6.0 3.5 -4.7 0.9 -0.4 1.1

건설업 1.2 -4.4 -4.4 2.9 1.3 1.8 2.2 8.2 12.3 6.3 6.2

서비스업 0.6 0.5 0.9 0.9 -4.0 -0.4 1.0 1.7 1.3 1.8 1.1

국내총생산 3.9 -3.5 -4.1 0.4 -4.5 -0.1 -0.2 3.1 3.7 3.5 2.0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남북한 산업별 성장률(2005년~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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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 전력 수급 동향

1) 전력 사정에 대한 최근 기사

 최근 월평균 야간조명 위성영상(VIIRS)을 비교한 결과 평양 도심을 중심으로 야간 불빛
의 면적과 밝기가 확장된 흐름이 뚜렷하게 식별되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음2

- 2020년 4월부터 2026년 4월까지 6년간 평양의 야간조명 변화를 살펴보았을 때, 평양
시 전체 면적의 26.5%에 달하는 지역에서 야간 불빛이 뚜렷하게 증가함

- 반면 평양 전체 면적의 73.2%에 달하는 대부분의 외곽 구역은 지난 6년간 야간 불빛의 
변화가 거의 없어 전력 공급의 양극화를 보여줌

��� ��8M��� �q���������  ¡� l~ � 8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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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에도 야간조명을 기준으로 북한의 전력 상황을 추정했던 경우가 있었으며, 2023년
에는 과거에 비해 보다 넓은 면적에서 평양시가 밝아진 것으로 파악하였음3

- 2018년에도 발전소 확충, 강수량 증가에 의한 수력발전소 전력생산 증가, 태양열과 풍
력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 등 개선된 여건으로 전기 
사정이 좋아졌다는 기사가 있었음4

 다만, 북한의 발전설비용량, 발전 전력량 추이를 비롯하여 이와 같이 추정한 원인을 파악
하고, 전기 수급에 있어 실질적인 개선이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2 DailyNK,� 2026년	 7월	 20일자,� “5만호	주택	건설로	밝아진	평양	도심…외곽은	 ‘암흑천지’”

3 연합뉴스,� 2023년	 4월	 3일자,� “북한의	밤,�여전히	암흑…평양·산업단지	등은	다소	밝아져”

4 주간조선,� 2018년	 8월	 3일자,� “평양이	밝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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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북한의 전력산업 관련 정책

 2016년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에서 국가경제발전 ５개년 전략의 큰 방향으로 경제
건설 및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면서 농업, 경공업 생산
을 늘려 인민생활을 결정적으로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음

- 총화보고에서는 5개년 전략에 있어 전력 부문, 운수 부문, 농업과 수산업, 경공업 부문, 
대외경제관계 등 부문별 과제를 제시하였음

 특히 전력은 4대 선행 부문의 하나로 특별히 강조하였고,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5개년 전략 수행의 선결조건이며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의 중심고리라며 발전소 개
선, 송배전망 개건보수,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제시함

 전략의 실행에도 에너지원 공급이나 에너지 생산에 있어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북한은 2001년에 ‘신·재생에너지개발 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한 이래 풍력, 태양
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 가스, 바이오 매스 수소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

 에너지 관련 법제에는 「전력법」, 「에네르기관리법」, 「재생에네르기법」 등이 있음5

- 에너지 3법 중 가장 최근에 채택 공포된 법은 「재생에네르기법」 이며, 김정은 정권 초
기인 2013년 5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채택됨

- 북한에서 에너지 관련 법령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 하나는 에너지의 적극적인 개발과 
활용을 규정하기보다는 절약과 통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임

3) 북한의 전력 관련 총괄 지표

① 에너지원 구성

 북한은 수력을 주력으로 하고 화력을 보조로 삼는 전통적인 발전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
며, 2024년 발전 전력량에서는 수력이 61.7%를 차지하고 있음

- 에너지 구성에 있어 화력이 56.8%, 원자력이 31.7%를 차지하는 남한과 차이가 있음

구 분 수 력 화 력 원자력 대체에너지 기 타 전 체

북한
발전설비용량 156 97 - - - 253 

구성비 61.7% 38.3%

남한
발전설비용량 90 3,386 1,888 565 28 5,957 

구성비 1.5% 56.8% 31.7% 9.5% 0.5%

���� ��'(µæ�çèéêé �� ë��� b?� ?û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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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연종(2024),� 『북한의	에너지법제	연구	Ⅲ� -�전력법,�에네르기관리법,�재생에네르기법』,�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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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북한의 발전설비용량과 발전 전력량은 남한과 비교할 때 [표 5]와 [표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각각 5.5%, 4.3% 수준에 불과한 수준임

구 분 수 력 화 력 원자력 대체에너지 기 타 전 체

북한
발전설비용량 4,970 3,380 - - - 8,350 

구성비 59.5% 40.5%

남한
발전설비용량 6,515 87,179 26,050 32,878 449 153,071 

구성비 4.3% 57.0% 17.0% 21.5% 0.3%

���� ��'(µæ�çèéêé �� ë��� b?|ü�Ê��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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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전설비용량, 발전 전력량 추이

 남한의 발전용량, 발전량은 최근 4년(2021~2024년) 기준으로 각각 북한의 17.2배, 23.0
배로서 20년 전 평균인 9.1배, 17.2배에 비해 오히려 양적으로 차이가 확대됨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발전용량 8 8.4 8.6 9.7 10.6 10.9 11.5 11.3 12 12.9 13.1

발전량 17 16.9 17 16.6 18.5 20 23.6 23.7 23.5 24.2 27.7

�� #� �`©"�#� o�§RY� o�R� ªd�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1~24
평균

05~09
평균

발전용량 13.8 15.2 14.6 15.4 15.7 16.3 16.7 17.4 18.3 17.2 9.1

발전량 22.6 23.6 22.9 23.7 23.1 22.6 22.5 23.5 23.5 23.0 17.2

자료: 한국은행, 한국-북한 배율(2005년~2024년)

 발전 전력량에 있어 2021년~2024년 평균과 2011년~2020년 평균을 비교해 보면, 화력 
발전량이 5.2% 줄었음에도 수력 발전량이 28.3% 늘어 전체 발전량은 13.4% 증가함

���  � "�#� o�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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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력 4,812 4,812 4,942 4,487 3,918 3,958 3,960 4,260 4,283 4,293 4,467

화 력 3,010 3,010 3,010 3,010 3,010 3,010 2,960 2,960 2,960 2,960 2,960

합 계 7,822 7,822 7,952 7,497 6,928 6,968 6,920 7,220 7,243 7,253 7,427

증감율 　 0.0% 1.7% -5.7% -7.6% 0.6% -0.7% 4.3% 0.3% 0.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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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20
평균

21~24
평균

수 력 4,701 4,761 4,790 4,790 4,865 4,865 4,890 4,910 4,970 4,517 4,909

화 력 2,960 2,960 3,360 3,360 3,360 3,360 3,380 3,380 3,380 3,080 3,375

합 계 7,661 7,721 8,150 8,150 8,225 8,225 8,270 8,290 8,350 7,597 8,284

증감율 3.2% 0.8% 5.6% 0.0% 0.9% 0.0% 0.5% 0.2% 0.7% 1.69% 0.38%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북한 발전설비용량(2005년~2024년)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수 력 131 126 133 141 125 134 132 135 139 130 100

화 력 84 99 103 114 110 103 79 80 82 86 90

합 계 215 225 236 255 235 237 211 215 221 216 190

증감율 　 4.7% 4.9% 8.1% -7.8% 0.9% -11% 1.9% 2.8% -2.3% -12%

�� %�"�#� o�� �6R� *+�,-.� £� ¤¥¦Y� k�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11~20
평균

21~24
평균

수 력 128 119 128 110 128 161 166 158 156 125 160

화 력 111 116 121 128 112 94 98 92 97 101 95

합 계 239 235 249 238 239 255 264 250 253 225 256

증감율 25.8% -1.7% 6.0% -4.4% 0.4% 6.7% 3.5% -5.3% 1.2% 0.55%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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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력산업 운영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발전시설 현황

 발전 전력량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력 발전의 경우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으며, 산림 
황폐화로 저수기능과 발전출력이 저하되었으며, 발전설비와 구조물의 노후화 및 속도전
에 따른 부실공사 등의 원인으로 발전효율이 상당히 낮은 상황임

 화력 발전 역시 잦은 고장, 설비 노후화를 겪고 있으며, 송배전에 있어서의 전력 손실도 
심각한 수준에 있음

 최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 비중은 
낮은 것으로 추정됨

 이러한 전력공급 부족은 산업부문의 만성적인 중간재 공급 부족에 영향을 미쳐 생산계획
에 따른 공장가동이 어렵고, 전력 품질 문제로 기계장비 고장과 비정상적 운영 초래6

- 산업부문에 대한 전력공급의 정상화 없이는 북한 산업생산의 회복은 기대하기 어려움

- 2022년을 기준으로 화력발전설비의 84.9%와 수력발전설비의 70.6%가 준공된 지 30
년 이상 된 노후설비이며, 이들은 적정한 정비와 유지⋅보수가 어려운 여건에서 무리한 
가동을 이어가고 있음

구 분
수력발전

화력발전 기 타 총 계
중대형 중소형 소 계

평양직할시 3 2 5 2 1 8

남포특별시 1 1 1 2

라선특별시  1 1 1 2

평안남도 3 13 16 4 20

평안북도 3 15 18 1 19

자강도 6 56 62 62

황해남도 0

황해북도 1 24 25 1 26

강원도 4 14 18 1 19

함경남도 8 20 28 28

함경북도 4 19 23 1 24

량강도 3 10 13 13

미 상 5 5 2 7

총 계 36 179 215 10 5 230

자료: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기업 DB(2026.08.18 다운로드) 내용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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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0]과 같이 산업연구원 북한 산업 ․기업 DB에서 ‘비제조업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 
총 230개의 발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수력발전소로서 그 중 83.5%에 해
당하는 179개가 중소형발전소에 해당함

- 지역별로는 전체 수력발전소 가운데 28.8%가 자강도에 위치하고 있었음

6 김경술(2023),� 『북한	산업생산	회복	 전력산업에	달려	있다』,�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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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의 주요 발전소의 소재지, 설비 용량, 발전형식 등은 [표 1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구분 발전소명 소재지 설비 용량 발전형식 구분 발전소명 소재지 용량 발전형식

수 력

수 풍 평북 삭주 80.0(40) 댐식 서두수1-3호 함북 청진 51.0 유역변경식

태 천1-5호 평북 태천 40.0 유역변경식 허천강1-4호 함남 허천 33.5 유역변경식

운 봉 자강 자성 40.0(20) 댐식 장진강1-5호 함남 영광 34.7 유역변경식

위 원 자강 위원 39.0(19.5) 댐식 부전강1-6호 함남 신흥 20.4 유역변경식

문 악 자강 만포 4.2(2.1) 댐식 부 령1-4호 함북 부령 3.2 유역변경식

망 강 루 자강 만포 4.2(2.1) 댐식 통 천1-4호 강원 통천 1.7 유역변경식

희천1-2호 자강 희천 30.0 유역변경식 이천군민 강원 이천 2.0 댐식

희천3-12호 자강 희천 12.0 댐식 내중리 양강김형직 1.2 유역변경식

강계청년1-3호 자강 장강 22.5 댐식 어랑천1-2호 함북 어랑 11.0 댐식(4호)

대동강 평남 덕천 13.5 댐식 4-5호 유역변경(1･2･5호)

서부 영원 평남 영원 9.0 댐식 동부 삼수 양강 삼수 5.0 댐식

태평만 평북 삭주 19.0(9.5) 댐식 안변청년1-2호 강원 안변 32.4 유역변경식

장자강 자강 만포 8.1 댐식 원산청년1-4호 강원 법동 6.0 댐식

남 강 평양 강동 4.5 갑문식 백두산영웅청년 양강 백암 6.0 유역변경식

미림갑문 평양 사동 2.4 갑문식 1･3호

봉화갑문 평양 강동 1.0 댐식 금야강군민 함남 금야 17.3 댐식

천 마 평북 천마 1.2 유역변경식 원산군민1-2호 강원 원산 4.0 유역변경식

예성강1-6호 황북 토산 12.0 혼합 함흥청년1호 함남 정평 1.0 댐식

흥주청년1-3호 자강 강계 3.75 댐식 고성군민 강원 고성 4.2 댐식

용산청년 평남 북창 5.0 댐식

소 계 - 258.2 - 소 계 - 234.6 -

수력 총계: 492.8

화 력

북 창 평남 북창 202.0 복수식 선 봉 함북 선봉 20.0 공장화력

평 양 평양 평천 50.0 열병합 청 진 함북 청진 15.0 열병합

청천강 평남 개천 20.0 열병합

서부 순 천 평남 순천 21.0 열병합 동부

동평양 평양 낙랑 10.0 열병합

소 계 - 303.0 - 소 계 - 35.0 -

화력 총계: 3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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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근 전력 수요와 완공 시설 현황

 평양과 지방에서의 살림집 대량 공급, 지방발전 전략에 따른 공장 신설 증가 등 전력 수
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실제 발전 전력량이 대응하는 양상을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 고층아파트는 각종 설비 가동이 전력공급과 직결됨에 따라 신규 살림집 건설에 따라 
오히려 전력이 부족한 상황을 체감하고 있음

- 현대적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포함하여 2024년 시작된 지방발전 20×10 정책 역시 지
방의 전력 수요를 구조적으로 높이고 있음

 최근 5년 사이 신축 또는 개건이 완료된 각종 발전시설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으며, 
수력발전소 13개, 태양빛 발전 시설 5개가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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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단위 중소형발전소의 건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기반 확대 등이 눈에 띄는 
실적으로 볼 수 있음

년 도 명 칭 위 치 준공시기 유 형 비 고

2021년 후창광산4호발전소 양강도 김형직군 2021.10 수력

2022년

어랑천３호발전소 함경북도 어랑군 2022.08 수력

함흥청년1호발전소 함경남도 함흥시 2022.11 수력

구장청년2호발전소 평안북도 구장군 2022.12 수력

2023년

병풍덕체신분소 발전소 자강도 랑림군 2023.03 수력 극소형발전소

흥주청년5호발전소 자강도 흥주군 2023.06 수력

평강군민발전소 강원도 평강군 2023.12 수력

세포군민발전소 강원도 세포군 2023.12 수력

내평3호발전소 강원도 2023.12 수력

2024년

함흥시 태양빛발전소 함경남도 함흥시 2024.12 태양빛

고성군민발전소 강원도 고성군 2024.12 수력

평성시 태양빛발전소 평안남도 평성시 2024.12 태양빛

2025년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평안남도 2025.01 화력 개건

계통련결형태양빛발전소 평양직할시 2025.10 태양빛

나선청년발전소 나선특별시 2025.10 수력 개건

회양군민발전소 강원도 회양군 2025.11 수력

장자강발전소 자강도 2025.12 수력 개건

2026년
김형직군 태양빛발전소 양강도 김형직군 2026.01 태양빛

해주시 태양빛발전소 황해남도 해주시 2026.04 태양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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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내부 모습 언제와 발전소 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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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발전 시설의 경우 공장, 업무시설을 비롯한 일반 건축물에 대량으로 설치된 사례
가 있었고, 많은 수의 가구에서도 패널을 설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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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가구부문 태양광패널 보급 현황의 경우 보유 가구들의 패널 용량은 70W 내외, 
전체 가구 수 대비 보급률은 46%로 조사됨7

- 그에 따라 북한 가구부문에서 국가 발전량의 0.6%에 달하는 전기가 태양광패널로 추가 
생산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가구부문 전기소비량의 7.0%, 가전용 전기소비량의 8.7% 
정도를 태양광패널 발전으로 충당되는 것으로 조사됨

평양화장품공장의 태양광 패널 북한 주택가 지붕의 태양광 패널
��� �� � '¡���� � ��#� 55ó�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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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사점

 지속적인 발전소 건설과 발전 전력량의 소폭 상승에도 여전히 전기는 부족한 상황으로, 
‘밝아진 평양에 의한 전력 상황 개선’은 ‘전력 우선 배정’에 따른 착시일 가능성이 높음

 최근 전력 수요 증가, 수력 발전 중심의 한계, 발전 ․송배전시설 전반의 낙후, 재생에너지
의 낮은 효율 등을 고려할 때 전력 수급에 있어 단기간에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돌파구 마련을 위한 북한의 대내외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7 신정수(2023),� 『북한	가구부문의	태양광패널	 활용과	역할』,� KDI�북한경제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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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내국인 복지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관광지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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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인 대상 관광시설의 적극 개발 배경

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발전 20×10’ 정책을 발표하고 2024년과 2025년 
각 20개의 지방공업공장을 건설

 전국적으로 적극 추진 중인 ‘지방발전 20×10’ 사업과 더불어 2024년 12월 당중앙위 
전원회의에서 공개한 ‘3대 필수시설(보건, 과학교육 및 문화, 양곡관리)’을 병행 건설함으
로써 지역 개발 및 인민 생활 제고에 집중

 이러한 맥락에서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집중적으로 북한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휴게, 문화 시설 개발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2025년 이전까지는 삼지연(백두산) 관광지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등 외국인 관광객 
모집과 외화 유입을 목적으로 대형 관광지 개발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추진과 함께 내국인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여러 관광‧문화시설을 적극
적으로 개발‧공개하는 것으로 확인됨

2. 내국인 대상 관광지의 최근 개발 현황

 2025년 및 2026년 상반기 노동신문 보도에서 확인된 대표적인 내국인 대상 관광지 및 
휴양시설 현황은 아래와 같음 

 온포근로자휴양소

- 온포근로자휴양소는 예로부터 유명한 온천지구이며, 기존 유명 관광지를 재건(재개발)
하여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

- 2025년 상반기부터 재개발을 시작하여 2026년 1월 준공

- 이번 재개발을 통해 온천치료와 보양시설, 종합적 봉사(서비스) 시설을 갖춘 건축군(단
지)로 새단장하였으며, 언론을 통해 인민의 복리 증진 기대를 밝힘

- 또, 준공식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 “전국에 분포된 치료 및 휴양, 요양기지들을 통일
적으로 지도, 봉사에서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합리적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

 염분진지구 해안공원지구

- 2026년 1월, 동해안 관광지역인 함경북도 경성군에 위치한 염분진지구에 여러 레저시
설을 갖춘 염분진해양려관(호텔) 및 해수욕장 건설

- 호텔은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 등을 포함한 종합 봉사시설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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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분진 해안공원지구 준공을 통해 자연지리적 조건과 경제적 잠재력을 최대한 효과적
으로 동원 및 이용하여 지역 발전 및 지역 개발을 추진할 것을 강조

 강계동물원, 평성동물원 준공

- 자강도 강계시 외산지구에 강계동물원, 2025년 9월 개건 완료

- 동물원 개건 목적을 ‘인민의 문화생활의 질적수준 제고’로 밝히고 있으며, 시설 건설에
는 도와 시 등 지역 역량을 강조

- 평안남도 평성시에도 2025년 12월, 평성동물원 신규 건설 보도

- 약 2만 여 ㎡ 규모의 시설로, 봉린산기슭에 위치. 산자락 자연환경을 그대로 활용하면
서도 현대적 시설을 건축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인민들의 문화생활 향상에 기여할 것
으로 기대

 청진물놀이장, 통천군 해수욕장 건설 

- 강원도 통천군과 함경북도 청진시에 물놀이장을 신규 건설했다고 2025년 7월과 12월
에 각각 보도

- 통천군 자산리 해수욕장 준공 보도를 통해 ‘인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이었다고 소
개하고 있으며, 해수욕장과 더불어 관리건물, 주차장 등도 새롭게 건설했다고 보도함

- 함경북도 청진시 물놀이장 신규 건설 완공에 대한 언론보도에서도 ‘인민의 문명과 복리
증진’을 강조하면서 중앙당과 최고지도자의 위민헌신을 언급. 관련 시설로는 현대미를 
자랑하는 대중봉사기지에 덕수터(샘터), 바닷물수조와 체육장, 청량음료점 등이 구비되
어 있다고 소개.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이 계절에 구애 없이 가능한 휴식 시설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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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사점

 (정책기조의 전환) 기존 북한의 관광시설 건설의 주요 내용은 삼지연, 원산갈마 관광지구 
등과 같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외화 유입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형 관광지 개발에 있었
다면 2025년부터 북한 언론을 통해 드러난 관광시설의 주요 내용은 내국인 복지 또는 
문화생활 향상을 명분으로 중소규모 시설 개발을 강조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대외 관광수입 확보 전략에서 내부 결속 및 주민 생활 개선 전략으로 
우선순위의 변화 또는 정책기조의 전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지방발전 20×10 정책과의 연계) 관광 및 휴양시설 개발은 지방공업공장 건설 확대와 
병행추진되고 있는 보건‧과학교육문화‧양곡관리 등 3대 필수시설 건설 정책과 맞물려 추
진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단순 여가시설의 확충에 그치지 않고 지방발전과 인민생
활 향상을 결합한 종합적 지역개발전략의 일환으로 해석 가능

- 특히, 중소형 관광‧복지시설의 전국적 분산 건설은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즉 지방발전 차원에서의 건설임을 확인 가능

 (향후 과제) 내국인 중심 관광 및 휴양시설의 확대 흐름은 김정은위원장의 시설 건설의 
직접 관여 등을 적극 보도함으로써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의 확산과 더불어 체제 
정당성과 내부 결속을 위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이러한 시설의 실제 시설 운영 및 이용 
실태 그리고 이후의 유사시설의 확산 속도나 지속가능성은 계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I. 분석대상 시설 유형 분포1

 2025년 3.4분기 건설개발동향 관련 최종 분석대상(‘개발’ 기준)보도 건수는 426건
 가장 높은 빈도로 집계된 시설유형은 도시생활시설(135건)이었으며, 공장시설(84건), 
교육복지시설(53건), 농림어업시설(45건), 문화휴양시설(29건) 순 이었음

 하반기 특징상 상반기 대비 보도건수가 약 2.8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 
대비 약 1.3배 증가했음

시설유형 개발사업 기사 건수

교통물류시설 8

공급시설 10

발전시설 7

발전시설 외 3

공장시설 60

도시생활시설 49

살림집 42

살림집 외 7

국토지역개발 29

특구/개발구 0

특구/개발구 외 29

문화휴양시설 13

교육복지시설 17

광업자원시설 14

농림어업시설 44

환경방재시설 21

합 계 265

�� ��7À$q� UV#�  T«¬9� !U� S&� 7­

1 조선신보	등	다른	신문의	기사가	거의	대부분	노동신문	기사와	중복되어,�노동신문에	한정하여	기사를	분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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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유형 주요사업 대표출처* 일자

교통물류시설

▪ 양강도, 갑산군 새 다리 건설 완공

▪ 전국 각지, 철도운수부문 지원

▪ 전국 각지, 도로개건공사 실시

06.01

04.19, 05.16

05.05 外

공급시설

▪ 황해남도 해주시, 생활용수 보장 대상공사 결속

▪ 양강도 김형직군, 능력이 큰 태양빛발전소 건설

▪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강 11호발전소 건축공사 결속

▪ 함경남도,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 중

▪ 황해남도 해주시, 태양빛발전소 준공

01.07

01.14

03.11

04.12

05.01

공장시설

▪ 전국, 지방공업공장 건설 중

▪ 평안북도, 운산군 종합건재생산기지 건설

▪ 함경남도, 수십개 건재생산기지 신설 및 개건

▪ 함경남도, 리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01.30 外

02.13

03.28

05.04

도시생활시설

▪ 평양직할시, 새별거리 준공식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중

▪ 전국, 농촌살림집 건설

▪ 함경남도,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과 대상공사 진행

02.16

02.17

06.19

04.22 外

04.24

국토지역개발

▪ 황해남도, 대동만 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공사 결속

▪ 전국, 봄철나무심기 진행

▪ 자강도, 도 소재지 면모 일신

02.11

04.22

05.31

문화휴양시설

▪ 함경북도,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

▪ 함경북도,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

▪ 함경남도, 경포소년단야영소 준공

▪ 함경남도, 함경남도승마구락부 준공

▪ 양강도, 3대혁명전시관 개관식

01.21

01.23

02.23

04.27

06.18

교육복지시설

▪ 평양직할시, 산림연구원 준공식

▪ 함경북도, 부령군 설계연구소 건설

▪ 평안북도, 수십개 학교 및 유치원 건설‧개건현대화 공사 추진 중

01.22

04.02

06.22

광업자원시설

▪ 전국, 여러 탄광 싸이로식 석탄저장고 건설

▪ 전국, 석탄공업성 새 탄광, 새 갱건설 추진

▪ 함경남도 고원군, 풍남광산개발 중

▪ 함경북도, 온성지구탄광엽합기업소 인회암 갱건설 추진

▪ 평안남도 덕천시, 월봉탄광 벨트콘베아공사 진행

02.11

03.15

04.11, 05.29

06.14

06.20

농림어업시설

▪ 황해남도, 옹진 서해바다양어사업소 조기종어장 준공

▪ 평안북도,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준공식

▪ 강원도, 원산온실 농장 건설 중

▪ 평안남도, 은산군 수백정보 종이원료림 조성

01.20

02.02 外

05.04

06.03

환경방재시설

▪ 남포특별시, 샘물공급소 신설 및 개건 공사 추진

▪ 자강도, 희천시 제방 쌓기 공사

▪ 평안북도, 강하천 정리 사업 진행

▪ 황해북도, 강하천 정리 사업 진행

04.02

04.06

06.08

06.08

�� ·�*��¹� 1234� N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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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형별 주요 건설ㆍ개발 동향

1. 교통물류시설

￭� �¤��� Õ4S� D� Ö�� ��� ×"GØ¶¦Ù�� �0c� J

￭� �1� ���� ��E��Ù� �WGØ¶¦Ù�� �vc eÚ� ��c�0J

￭� �1� ���� �A)�"#� ªQGØ¶¦Ù�� ��c��Ú� ��c IÚ� �0c �J

가. 양강도, 갑산군 새 다리 건설 완공(노동신문, 06.01, 5면)

 (내용) 갑산군에서 남풍, 사평지구를 련결해주는 다리가 새로 건설됨으로써 인민들의 교
통상편의, 학생들의 통학조건 개선, 수많은 영농물자와 농촌살림집건설 등 물동수송을 
원활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이면서 건설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완공을 목표로 하여 몇달사이
에 규모가 큰 다리건설을 결속하였음

나. 전국 각지, 철도운수부문 지원(노동신문, 04.19, 4면; 05.06, 5면)

 평안북도, 철도운수부문 지원(노동신문, 04.19, 4면)

- 신의주시, 운전군, 삭주군, 곽산군, 구성시, 대관군, 피현군, 선천군, 박천군 등에서 철도
현대화와 철길정상관리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적시적인 대책을 강구함

- 1분기에 1만 2,000여㎥의 자갈보충과 수백km의 물도랑정리, 500㎡의 옹벽보수 등이 
진행되고 16만여점의 철길고착품을 비롯한 많은 자재와 로동보호물자가 확보되였음

 자강도, 철도운수부문 지원(노동신문, 05.06, 5면)

- 철도운수부문을 물심량면으로 힘있게 지원하여 도적으로 수만㎥의 자갈보충과 수백km
의 물도랑정리, 옹벽보수 등이 진행되고 많은 철길고착품과 로동보호물자들이 마련됨

다. 전국 각지, 도로개건공사 실시(노동신문, 05.05; 05.13; 06.15)

 자강도, 도로기술개건 사업 추진(노동신문, 05.05, 5면)

- 동신군, 화평군, 중강군, 향산군, 희천시, 우시군, 강계시 등에서 도로기술개건과 관련한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면서 해당 지역과 단위들에서 질보장을 첫자리에 놓고 계
획된 공사과제들을 빠른 시일안에 정확히 집행하고 있음

 함경북도 회령시, 도로기술개건사업(노동신문, 05.13, 5면)

- 회령시에서 도로들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추진하여, 지난해 보다 훨씬 
많은 총공사량으로 여러 주요도로에서 동시에 개건 진행

 평안북도 향산군, 도로기술개건 진행(노동신문, 06.15, 5면)

- 짧은 기간에 수십km구간의 도로기술개건을 진행하고, 주요도로의 피치포장공사를 성과
적으로 결속하는 등 도로의 면모를 일신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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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시설

￭� Û�Ü�� �¥Q�� �Ã$�ÀU� ��"#� opGØ¶¦Ù�� � c�Ý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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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황해남도 해주시, 생활용수보장 대상공사 결속(노동신문, 01.07, 5면)

 (내용) 주민들의 생활용수를 보다 원만히 보장하기 위해 계획한 대상공사를 결속함

- 시에서는 단계별목표를 세우고 정수장과 뽐프장들을 새로 건설하는것과 동시에 송배수
관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었음

- 특히 물을 자연흐름식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완강하게 밀고나갔으며, 수
질을 종전보다 더욱 개선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추진하였음

나. 양강도 김형직군, 능력이 큰 태양빛발전소 건설(노동신문, 01.14, 5면)

 (내용) 전력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양강도 김형권군 파발리지역에 수
천kW능력의 태양빛발전소를 새로 일떠세웠음

- 양강도에 수만kW의 태양빛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첫 단계계획에 따라 건설된 것으
로 전력생산의 지속적장성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었음

다. 함경남도 북청군, 북청강11호발전소 건축공사 결속(노동신문, 03.11, 5면)

 (내용) 북청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북청강11호발전소 건축공사를 결속하였음

- 백수십m에 달하는 여수로, 수백m에 달하는 방수로공사, 기초굴착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내고 타빈실, 발전기실을 비롯한 발전소건축공사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진행하였음

라. 함경남도,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 중(노동신문, 04.12, 1면)

 (내용) 1단계공사의 준공준비, 조업후 전력생산을 안정적으로 장성시키기 위한 대책을 
비롯하여 2단계공사에서 합리적인 건설공법들의 적극 활용, 련관단위들에서 필요한 설
비, 자재들의 제때 원만하게 보장하는 대책들이 강구됨

마. 황해남도 해주시, 태양빛발전소 준공(노동신문, 05.01,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해주시에 태양빛발전소를 건설하여 준공식이 4월 30일 현지에서 
진행되였음

- 태양빛전지판설치구역과 종합조종실, 휴계실을 비롯하여 전력생산과 종업원들의 사업
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원만히 갖추어진 동력기지가 새로 일떠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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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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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Ü��� �ä)� �¢�4	�� ¦�� ¾� )�GØ¶¦Ù�� �Ic���� �bJ

￭� Z;Ü��� �WS� åÖ2�a#(�� ��GØ¶¦Ù�� ��c�v��  bJ

가. 전국, 지방공업공장 건설 중(노동신문, 01.30, 1면 外)

 (내용) 2026년도 지방발전정책 대상건설 첫 착공식이 1.29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진행된 
이후 전국 20개 시ㆍ군에서 경공업공장(지방공업공장)ㆍ병원ㆍ종합봉사소 동시 건설

- 1.29 은률군, 1.31 평원군, 2.3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ㆍ강남군ㆍ맹산군, 2.5 낙원군, 
2.6 무산군ㆍ송화군ㆍ대안구역ㆍ판문구역, 2.7 신평군ㆍ선천군, 2.8 봉산군ㆍ시중군ㆍ
신흥군ㆍ통천군, 2.9 화평군ㆍ평강군ㆍ리원군(양식사업소)ㆍ명간군ㆍ삼수군 순차 착공

- 당 제9차대회에서 매년 20개 시ㆍ군에 지방공업공장ㆍ병원ㆍ종합봉사소를 건설하고 
연초 착공을 연말 준공으로 잇는 방식 제시

 (주체)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지방발전20×10 비상설 국방성지휘조

나. 평안북도, 운산군 종합건재생산기지 건설(노동신문, 02.13, 5면)

 (내용) 운산군에 대규모 종합건재생산기지 신규 건설

- 기존의 분산된 건재생산기지와 낮은 현대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 각종 건재생산장, 창고와 함께 합숙 등 문화후생시설 구비

- 건설 역량과 장비를 집중 동원하고 자재를 우선 보장

다. 함경남도, 수십개 건재생산기지 신설, 개건(노동신문, 03.28, 5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건재생산기지 수십 개를 신설ㆍ개건확장

- 성천강타일공장 등 마감건재 생산능력을 높여 타일ㆍ수지창ㆍ색감을 시ㆍ군에 공급

- 함흥철제일용품공장 금속건구류 생산기지, 함흥총련수지가공공장 상수관 생산기지 신설

- 북청군 수지일용품공장은 수지관 생산능력 1.5배 확장



077

��� ��s� T� STÅEo;<©ST� %



078

���  �s� T� STÅEo;<� Ç� �s� w



079

��� !� s� T� STÅEo;<� Ç� �s� e



080

4. 도시생활시설

￭� ��ßæQ�� D���� s"aGØ¶¦Ù�� ��c 0��  bJ

￭� ��ßæQ�� +%��� v�!�  ���� ���� s"aGØ¶¦Ù�� ��c Ý��  bJ

￭� ��ßæQ�� +%��� ��!� ��� tGØ¶¦Ù�� �0c e�� IbJ

￭� �1�� ������ ��GØ¶¦Ù�� �vc����  b� ãJ

￭� Z;Ü��� ¸ç��� ���� ��6� ��"#� /¡GØ¶¦Ù�� �vc�v�� �bJ

가. 평양직할시, 새별거리 준공(노동신문, 02.16, 1면)

 (내용) 참전군인 유가족을 위한 새별거리 준공식 2.15 진행

- 준공식에서 유가족에게 살림집 이용허가증 전달

 (위치) 평양직할시 화성구역

나.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노동신문, 02.17, 1면)

 (내용)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2.16 진행

- 당 제8차대회 과업으로 추진된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수도건설 5개년계획) 종료

다.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중(노동신문, 06.19, 3면)

 (내용) 화성지구 5단계 살림집 건설 진행

- 성ㆍ중앙기관 제1려단(륙해운성, 건설건재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채취공업성, 상업성, 
수산성 대대)이 살림집 골조공사 완료

라. 전국, 농촌살림집 건설(노동신문, 04.22, 1면 外)

 (내용) 제9차 당대회 농촌건설목표 수행 첫해로, 현재까지 60여 개 시ㆍ군ㆍ구역 건설려
단이 농촌살림집 건설에 진입

- 1월 중 전국 각지 농장에서 농촌살림집 완공과 입사모임 진행(01.01~01.31)

- 농촌건설중앙지휘부가 시공 품질관리와 시공ㆍ설계ㆍ감독 간 협동작전 강화

마. 함경남도,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과 대상공사 진행(노동신문, 04.24, 5면)

 (내용) 검덕지구 살림집 건설과 대상공사를 위한 설비ㆍ운전기재 출동식과 기공구
전시회를 검덕광업련합기업소에서 진행

- 살림집과 함께 다리 여러 개소, 도로 이설공사 등 수십 개 대상건설 과업 제시

 (주체) 검덕광업련합기업소, 광천중기계사업소, 룡천광산, 단천지구광업총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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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지역개발

￭� Û�Ü��� �¶�� �Ï�� �� �  L� èé�"#� opGØ¶¦Ù�� ��c�   J

￭� �1�� ê�³ë©	� /¡GØ¶¦Ù�� �vc��J

￭� �¤��� �� �¢�� bP� f¦GØ¶¦Ù�� ��c� I J

가. 황해남도, 대동만 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공사 결속(노동신문, 02. 11, 3면)

 (내용) 서해지구 대동만 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공사를 성과적으로 결속

- 간석지개간을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국가적으로 강력하게 추진

- 방조제 공사를 위해 120여만 ㎥의 막돌과 토량 확보, 륜전기재들과 건설장비 가동률 
향상 노력

 (주체) 박승일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

나. 전국, 봄철나무심기 진행(노동신문, 04. 22, 5면)

 (내용) 전국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1억 수천만그루 식목

-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맞게 일별, 주별 식목계획을 수립, 산림복구사업을 과학적으로 
추진

-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남포시, 함경남도 등 전국적으로 단계별 계획에 따라 
나무를 적지적수, 적기적수 원칙에 따라 식목 추진

 (주체)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지도국과 각지 산림부문 일군들

다. 자강도, 도소재지 면모 일신(노동신문, 05. 31, 1면)

 (내용) 자강도 강계시 면모 일신 중 

- 천수백세대 다층살림집과 공공건물이 개건되고 곳곳에 이채로운 원림경관이 조성된 여
러 도로가 일신되어 거리가 새롭게 변모

- 장자강 인민유원지를 비롯 시 안의 공원과 휴식터들이 훌륭하게 꾸려지고 채색수종의 
나무와 꽃 관목들이 많이 심어져 거리의 풍치가 바뀜

- 공공건물과 살림집 개건에 필요한 색기와, 세민트, 목재, 칠감 등 자재보장을 선행
하기 위해 노력

 (주체) 도당위원회 및 도인민위원회가 단계별 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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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화휴양시설

￭� Z;¯��� ìízA�î��� s"GØ¶¦Ù�� � c� � J

￭� Z;¯��� ïð/�M"W��� s"aGØ¶¦Ù�� � c�IJ

￭� Z;Ü��� ;í���ñÐ�� s"GØ¶¦Ù�� ��c�IJ

￭� Z;Ü��� Z;Ü�òó�ô�� s"GØ¶¦Ù�� �vc�ÝJ

￭� �¤��� I�õö�Q�� )�aGØ¶¦Ù�� �0c �J

가. 함경북도,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노동신문, 01. 21, 1면)

 (내용) 온포근로자휴양소가 국가 온천문화 대표 성과로 1월 20일 준공

- 명산, 명소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룬 문화휴양지의 한 곳임

 (특징) 전국 도처에 인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새로운 관광지와 휴양소, 요양소 건설 중
인 상황에서, 타 시설의 본보기 역할 강조

나. 함경북도,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노동신문, 01. 23, 1면)

 (내용) 동해 명승으로 유명한 염분진지구에 지방방전의 새 경관으로 해안공원지구가 1월 
22일 준공

 (규모) 수백명 숙박 가능한 호텔과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을 비롯 종합적 
봉사시설로 구성

 (특징) 자기 지역의 관광자원을 적극 개발 이용하는 것을 강조

다. 함경남도, 경포소년단야영소 준공(노동신문, 02.03, 5면)

 (내용) 동해기슭의 풍치수려한 명당자리에 경포소년단야영소를 훌륭히 일떠세워 준공식
이 2월 2일에 진행되였음

- 야영소에는 야영각과 체육관, 해수욕장, 식당, 회관, 종합지식보급실, 전자도서열람실, 
전자오락실 등이 꾸려져있음

라. 함경남도, 함경남도승마구락부 준공(노동신문, 04.27, 9면)

 (내용) 함경남도승마구락부가 새로 일떠서 준공식이 4월 26일 현지에서 진행됨

- 승마지식보급실과 승마주로, 기초훈련장 등이 갖추어진 봉사기지가 훌륭히 꾸려져 근
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체력을 단련하며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게 되였음

마. 양강도, 3대 혁명 전시관 개관식(노동신문, 06. 18, 3면)

 (내용) 양강도 혜산시 3대 혁명전시시관, 6월 17일 개관식 진행

 (규모) 도 안의 시, 군 및 각 단위에서 3대 혁명수행과정에서 이룩한 성과를 보여주는 
자료들과 설비, 직관물들이 전시. 학술토론회장 및 전자열람실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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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복지시설

￭� ��ßæQ�� 4�&�W� s"aGØ¶¦Ù�� � c� ��J

￭� Z;¯��� �÷S� �!&��� ��GØ¶¦Ù�� �vc� ��J

￭� �M¯��� �ä)� øù� ¾� �¬W� ��‧)�*�+� "#� ./� tGØ¶¦Ù�� �0c� ��J

가. 평양직할시, 산림연구원 준공식(노동신문, 01. 20, 5면)

 (내용) 평양직할시, 산림연구원 준공식이 1월 19일 진행

- 김정은위원장이 산림연구원 건설을 직접 발기, 산림과학기술을 담당할 연구중심 과학
연구기지를 준공 완료

- 독특한 건축형식의 사무청사와 편의봉사시설, 여러 가지 산열매가공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중간시험공장 및 보조건물로 구성

-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나라의 모든 산을 인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자원으로 변화시
킬 것을 강조

 (주체) 평양건설위원회와 평양시, 평안남도 등의 근로자들

나. 함경북도, 부령군 설계연구소 건설(노동신문, 04. 02, 4면)

 (내용) 함경북도 부령군 설계연구소가 번듯하게 일떠섬

- 농촌혁명강령의 실현을 위하여 설계연구소를 건설

- 연구소는 사무실들과 화상심의실, 설계실, 각종 전자설비들을 갖춘 시설로 구성

다. 평안북도, 수십개 학교 및 유치원 건설‧개건현대화 공사 추진 중(노동신문, 06. 22, 6면)

 (내용) 올해 계획한 수십개의 학교, 유치원 건설 및 개건현대화 공사를 중요 정책으
로 추진 중

- 선천군에서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여러 학교의 면모 일신 과제를 추진. 
짧은 기간 내 안상기술고급중학교 건설을 완공, 나머지 대상공사 추진 중

- 구장군에서는 상구기술고급중학교 건설을 추진 중이며, 백수십점의 현대적 교육 설비
를 마련하여 학교와 유치원에 보급

- 피현군에서도 건설 공사를 적기에 맞추어 적극 추진 중. 그 외 구성시, 태천군, 천마군 
등 도 내 건걸자들의 열의를 고조시켜 학교, 유치원 건설 및 개건 현대화 공사 성과를 
계속 확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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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광업자원시설

￭� �1�� qú� ûÅ� ü�AaÏûýU���GØ¶¦Ù�� ��c  J

￭� �1�� Ïû"(%� D� ûÅ�� D� þ��� ./GØ¶¦Ù�� �Ic �J

￭� Z;Ü�� �WS�� �ÜÅ4)�� tGØ¶¦Ù�� �vc  Ú� ��c�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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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국, 여러 탄광 싸이로식석탄저장고건설(노동신문, 02.11, 3면)

 (내용) 석탄공업부문의 여러 탄광에서 현행생산을 힘있게 내밀면서 능률적인 싸이
로식석탄저장고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음

-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자강도공급탄광, 조양탄광, 봉천탄광을 비롯하여 덕천지구탄
광련합기업소 형봉탄광, 덕성탄광 등에서 능률적인 석탄저장고를 손색없이 일떠세웠음

 
나. 전국, 석탄공업성 새 탄광, 새 갱건설 추진(노동신문, 03.15, 5면)

 (내용) 석탄공업부문에서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새 탄광, 새 갱건설
에 박차를 가하고있음

- 개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삼록탄광, 명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극동탄광, 룡반탄광 1
갱,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의 태산탄광, 룡북청년탄광 청년2갱, 북창지구청년탄광련
합기업소의 풍곡청년탄광 청년갱 등이 굴진, 영구화에 있어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다. 함경남도 고원군, 풍남광산개발 중(노동신문, 04.11, 3면; 05.29, 1면) 

 (내용) 풍남리에 유망한 석회석생산기지가 면모를 드러내고있으며, 여러가지 화학제품생
산에 필요한 질높은 석회석을 넉넉히 보장해줄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될 것임

-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로동자합숙, 탁아유치원, 진료소, 광부원을 건설해놓은 련합
기업소로동계급은 지금 수백세대의 종업원살림집건설을 다그치고있음

라. 함경북도, 온성지구탄광엽합기업소 인회암 갱건설 추진(노동신문, 06.14, 1면)

 (내용)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에서 석탄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린회암채굴을 위한 갱
건설을 계속 힘있게 진척시키고있음

- 수천m의 기본굴진과 수백m의 갱도영구화공사, 권양기장과 저광장건설 등이 결속
되면 린회암비료생산을 정상화할수 있는 또 하나의 토대가 마련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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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농림어업시설

￭� Û�Ü����/� T�åÖ�²#(�� n	X²U� s"GØ¶¦Ù�� � c� ��J

￭� �M¯��� ¦K¥� ìªX'�U� s"aGØ¶¦Ù�� ��c� ��� ãJ

￭� ¤W��� W4ìª� �U� ��� tGØ¶¦Ù�� ��c� �vJ

￭� �MÜ��� g4S� ���À� X�W~�� n%GØ¶¦Ù�� �0c� �IJ

가. 황해남도, 옹진 서해바다양어사업소 조기종어장 준공(노동신문, 01. 20, 5면)

 (내용) 옹진서해바다양어사업소에서 조기종어장이 건설 준공식이 1월 19일 진행

- 종어장에는 사무청사, 후생건물, 먹이배양지, 알깨우기장, 그물우리 등으로 구성

 (주체) 황해남도 당, 정권기관 일군들, 도 수산관리국과 사업소 종업원들 등

나. 평안북도,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준공식(노동신문, 02. 02 外)

 (내용) 신의주 온실종합농장 준공식이 2월 1일 진행되었으며 김정은 위원장 직접 참석

- 천수백동의 다양한 현대적인 온실동, 남새과학연구중심, 문화주택들, 다양한 문화
생활기지들이 특색있게 꾸려짐

- 신의주온실종합농장은 괄목할만한 성과로 당 제9차 대회의 주요 성과

- 자연 재앙이 휩쓸고간 지역에 수천세대의 살림집과 제방을 건설하고 최대규모 온실농
장을 건설함

다. 강원도, 원산온실농장 건설 중(노동신문, 05. 04, 1면)

 (내용) 강원도 원산온실농장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

- 원산시에 현대적인 온실농장이 일떠서게 되면 시민들은 물론 도 안의 여러 지역 주민들
에게 신선한 냄새 공급 가능

- 현재 건축 공사의 60% 수준에서 추진 중, 1,000㎥ 급 물탱크, 물 여과장, 영양액 소독 
및 회수펌프장, 집수정공사, 도로공사 등을 추진 중

- 기술자들은 반궁륭식 2중박막수경온실건설을 추진 중이며, 그 외 대상공사도 계획대로 
추진 중

라. 평안남도, 은산군 수백정보 종이원료림 조성(노동신문, 06. 03, 5면)

 (내용) 은산군에서 수백정보의 종이원료림을 조성했음

- 이를 위해 적지를 확정, 종이원료림 조성에 필요한 나무 모 확보를 선행

- 근로자들은 잡관목과 잡풀 제거작업을 통해 임지 정리를 추진, 나무 모 운반과 구덩이 
파기 등 공정별 작업을 기술적으로 진행. 정상다해 식목함

- 일군들은 사름율 보장을 위해 총화사업을 실속있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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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방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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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남포특별시, 샘물공급소 신설 및 개건 공사 추진(노동신문, 04. 02, 4면)

 (내용) 남포시에서 수십개의 샘물공급소를 신설 및 개건하고 있음

- 신설 및 개건되는 수십개의 샘물공급소는 주민들의 편리를 최대한 도모할 수 있게, 계
절적 영향을 받지 않게 꾸려지고 있음

 (주체) 시당위원회, 시 일군들 등

나. 자강도, 희천시 제방쌓기 공사(노동신문, 04. 06, 5면)

 (내용) 희천시에서 강하천의 통수능력 제고를 위한 바닥파기와 제방쌓기 공사를 적극 내
밀고 있음

- 3월 초 중기계, 시멘트 보장 등과 관련한 적극적 대책을 강구하고, 치산치수 사업을 만
년 대계 사업으로 자각, 공사를 계속 확대 중

 (주체) 시당 위원회 책임일군, 시 일군들 등

다. 평안북도, 강하천 정리 사업 진행(노동신문, 06. 08, 5면)

 (내용) 평안북도의 시, 군에서 강하천 정리계획을 면밀하게 추진 중

- 삭주군에서는 전개력 강한 일군들을 중심으로 방대한 구간의 강하천 바닥파기와 장석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

- 창성군에서는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유평리 지역 강하천을 표준으로 정리

- 운산군에서는 강하천정리 공사에 많은 굴착기와 유압식 적재기, 대형화물차를 동원, 수
백만 ㎥의 강하천파기와 수십㎢ 제방성토 진행

라. 황해북도, 강하천 정리사업 진행(노동신문, 06. 08, 5면)

 (내용) 황해북도 시, 군에서 강하천 정리 사업을 적극 추진 중

- 도에서는 역량을 집중하여 수백 ㎢ 구간의 강하천 바닥파기와 제방보수공사 목표를 수
립하고 적극 추진 중 

- 수안군에서는 공사계획을 수립, 물 통과능력 제고 추진과 함께 장석 쌓기를 질적으로 
하면서 지피식물 심기에도 노력 

- 신평군에서는 굴착기 가동율을 높여 하천 바닥파기 적극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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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역별 시설유형별 분포 현황

1. 개요

‘개발’ 총 265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유형별 보도 건서를 정리한 결과, 표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구 분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1)

공장
시설

도시 
생활2)

국토
지역3)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평양직할시 12 1 0(0) 1 5(4) 1(0) 1 3 0 0 0

남포특별시 8 0 0(0) 2 1(1) 1(0) 0 0 0 2 2

나선특별시 1 1 0(0) 0 0(0) 0(0) 0 0 0 0 0

평안남도 21 0 1(1) 5 6(6) 2(0) 0 0 2 3 2

평안북도 23 2 0(0) 6 0(0) 3(0) 2 1 0 5 4

자 강 도 21 2 1(0) 2 3(3) 5(0) 0 2 0 4 2

황해남도 29 0 2(1) 5 8(8) 4(0) 0 1 0 6 3

황해북도 36 0 1(0) 10 7(5) 1(0) 1 5 0 6 5

강 원 도 17 0 1(1) 3 7(6) 1(0) 1 0 0 3 1

함경남도 31 0 2(2) 11 6(5) 4(0) 2 1 2 2 1

함경북도 20 1 0(0) 2 1(1) 1(0) 3 1 7 3 1

양 강 도 19 1 2(2) 6 1(1) 1(0) 3 2 0 3 0

기타4) 27 0 0(0) 7 4(2) 5(0) 0 1 3 7 0

계 8 10 60 49(42) 29 13 17 14 44 21

%5 � 0ôu� yÑ`|� ¨� b?`|� �f� %� � 0ôu� �`	1`|� ¨� âá�� �f��

%] � 0ôu� ��)	:b� ¨� 20� �f� %^ � ?�� 3u� ]:�� �4� 56� `|�� 3u� A7Ý4�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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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별 현황

가. 평양직할시

 총 12건으로 도시생활시설 5건, 교육복지시설 3건 외 교통물류시설, 공장시설, 국토지역
개발, 문화휴양시설이 각 1건 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새별거리 준공식,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중, 산림연구원 준공 등

나. 남포특별시

 총 8건으로 공장시설 2건, 농림어업시설 2건, 환경방재시설 2건, 도시생활시설 1건, 국
토지역개발 1건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샘물공급소 신설 및 개건공사 추진, 금성간석지 제방보강공사, 강서편
직공장 개건 공사 중 등

다. 나선특별시

 총 1건으로 교통물류시설, 조-러 국경자동차다리 연결 작업 진행 기사가 있었음

라. 평안남도

 총 21건으로 도시생활시설 6건, 공장시설 5건, 농림어업시설 3건, 환경방재시설 및 광업
자원시설, 국토지역개발 각 2건, 공급시설 1건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덕천시 구장농장‧무안농장과 신양군 삼파농장 살림집 입사 모임 진행, 
북청화력발전연합기업소 발전설비 대보수, 한천수산사업소 젓갈가공장 신규 건설, 은산
군 수백정보 종이원료림 조성 등

마. 평안북도

 총 23건으로 공장시설 6건, 농림어업시설 5건, 환경방재시설 4건, 국토지역개발 3건, 문
화휴양시설, 교통물류시설 각 2건, 교육복지시설 1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구장시멘트 대발파진행, 애도간석지 1구역 준공식, 신의주 온실종합농
장 준공, 운전군 삼광축산농장 일신 및 조업식, 운산군 종합건재생산기지 건설 등

 
바. 자강도

 총 21건으로 국토지역개발 5건, 농림어업시설 4건, 도시생활시설 3건, 교통물류시설‧공
장시설‧교육복지시설‧환경방재시설이 각2건씩, 공급시설 1건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동신군 소재지 일신, 화경군 지역면보 일신, 낭림군 강하천 제방공사 
결속, 수백정보 방목지 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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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황해남도

 총 29건으로 도시생활시설 8건, 농림어업시설 6건, 공장시설 5건, 국토지역개발 4건, 환
경방재시설 3건, 공급시설 2건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송화군 약산농장‧청단군 신생농장 새집들이, 옹진서해바다양어사업소 
조기종어장 준공, 해주 농기계공장 개건 준공, 은률군 지방발전정책대상 건설착공식, 대
동만 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공사 결속 등

아. 황해북도

 총 36건으로 공장시설 10건, 도시생활 시설 7건, 농림어업시설 6건, 교육복지시설과 환
경방재시설 각 5건, 공급시설과 국토지역개발‧문화휴양시설은 각 1건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신평군 지방발전정책대상 건설 착공, 황주군 양곡관리소 건설, 은파군 
대청농장 공공건물 및 생산건물 준공, 개성시 양묘장 준공, 황해북도 기름작물 재배면적 
확대 등

자. 강원도

 총 17건으로 도시생활시설 7건, 공장시설과 농림어업시설이 각 3건, 그 외 공급시설, 국
토지역개발, 문화휴양시설, 환경방재시설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문천시 관풍농장‧철원군 마방농장 및 마장농장 살림집 준공, 세포군과 
김화군 여러 농장 현대적 문화주택 건설, 원산어구종합공장 준공 등

차. 함경남도

 총 31건으로 공장시설 11건, 도시생활시설 6건, 국토지역개발 4건, 그 외 문화휴양시설‧

광업자원시설‧농림어업시설‧공급시설이 각 2건씩 분포. 환경방재시설은 1건

 주요 사업으로는 낙원군 지방발전정책대상 건설 착공, 덕성군 건재생산기지 신규 건설, 
부전군 고려약공장 신규 건설, 단천시 달전농장 외 입사모임

카. 함경북도

 총 20건으로 광업자원시설 7건, 문화휴양시설과 농림어업시설이 각 3건씩, 공자시설 2
건, 교통물류‧도시생활‧국토지역개발‧환경방재‧교육복지지설이 각 1건씩 분포

 주요 사업으로는 무산광산엽합기업소 1월 100만산 발파완료 및 5월 120만산 발파 준
비, 경원지구탄광연합기업소 태산탄광 개발 중,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 염분진 해안공
원지구 준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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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양강도

 총 19건으로 공장시설 6건, 문화휴양시설과 농림어업시설이 각 3건, 공급시설‧교육복지
시설 각 2건 등

 주요 사업으로는 혜산기와광장 생산틍력 확장 결속, 위연목제품공장 개건현대화 추진, 
양강도 3대혁명전시관 개관식 등

파. 기타, 전국

 총 27건으로 공장시설과 농림어업시설이 각 7건, 국토지역개발 5건, 도시생활시설 4건, 
광업자원시설 3건 등

 주요 사업으로는 전국 지방공업공장 건설, 전국 봄철 4,000여 정보 토지 포전 정리 등

3. 지역별 사업 단계별 분포

1) 개요

 ‘개발’ 사업 중 ‘건설’ 단계 116건, ‘완공’ 단계 149건으로 계획 단계 사업은 없었음

2) 단계별 분포

가. 계획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상반기 보도 기사임에도 개발사업 관련 계획단계 사업은 집계되지 않음

나. 건설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116건으로 집계. 함경남도 16건, 황해북도 14건, 평안북도 11건, 평안남도와 자
강도, 함경북도에서 10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다. 완공단계 시설 분포 지역

 총 149건으로, 황해남도 24건으로 가장 많은 완공 사업이 집계됨. 다음으로 황해북
도 22건, 함경남도 15건, 강원도 13건, 평안북도 12건, 평안남도 및 양강도 11건이 완공 
사업으로 집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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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지역별

계 계획 건설 완공

평양직할시 12 - 2 10

남포특별시 8 - 4 4

나선특별시 1 - 1 0

평안남도 21 - 10 11

평안북도 23 - 11 12

자강도 21 - 10 11

황해남도 29 - 5 24

황해북도 36 - 14 22

강원도 17 - 4 13

함경남도 31 - 16 15

함경북도 20 - 10 10

양강도 19 - 8 11

전국/기타 27 - 21 6

계 265 - 116 149

�� ����9� ,G9� UV� 7­ ��� �� ��9©,G9� UV� 7­

4. 단계별 시설유형별 분포

 개발기사로 분류된 사업 중 계획단계 기사는 집계되지 않았음

 건설 중 단계 기사는 총 116건으로 농림어업시설이 25건, 공장시설이 23건, 국토지역개
발 20건, 광업자원시설 13건, 환경방재시설 11건, 도시생활시설 8건, 교통물류시설 6건, 
공급시설 5건, 교육복지시설 3건, 문화휴양시설 2건 분포

 완공 단계 기사는 총 149건으로 도시생활 시설 41건, 공장시설 37건, 농림어업시설 19
건, 교육복지시설 14건, 문화휴양시설 11건, 환경방재시설 10건, 국토지역개발 9건, 공
급시설 5건, 교통물류시설 2건, 광억자원시설 1건 분포

유형별

단계별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공장
시설

도시 
생활

국토
지역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계획 - - - - - - - - - - -

건설 116 6 5 23 8 20 2 3 13 25 11

완공 149 2 5 37 41 9 11 14 1 19 10

계 265 8 10 60 49 29 13 17 14 44 21

�� ��,G9�  T«¬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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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주요동향 요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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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 국가예산 계획

 (현황) 2025년 국가예산은 전년대비 수입 7.2%, 지출 3.7% 증가하며 예년보다 큰 폭으
로 확대됨. 공장·기업소의 생산 앙양에 따른 예산수입 증가로 자체 평가하였고, 지출 항
목별로 국방비 15.7%, 인민경제사업비 13.1%, 사회문화사업비 38.9%를 차지함
- 예산수입계획 집행률은 105.1%(중앙 104.6%, 지방 106.5%)로 매년 상승 추세를 보였
으며, 기본건설투자로 수도건설·지방발전정책대상·단천발전소 1단계공사 등 국가건설
대상사업을 추진함

 (특징) 2026년은 새 국가경제발전5개년계획(2026~2030)의 첫해로 예산지출을 대폭 
확대함. 예산수입은 전년대비 0.5% 증가에 그치나 예산지출은 5.8% 증가하며, 지출총액
의 43.8%를 사회주의경제건설투자에, 15.8%를 국방비에 배정함
- 인민경제부문 지출증가율은 6.3%로 예산지출증가율을 상회하며, 하위 기본건설 4.9%·농업 
5.7% 증가로 비공개된 공업부문 증가율은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

- 과학기술발전사업비를 6% 확대하고, 교육 6.0%·보건 5.6%·체육 2.8%·문화 3.1% 등 
사회주의문화사업비도 고르게 늘림

 (시사점) 새 5개년계획 첫해 안착을 위해 금속·화학·전력·석탄·기계·철도운수 등 주요 경
제부문의 기술개건·현대화 및 신규건설이 지난해보다 확대될 전망이며, 지방발전·수도건
설과 교육·보건 등 사회주의문화부문 과제 추진에서 건설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
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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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 《지방발전 20×10 정책》의 지방공업공장 건설 현황

 (현황) 3차 연도(2026년) 사업으로 20개 시·군에서 지방공업공장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함께 건설하는 ‘패키지형’ 방식을 전면 적용, 1월 29일 은률군을 시작으로 2월 9일까지 
전 대상을 착공함

- 3월 초 기초굴착, 3월 말 기초콘크리트치기를 거쳐 5월 중순 공장, 6월 중순 종합
봉사소, 6월 하순 병원까지 골조공사를 순차적으로 완료함

- 1·2차 연도(40개 시·군) 공장은 제품 가짓수가 준공 초기 대비 근 3배로 확대되었고, 
원료기지 조성과 기능공 양성이 생산 정상화의 관건으로 부각됨

 (시사점) 3년간 60개 시·군에서 사업을 전개하며 착공한 해에 준공하는 방식이 정착됨. 
제9차 당대회는 매년 20개 시·군에 공장·병원·종합봉사소를 건설하는 것을 새 5개년계획 
과업으로 명시하였으며, 시·군 원료기지 조성과 지방의 운영 역량이 정책 지속가능성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됨

3. 2026년 1, 2분기 살림집 건설 현황

 (평양시 화성지구 5단계)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준공(2.16)으로 ‘평양시 5만 세대 살
림집 건설’ 사업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결속되었고, 참전열사 유가족을 위한 새별거리
도 준공(2.15)됨. 2월 18일에는 새 5개년계획의 첫 수도건설 사업으로 화성지구 5단계
가 착공되어 6월 현재 골조공사가 진행 중임

 (검덕지구 건설 사업)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는 5개년계획기간(’21~’25) 2만 5천 세
대 살림집 건설 계획을 완결한 것으로 제9차 당대회에서 총화됨. 2026년에도 살림집 건
설과 함께 설비·륜전기재 출동, 다리 건설·도로 이설 등 수십 개 대상공사를 계속 추진함

 (농촌살림집 건설사업) 새시대 농촌혁명강령(2021.12) 제시 이후 4년간 전국 500여 개 
농장, 1,860여 개 마을에 11만 3천여 세대의 농촌문화주택을 건설함. 2026년 1·2분기
에는 34건, 82개 마을, 약 1만 7,700세대의 완공 실적이 확인되며, 4월부터 60여 개 
시·군·구역에서 건설이 본격화됨

 (시사점) 평양시·농촌 살림집 건설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새 계획기간 사업으로 이행하
는 가운데, 사업 성격이 ‘살림집 수요 해결’에서 ‘도시 전반 개변’으로 전환

- 도소재지 개건이 새 과업으로 추가되어 수도-지방도시-농촌을 잇는 주거환경 정비가 
동시에 진행되며, 시공 품질과 시멘트·강재 등 자재 보장이 향후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4. 북한 건설업 총괄 현황과 전력산업 동향 

 (북한 산업구조와 건설업 동향) 한국은행 추정 결과 2025년 북한의 실질 GDP는 전년대
비 3.5% 성장하였고, 이 가운데 건설업은 6.3% 성장하며 최근 5년 평균 6.2%로 타 산업
부문 대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임. 대규모 살림집 공급, 지방발전, 농촌건설 추진을 통
해 건설업이 경제정책의 핵심 실행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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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산업구조에서 건설업 비중은 2005년 9.6%에서 2025년 11.6%로 확대되어, 
비중이 축소된 광업과 대조적인 추세를 보임

 (북한 전력 수급 동향) 북한의 발전설비용량·발전전력량은 남한 대비 각각 5.5%, 4.3% 
수준에 불과하며, 수력(61.7%) 중심의 발전구조를 유지함. 최근 6년간 위성 야간조명
(VIIRS) 분석 결과 평양 도심의 26.5%에서 조명이 뚜렷이 증가했으나 외곽 73.2%는 변
화가 거의 없어 전력공급의 양극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남

- 화력발전설비의 84.9%, 수력발전설비의 70.6%가 준공 30년 이상 노후설비로, 정비·보
수 여건이 열악한 가운데 무리한 가동이 이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전력 수급 개선은 제
한적인 것으로 판단됨

5. 내국인 복지 및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관광지 개발 현황

 (배경과 현황) ‘지방발전 20×10 정책’ 및 ‘3대 필수시설(보건·과학교육문화·양곡관리)’ 
건설과 병행하여 2025년부터 내국인 대상 관광·휴게·문화시설 개발이 확대됨. 온포근로
자휴양소 (’26.1월 준공), 염분진 해안공원지구·해양여관(1월), 강계·평성동물원, 청진 물
놀이장, 통천군 해수욕장 등이 최근 준공‧보도됨

- 기존 삼지연, 원산갈마 등 외국인 관광객·외화 유치를 목적으로 한 대형 관광지 개발과 
달리, 중소규모 시설 위주로 ‘인민 복리증진’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것이 특징임

 (시사점) 외화 획득 중심에서 내부 결속·주민생활 개선 중심으로 관광정책의 우선순위가 
전환된 것으로 판단됨

- 중소형 관광·복지시설의 전국적 분산 건설은 지방발전 20×10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김정은 위원장의 시설 건설 직접 관여 보도를 통해 정책 확산과 체제 결속을 도모하는 
것으로 해석됨

- 향후 시설의 실제 운영 실태와 확산 지속가능성은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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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유형별 동향분석 요약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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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 건수 265건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55% 수준으로 증가

 분석대상 기사건수는 총 265건으로, 전년 동기간(147건)에 비해 약 155% 수준으로 증가했음

- 다만, 주로 상반기 기사에 집계되는 개발 사업의 계획단계 기사는 집계되지 않았으며, 
건설중 또는 완공기사만 집계됨

-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포함해 각 지역별 공장시설 관련 기사가 가장 많이 집계됨

- 농촌살림집 건설 및 준공 기사를 중심으로 도시생활시설 관련 기사도 2순위로 많이 집
계되었는데, 단순 농촌살림집 및 노동자지구 살림집 기사 뿐 아니라 도시 및 지역개발 
수준에서의 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변화시키는 사업관련 기사가 다수 집계된 점이 특징적

2. 지역별 분포로는 황해북도, 함경남도, 황해남도 순으로 다수 집계

 황해북도 36건, 황해남도 29건으로 각각 1순위, 3순위로 건설‧개발 관련 기사가 많이 집
계되어 수도 평양과 인접한 지역인 황해도 지역에 다수 건설‧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황해북도에서는 공장시설이, 황해남도에서는 도시생활시설이 가장 많은 건설‧개발 사업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함경남도에서는 공장시설 사업이 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집계된 것으로 확인됨

3. 유형별 특징 종합

 (교통물류시설) 총 8건으로, 주요사업은 전국 철도운수부문 지원 사업, 도로개건공사 사
업 진행 중 등

 (공급시설) 총 10건으로, 주요사업은 김형직군, 해주시 등 태양빛발전소 건설과 북창화
력발전련합기업소 11호 발전소 건축공사 결속 등

 (공장시설) 총 60건으로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은 기사 건수가 집계된 유형으로, 전국적으
로 3차년도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중심으로 지역별 경공업 및 식품공장 개건 및 신규 건
설 소식 다수 보도

 (도시생활시설) 총 49건의 기사가 집계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평양시 새별거리 준공, 
평양시 화성지구 5단계 건설 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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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지역개발) 총 29건으로 간석지 개발 사업과 더불어 도 소재지 등 주요 도시 경관 
및 도시 미관 전체를 새롭게 조성하는 지역 및 도시경관 사업 다수 

 (문화휴양시설) 총 13건으로, 내국인 복지 증진을 위한 중소규모 문화 휴양시설 건
설이 특징

 (교육복지시설) 총 17건으로 주요 사업은 평양시 산림연구원 준공, 황해북도 계응상 사
리원 농업대학 개건, 함경북도 부령군 설계연구소 건설 등

 (광업자원시설) 총 14건으로 주요 사업은 무산광산연합기업소 120만산 대발파 준비, 함
경북도 온성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인회암갱 건설 추진 등

 (농림어업시설) 총 45건으로 상반기 중 농번기 관련 시설 정비 및 개건 사업 등 전국적으
로 실시

 (환경방재시설) 총 22건으로 주요 사업은 전국적으로 강하천 정리 사업, 제방 쌓기 사업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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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1, 2분기 종합 시사점

1. «지방발전 20x10정책»에 따른 지방공업공장 건설 계속 추진 

 2024년 시작한 지방공업공장 건설 시책은 2025년도 2차, 2026년도 3차년도까지 계속 
추진 중

 3차년도 사업으로 20개 시·군에서 지방공업공장·병원·종합봉사소를 함께 짓는 ‘패키지
형’ 방식이 전면 적용되어 2월 초까지 전 대상이 일제히 착공, 대부분 상반기 중 골조공
사가 순차 완료됨

 3년간 60개 시·군에서 사업이 전개되며 ‘착공한 해 준공’하는 방식이 정착됨

 제9차 당대회에서 상시 과업으로 명시한 만큼 매년 20개 시·군씩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지속될 전망이나, 원료기지·에너지 자립 기반과 지방의 운영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건설은 계속, 가동은 정체’되는 현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음

2. 살림집 수요 해결에서 지방 도시 전반 면모 개변으로 전환

 평양시는 화성지구 4단계 준공(2026. 2.16)으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목표를 초과 달
성하고 5단계에 착공했으며, 검덕지구·농촌살림집(상반기 약 1만 7,700세대 완공)도 지
속 추진됨

 수도 및 농촌살림집 건설이 계획대로 계속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2026년 상반기 도시 
및 살림집 관련 특이사항은 도소재지 개건이 새 과업으로 추가되어 함흥·강계·해주 등 
지방 주요도시로 사업 범위가 확대됨

 지금까지 살림집 사업의 초점이 지방발전과 맞물린 농촌 살림집의 적극적 공급을 통해 
수요 해결에 맞추어져 있었다면, 2026년 상반기 동향 분석 결과, 상업·봉사시설을 갖춘 
도시행정구역 정비, 즉 지방도시 전반의 면모 개변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됨

 다만 시멘트·강재 등 자재 공급과 시공 품질 관리가 확대되는 사업물량을 계속 뒷받침할 
수 있을지가 관건임

3. 외화 획득형 대형 관광지구 개발에서 인민 복지 및 내부 결속을 위한 중소형 시설 

확산 전환

 온포근로자휴양소, 염분진 해안공원지구·해양여관, 강계·평성동물원, 청진 물놀이장, 통
천군 해수욕장 등 내국인 대상 중소형 시설이 잇따라 준공되며 ‘지방발전 20×10 정책’
의 3대 필수시설(보건·과학교육문화·양곡관리) 정책과 병행 확산되고 있음

 삼지연·원산갈마 등 기존 대형 관광지구 개발과 달리, 관광정책의 우선순위가 대외 외화
수입 확보에서 내부 결속·주민생활 개선으로 이동한 것으로 판단됨

 지방공업공장(생산기반)·살림집(주거환경)에 이어 여가·복지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종합
적 지역개발전략으로 확장되는 흐름으로 판단되며, 향후 시설의 실제 이용률과 운영 지
속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112

조사 개요

I. 조사 목적과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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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사 목적

 최신 북한지역 인프라 개발 ․계획 및 제도 동향 정보 구축

- LH와 유관 기관, 일반국민들에 대한 북한 건설․개발 관련 정보 제공

 남북경협사업 추진주체로서 LH의 역량 확보

- 남북관계 개선시 교류협력을 위한 준비

- 대북사업 관련 경영 ․정책에 대한 적시 지원

2. 조사 범위

 내용적 범위

- 북한 인프라․시설 개발 동향

- 북한 개발 관련 계획․제도 동향

- 주요 조사대상 분야: 산업, 교통물류, 에너지, 자원(지하자원, 수자원), 주택, 도시･지역
개발 등

 시간적 범위

- 2026년 1, 2분기(1~6월)

 공간적 범위

- 북한지역(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 등도 포함)

- 공간분석 단위: 도, 시, 군과 가능한 범위에서 구역 등 하위 행정구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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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자료 출처와 기초자료 입력ㆍ분류 방법

1. 자료 출처와 입력방법

□ 자료 출처

 1차 자료: 노동신문(2026년 1월~6월 발간)

 2차 자료: 각종 국내외 언론과 동향자료

- 2차 자료는 1차 자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 중심으로 활용

□ 기초 Data 입력방법

 조사대상 자료의 해당 기사를 엑셀 파일로 입력하여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기초 Data로 구축

 시설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지역, 자료원 등 입력1

코
드

분류 사업명 사업내용

내용
(기사)

지역 자료원

비고
대 중 소 기사 대표 구분

위계
단계

세부
사업

규모
(면적
등)

시도 시군 장소
출처
(북)

출처
(남)

기사
제목

일자
수록
면

�� ��!U� ½§� )6iË� ~t�

2. 분류 기준과 내용

□ 유형분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의한 ‘기반시설 분류’, ｢건축법｣ 

시행령에 의한 ‘건축물 용도 분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의한 ‘국가기간교통시
설 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 위 참조 대상 중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고, 시설은 아니지만 개발동향으로 포함될 수 
있는 ‘국토지역개발’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음

- 하나의 기사에서 특정 도시, 지역, 농촌지역 등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다수의 개발사
업을 다루는 기사는 편의상 ‘국토지역개발’로 분류함

1 기사의	기초사항	입력은	<이석기ㆍ이승엽(2014),�｢2000년대	북한기업	현황:�북한	공식매체	분석을	중심으로｣,�산

업연구원>의	입력방법을	응용하되,�시설유형분류와	사업내용	등은	분석대상에	맞게	새롭게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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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중 소 비고

1. 교통물류시설

도로
고속도로, 1급도로, 일반도로(2급 이하), 

여객자동차터미널, 기타

철도 일반철도, 철도시설, 기타

공항 민간공항, 군공항, 기타

항만

유통업무설비 창고, 물류터미널, 물류단지, 집배송시설, 기타
SOC 유통ㆍ공급시설 중 

유통업무설비

기타 주차장, 기타

2. 공급시설

발전시설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변전소, 발전소, 기타

유류시설 유류저장시설, 송유시설, 기타

수도가스시설 수도시설, 가스시설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시설, 기타

기타

3. 공장시설

음식료

음식료(10,11,12), 섬유의복(13,14,16), 

목재가구(16,32), 종이출판(17,18), 

석유화학(19, 20,21,22), 비금속소재(23), 

철강(24), 기계(25,29), 전기전자(26,27,28), 

운송장비(30,31), 기타(33)

한국산업분류표 상 

제조업 해당 중분류 기준

섬유의복

목재가구

종이출판

석유화학

비금속소재

철강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기타

4. 도시생활시설

살림집 단독주택, 아파트, 기숙사, 기타

숙박시설 호텔, 기타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기타

상업시설 백화점, 상점, 기타

기타

5. 국토지역개발 

국토개발 북한 전역의 개발ㆍ계획

지역개발 광역 개발ㆍ계획

도시개발 평양시, 지방도시, 기타

농촌개발 도시 이외 중소지역개발

특구개발 중앙급, 지방급

기타 간석지, 기타

�� ��«¬� 7Ä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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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기사: 기사에 나타난 사업의 명칭

- 대표: 동일 사업명 기사별로 명칭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표명칭 부여

 사업내용: 사업내용은 제도, 계획, 개발에 대해 각각 위계와 단계별로 구분

대 중 소 비고

6. 문화휴양시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기타 SOC 공간시설

문화시설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 기타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 기타

종교시설

관광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등 관광지 부수 시설, 기타

기타

7. 교육복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의료보건시설 종합의료시설, 병원, 보건소, 기타
SOC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포함

위생시설 화장시설, 공동묘지, 장례식장, 도축장, 기타
SOC 보건위생시설 중 

위생시설

기타

8. 광업자원시설

연료광업 석탄, 원유, 천연가스, 기타

금속광업 철광업, 비철광업

비금속광업 토사석광업, 기타비금속광업

기타

9. 농림어업시설

농업시설 작물재배, 축산업, 기타 농업용 물길조성사업 포함

임업시설 영림업, 벌목업, 채취업, 기타

어업시설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양식업, 기타

농어업단지 재배단지, 축산단지, 임업단지, 수산단지, 기타

기타

10. 환경방재

시설

방재시설
하천, 유수지, 저수지, 사방설비, 방조설비, 

기타
SOC 방재시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기타
SOC 환경기초시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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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위계, 단계

제도 당지침, 법규, 내각지침, 기타

계획 당, 내각, 부처, 지방, 기타

개발 계획, 건설, 완공, 운영, 미상

�� ��UV½§#� 	7�� -G�,G� �I� ½§�

□ 동일 기사 내 복수 지역 출현 시 통계(건수) 처리

 「북한건설·개발동향」은 기사 건수를 중심으로 계량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자료 집
계 편의상 하나의 기사에서 2개 지역(광역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다루고 있을 
경우 각각 지역별로 집계될 수 있도록 세분화하여 건수에 반영함

- 1건의 기사에서 2개 이상 도에 걸친 경우는 기타(전국)으로 분류하여 집계함

□ 서술방식과 맞춤법 적용

 사업 관련 사실(fact)을 위주로 가능한 범위에서 북한 기사 내용을 최대한 살림

- 수사적 표현과 선전문구 등은 삭제하거나 완화한 표현으로 수정하였음

- 가독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우에 따라 한국의 띄어쓰기와 맞춤법을 적용

 고유명사 중 많이 알려진 경우는 두음법칙을 적용하여 수정하였으나(예, 량강도 → 양강
도), 일반 용어나 표기법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기사 원문을 살림

- 한국과 많이 다른 용어는 각주로 해설을 부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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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분석자료 추출과정

1. 1, 2분기 1단계 추출 자료와 출처별 분포

 유형분류 기준에 적합한 관련 기사를 1차 자료에서 403건을 추출함

 원 출처는 노동신문과 조선신보임

2. 2단계 추출 과정(분석 자료)

 1단계 추출 자료 403건에서 2단계로 최종 분석대상 ‘개발’ 기사자료 265건을 추출

- 같은 사업 관련 기사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대표 기사 1건만 채택하고 다른 기사는 참
고자료로 활용

- 생산현장의 생산계획 초과달성 등 성과 홍보 기사의 경우, 시설 위치 파악의 유용성은 
있으나, 시설 건설 등과 관련이 없으므로 자료 집계에서는 제외

출처 1단계 추출 기사(건) 2단계 추출 기사(분석자료/건)

노동신문 347 265

조선신보 56 -

계 403 265

��  �*'� iË� S&

유형

계

교통
물류

공급
시설

공장
시설

도시 
생활

국토
지역

문화
휴양

교육
복지

광업
자원

농림
어업

환경
방재

265 8 10 60 49 29 13 17 14 4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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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 2분기 북한건설ㆍ개발동향 자료

I. 교통물류시설

1. 도로

□ 나선특별시, 조·러 국경자동차다리 연결작업 진행(노동신문, 04.23, 2면)

 (내용) 조·러 국경 자동차다리의 양측 구간 연결작업이 4.21 완료

- 북·러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착공, 착공 1년 만에 양측 구간 연결

- 현재 완공·개통을 위한 마감단계 작업 진행

 (위치) 나선특별시

□ 자강도, 도로 기술개건 사업 추진(노동신문, 05.05, 5면)

 (내용) 자강도 전역에서 도로 기술개건 사업 추진

- 동신·화평·중강·향산군은 자재보장 대책을 앞세워 도로 기술개건 진행

- 희천시는 10여 리 구간 도로건설과 새 다리 건설이 마감단계

- 강계시 우회도로공사에 도인민위원회, 도탐사관리국, 도농촌경리위원회, 도무역관리국 
등 동원

 (주체) 자강도인민위원회, 도탐사관리국, 도농촌경리위원회, 도무역관리국

 (규모) 희천시 10여 리 구간

 (위치) 자강도 동신군, 화평군, 중강군, 향산군

□ 함경북도, 회령시 도로 기술개건 사업(노동신문, 05.13, 5면)

 (내용) 회령시에서 주요 도로 기술개건 사업 추진

- 전년도 1개 도로구간 개선 및 도로안전보호시설물 설치에 이어, 올해는 여러 주요 
도로에서 동시 시행(총공사량 전년 대비 대폭 증가)

- 유압식 굴착기, 중량화물자동차 등 장비 가동률 제고

- 2개소 다리 건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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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회령시당위원회, 시도로보수관리대

 (규모) 다리 2개소

 (위치) 함경북도 회령시

□ 양강도, 갑산군 새 다리 건설 완공(노동신문, 06.01, 5면)

 (내용) 갑산군 남풍~사평지구를 연결하는 콘크리트 다리 신규 완공

- 군도로보수관리대를 중심으로 건설력량 조직, 중기계 집중 배치, 수개월 만에 완공

- 주민 교통편의·학생 통학조건 개선, 영농물자 및 농촌살림집 건설자재 수송이 목적

 (주체) 갑산군도로보수관리대

 (위치) 양강도 갑산군

□ 평안북도, 향산군 도로 기술개건 진행(노동신문, 06.15, 5면)

 (내용) 향산군에서 자체 역량으로 수십 km 구간 도로 기술개건 진행

- 주요 도로 아스팔트(피치) 포장공사에 역량 집중, 포장공사 완료

- 암거·수통 보수 병행

 (주체) 향산군당위원회, 군책임일군들

 (규모) 수십 km 구간

 (위치) 평안북도 향산군

2. 철도

□ 평안북도, 철도운수부문 지원(노동신문, 04.19, 4면)

 (내용) 평안북도가 철도운수부문 지원사업 전개

- 1분기 실적: 자갈보충 1만 2,000여㎥, 물도랑정리 수백 km, 옹벽보수 500㎡, 철길
고착품 16만여 점 확보

- 운전군: 철길 건널목 자동경보장치 설치, 시멘트·골재 조달로 역사 개선

- 삭주군: 콘크리트 침목·철길고착품 생산자재 지원 / 곽산군: 철길 주변 위험개소 제거

- 구성시·대관군·피현군·선천군·박천군: 경계석 교체, 자갈청소, 경사면 정리

 (주체) 평안북도 시·군 일군들, 근로자들

 (규모) 자갈보충 1만 2,000여㎥, 옹벽보수 500㎡, 철길고착품 16만여 점

 (위치) 평안북도 구성시, 대관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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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강도, 철도 지원사업(노동신문, 05.06, 5면)

 (내용) 자강도가 철도운수부문 지원사업 추진

- 도 전체 실적: 자갈보충 수만㎥, 물도랑정리 수백 km, 옹벽보수

- 도당 책임일군이 철길구간 현지답사로 보수 개소 및 낙석감시초소 실태 파악

- 희천시·성간군·시중군·강계시·만포시: 경계석 교체, 나무심기, 경사면 정리

 (주체) 자강도당위원회, 도급단위 및 시·군 일군들

 (규모) 자갈보충 수만㎥, 물도랑정리 수백 km

 (위치) 자강도 희천시, 성간군 등

□ 평양직할시, 서평양기관차대 정비소대 임시수리기지 건설(노동신문, 06.20, 3면)

 (내용) 서평양기관차대 평천화력대대 정비소대에 임시수리기지 건설 추진

- 3월 초 착수 결정, 상반기 내 완비 목표(설비·지구 제작은 2개월 단축 계획)

- 견인용 전력손실 감소와 화력탄 수송 개선이 목적

 (주체) 서평양기관차대 평천화력대대

 (위치) 평양직할시



121

II. 공급시설

1. 발전시설

□ 평안남도,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발전설비 대보수·개건현대화 목표 수립(노동

신문, 01.10, 2면)

 (내용)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가 여러 호기 발전설비의 원성능회복·개건현대화 공사를 
연내 완료하는 목표 수립

- 전년 초 완료된 3호기 원성능회복·개건현대화 공사는 1년 소요

- 진행 중인 1개 호기 대보수는 1.9 현재 40% 공정, 2월 중순 완료 전망(계획 대비 
1개월 이상 단축 목표)

- 열설비보수직장, 터빈보수직장, 분쇄기보수직장, 제관직장 등이 참여

 (주체)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 (위치) 평안남도 북창군

□ 양강도, 김형직군 태양광발전소 건설(노동신문, 01.14, 5면)

 (내용) 양강도 김형권군 파발리에 수천 kW급 태양광(태양빛)발전소 신규 건설

- 양강도에 수만 kW 태양광 발전능력을 조성하는 1단계 계획에 따라 건설

- 전력공업성 자연에네르기전력기술교류사가 입지 선정 및 전지판 성능 개선 담당

- 양강도송배전부가 기초공사와 송변전설비 설치 담당

 (주체) 전력공업성, 자연에네르기전력기술교류사, 량강도송배전부

 (규모) 수천 kW

 (위치) 양강도 김형직군

□ 함경남도, 중소형발전소 건축공사 완료(노동신문, 03.11, 5면)

 (내용) 북청군 북청강11호발전소 건축공사 완료

- 여수로 100수십 m, 방수로 수백 m 규모

- 기초굴착 후 터빈실·발전기실 등 발전소 건축공사 진행

 (주체) 북청군 일군들, 근로자들

 (규모) 여수로 100수십 m, 방수로 수백 m

 (위치) 함경남도 북청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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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남도,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노동신문, 04.12, 1면)

 (내용) 준공을 앞둔 단천발전소 1단계 건설장에 내각총리 현지 방문

- 발전설비 효율 제고, 전력손실 저감, 조업 후 전력생산 안정화 대책 제기

- 현지 협의회에서 1단계 준공준비, 2단계 공사의 건설공법 활용, 연관단위 설비·자재 보
장 등 논의

 (위치) 함경남도 단천시

□ 황해남도, 해주시 태양광발전소 준공(노동신문, 05.01, 5면)

 (내용) 해주시에 태양광(태양빛)발전소 건설, 4.30 준공식 진행

- 태양광전지판 설치구역, 종합조종실, 휴게실 등 구비

- 도 차원의 건설력량 편성과 자재보장을 선행, 건축공사와 지대정리를 병행

- 도 지방발전정책 대상과 주민지구 전력수요 보장이 목적

 (주체) 황해남도, 도 송배전부문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강원도, 이천2호·회양2호 군민발전소 건설(노동신문, 05.02, 5면)

 (내용) 이천2호·회양2호 군민발전소 건설 본격 추진

- 이천2호: 4.8 언제 기초정리 굴착 완료 후 기초 콘크리트 타설 진행, 발전기실 기
초굴착 86% 공정

- 회양2호: 언제 기초굴착, 발전기실 기초굴착, 물길굴 굴착을 동시 진행

- 도군민발전소건설사단 지휘조가 연차별·단계별 목표와 일군별 임무분담 관리

 (주체) 도군민발전소건설사단 지휘조

 (위치) 강원도 이천군, 회양군

□ 양강도, 보천내곡발전소 건설(노동신문, 05.29, 1면)

 (내용) 보천내곡발전소 물길굴 확장 및 피복공사 진척(전월 대비 실적 증가)

- 5월 초 도당위원회가 현장 협의회를 열고 설비·자재 보장, 노력조직 문제 논의

- 2·3갱: 도탐사관리국,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도광업련합기업소, 도체신관리국, 도무역
관리국 중대 담당

- 4갱: 혜산청년광산중대, 물동운반용 권양기 시운전 완료

- 취수탑·방수로: 도인민위원회, 도산림관리국 중대가 수직갱 확장 및 피복 콘크리트 타설

- 혜산강철공장·혜산세멘트공장이 건설자재 공급, 김책공업종합대학·전력공업성 제1전력
설계연구소가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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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도탐사관리국,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도광업련합기업소, 혜산청년광산, 도인민위
원회, 도산림관리국

 (위치) 양강도 보천군

2. 수도가스시설

□ 황해남도, 해주시 생활용수 보장 대상공사 완료(노동신문, 01.07, 5면)

 (내용) 해주시 주민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대상공사 완료

- 정수장과 펌프장 신규 건설, 송배수관 공사 병행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황해북도, 개성시 생활용수 보장 공사(노동신문, 05.17, 4면)

 (내용) 개성시에서 생활용수 공급 능력확장 공사 진행

- 10여 개소 상수관 교체, 류암펌프장 건설 등 추진

- 취수정 신설, 양수설비 증설, 상수도관 교체 계획 구체화

 (규모) 상수관 교체 10여 개소

 (위치) 개성특별시

□ 자강도, 만포시 수도관 교체(노동신문, 05.27, 4면)

 (내용) 만포시에서 노후 수도관 교체 사업 추진

- 전년도 고개동지구 수십 세대 살림집 건설 시 관망공사를 진행하면서 기존 세대 
수도관도 함께 교체

- 4월 중 시내 수천 세대 살림집에 새 수도관 연결

 (주체) 만포시 일군들

 (규모) 살림집 수천 세대 수도관 교체

 (위치) 자강도 만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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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공장시설

1. 음식료

□ 평안남도, 한천수산사업소 젓갈가공장 신규 건설(노동신문, 01.24, 3면)

 (내용) 한천수산사업소에 젓갈가공장 신규 건설, 1.23 준공식 진행

- 곤쟁이젓(건뎅이젓)·호드기젓·참굴젓·새우간장 등 각종 젓갈 생산 가능

- 수산성이 대상공사와 생산공정 확립을 지도, 수산연구원·남포수산대학이 품질 관련 기
술 지원

 (주체) 수산성, 수산연구원, 남포수산대학

 (위치) 평안남도 평원군

□ 함경남도, 황초령샘물공장 준공(노동신문, 02.02, 7면)

 (내용) 함경남도에 황초령샘물공장 신규 건설, 2.1 준공식 진행

- 전 생산공정 자동화·흐름선화, 통합생산체계 구축(샘물 및 각종 음료 생산)

- 건축공사와 구내도로 포장 완료, 연관단위가 건구·비품 공급 및 설비조립·시운전 지원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평안북도, 신의주학생교복공장 개건(노동신문, 03.14, 5면)

 (내용) 신의주학생교복공장 개건으로 생산능력 확대

- 수백 명 기능공으로 건설력량 편성, 자재보장 병행

- 생산현장, 노동자합숙, 과학기술보급실 내외부 개선 및 전력계통공사 추진

 (주체) 평안북도당위원회

 (규모) 기능공 수백 명 투입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황해남도, 벽성군 밀가공공정 확립(노동신문, 05.30, 5면)

 (내용) 벽성군량곡관리소에 대용량 밀가공공정 확립, 시험생산을 거쳐 생산 정상화 단계 진입

 (위치) 황해남도 벽성군

□ 자강도, 장강군 젖가공품공장 신규 건설(노동신문, 06.05, 5면)

 (내용) 장강군에서 젖가공품공장을 자체 건설, 시험생산 개시

- 젖제품 생산공정과 함께 분석실·발효실·보관창고 구비

- 식품 위생 요구 충족을 위한 기술지도 강화

 (위치) 자강도 장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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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섬유의복

□ 황해북도, 사리원가죽이김공장 준공(노동신문, 01.27, 5면)

 (내용) 사리원가죽이김공장 현대적 개건, 1.26 준공식 진행

- 원료 투입부터 완성까지 전 생산공정과 작업환경 개선, 경공업기지에 가죽 공급

- 도설계연구소가 설계, 도지방공업관리국·돌격대·공장종업원이 건축공사와 설비조립 담당

 (주체) 도설계연구소, 도지방공업관리국, 돌격대원, 공장종업원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남포특별시, 강서편직공장 개건공사(노동신문, 06.20, 5면)

 (내용) 강서편직공장 개건공사 진행, 총건축공사량 40% 초과

- 문화회관·노동자합숙·과학기술보급실 신축 및 기존 건물 10여 개 개건

- 완공 시 뜨개천 제직·염색기지로 전환되며 생산능력 대폭 확대 예정

- 신축 건물은 기초공사 완료 후 골조공사 마감단계

 (규모) 건물 10여 개 개건, 신축 3개 동

 (위치) 남포특별시 강서구역

□ 평안북도, 신의주가방공장 개건(노동신문, 06.25, 5면)

 (내용) 신의주가방공장 개건공사 진행(학생가방 품질 제고·증산 목적)

- 채판날염작업반 생산현장과 노동자합숙 개건

- 온실·축사·양어장 정비 등 후방기지 강화 및 공장 구내 녹화 병행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3. 석유화학

□ 평안남도,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촉매생산기지 준공(노동신문, 01.21, 3면)

 (내용)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촉매생산기지 신규 건설, 1.20 준공식 진행

- 비료생산용 촉매의 국산화 비중 제고와 공급 안정성 확보가 목적

- 촉매생산공정 설계를 자체 완성, 청년돌격대·종업원이 건축공사 담당

 (주체)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 청년돌격대

 (위치) 평안남도 안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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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북도, 고려약공장 물질기술적토대 강화(노동신문, 01.23, 5면)

 (내용) 황해북도 시·군 고려약공장 개건현대화 추진

- 도고려약생산관리국이 각종 생산설비를 제작·확보해 시·군에 공급

- 신평군: 지역 약초자원 활용을 위한 생산공정 현대화

- 인산군·연산군 등: 고려약공장 신규 건립 및 생산공정 GMP화 실현

 (주체) 도고려약생산관리국

 (위치) 황해북도 신계군, 신평군, 인산군, 연산군

□ 함경남도, 2·8비날론련합기업소 성천강 새 언제 건설 완료(노동신문, 01.26, 3면)

 (내용) 2·8비날론련합기업소 성천강 새 언제(댐) 준공

- 1차 가물막이공사, 언제 콘크리트 타설, 기본구조물 공사 순으로 진행

- 국가계획위원회·화학공업성이 공사 문제 해결, 연합기업소 노동계급과 돌격대가 시공

-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흥남제약공장 등 함흥지구 공장에 공업용
수 공급

 (주체) 국가계획위원회, 화학공업성, 2·8비날론련합기업소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함경남도,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촉매생산기지·지효성 과립요소비료 생산공정 신설

(노동신문, 01.26, 3면)

 (내용) 흥남비료련합기업소에 촉매생산기지와 지효성 과립요소비료 생산공정 신설

- 자체 원료·자재에 의거한 촉매생산기지 구축으로 비료생산 정상화용 촉매 자체 조달

- 흥남 노동계급과 청년돌격대가 건축공사, 설비·장치물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담당

 (주체) 흥남비료련합기업소, 청년돌격대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함경남도, 부전군 고려약공장 신규 건설(노동신문, 05.02, 5면)

 (내용) 부전군에 고려약공장 신규 건설, 건축공사와 설비설치 완료

- 기능공 대열 강화 및 생산용 약초 사전 확보 병행

- 약초 재배면적 확장, 산지 약초 수집 대책 병행

 (위치) 함경남도 부전군

□ 황해남도, 해주탄산칼시움생산소 신규 건설(노동신문, 05.02, 5면)

 (내용) 황해남도에 해주탄산칼시움(탄산칼슘)생산소 신규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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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건조장, 실내세척장, 초미분쇄실, 제품보관실 등 구비

- 원료 세척·소독·건조부터 분쇄·포장까지 생산공정 설비 제작·조립 및 시운전 완료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황해북도, 장풍군 고려약공장 개건(노동신문, 05.09, 5면)

 (내용) 장풍군 고려약공장을 GMP화 생산기지로 개건

- 기존 설비를 공장 자체 기술력량으로 개조, 물약실·혼합반죽실 등 신설

- 삼향우황청심환, 인삼영양가루약, 사슴강장알약 등 수십 종 생산 토대 구축

- 원료 확보용 약나무림 2정보 신규 조성(단나무, 은행나무, 황경피나무 등)

 (주체) 장풍군당위원회, 공장 기술력량

 (규모) 약나무림 2정보 신규 조성

 (위치) 황해북도 장풍군

□ 황해남도, 고려약공장 개건(노동신문, 05.14, 4면)

 (내용) 황해남도 시·군 고려약공장 개건 추진

- 표준설계에 따른 공장 개건과 생산공정 GMP화 기술지도 강화, 기술전습 반복 조직

- 청단군 등 여러 지역에서 고려약공장 신설 및 GMP화 실현

 (위치) 황해남도 은천군, 청단군 등

□ 평안북도, 신의주 수의약품공장 건설 완료(노동신문, 06.03, 1면)

 (내용) 평안북도에 신의주수의약품공장 신규 건설(항생제 등 수의약품 도 자체 생산)

- 도농촌경리위원회가 노력·건설자재·설비·운전기재 보장 담당

- 공장 특성에 맞춘 생산공정 배치와 GMP화에 중점

 (주체) 평안북도 도농촌경리위원회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4. 비금속소재

□ 강원도, 안변군 철령타일공장 준공(노동신문, 01.01, 8면)

 (내용) 강원도에 철령타일공장 개건현대화, 12.31 준공식 진행

- 타일, 기와, 보도블록 등 마감건재 생산설비 구비

- 기존 건물 철거 후 기초·골조·내외부 공사를 거쳐 생산건물, 사무청사, 원료적재장 조성

 (주체) 시공단위 일군들, 건설자들, 공장종업원

 (위치) 강원도 안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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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산건재공장 준공(노동신문, 01.01, 8면)

 (내용) 강원도에 원산건재공장 신규 건설, 12.31 준공식 진행

- 기와, 보도블록 등 마감건재 생산설비 구비

- 단기간 내 여러 동의 건축공사 완료, 기와성형기 등 설비 조립·설치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자강도, 만포8월2일세멘트공장 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1.06, 5면)

 (내용) 만포8월2일세멘트공장에서 새해 첫 10만산 대발파 진행

- 착암기·압축기 등 설비 가동률 제고로 소갱 굴진과제 완수, 순환당 진도 향상으로 발파
기일 단축

- 굴착기·화물자동차 보수정비를 병행해 박토처리·광석운반 준비

- 순천석회석광산도 함께 대발파 진행

 (주체) 만포8월2일세멘트공장

 (규모) 10만산 대발파

 (위치) 자강도 만포시

□ 평안북도, 구장군 구장세멘트공장 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1.06, 5면)

 (내용) 구장세멘트공장에서 1.4 10만산 대발파 진행

- 전년도 생산공정 개조로 높아진 생산능력에 맞춰 원료 확보용 발파 준비에 역량 집중

- 채광직장에서 굴진설비 가동률 제고

 (주체) 구장세멘트공장 채광직장

 (규모) 10만산 대발파

 (위치) 평안북도 구장군

□ 양강도, 운흥군 원료기지사업소 개건(노동신문, 01.16, 5면)

 (내용) 운흥군 원료기지사업소 개건

- 기본청사 내외부와 함께 과학기술보급실, 식사실, 목욕실 등 후생시설 조성

- 식당·세목장을 갖춘 작업반실과 낟알보관고 신규 건설, 운전기재·농기구·분무기 공급

 (위치) 양강도 운흥군

□ 전국, 마감건재 생산능력 확장 사업 진행(노동신문, 01.19, 5면)

 (내용) 각지에서 마감건재 생산토대 강화 사업 추진

- 평양시: 강동군 지방공업공장 수지관 생산설비 정상운영, 마감건재 생산단위 설비증설·
기술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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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북도·함경북도·자강도: 주요 마감건재 생산단위의 생산공정 현대화 추진

- 1.7 마감건재 생산기지를 조성한 덕성군에서 보여주기 사업 조직, 3월 마감건재전
시회 준비

- 평안남도·남포시: 마감건재 생산공정 정상운영 및 생산능력 제고 추진

 (주체) 평양시당위원회, 평안북도·함경북도·자강도, 평안남도, 남포시

 (위치) 전국

□ 황해북도, 개성마감건재공장 준공(노동신문, 01.22, 4면)

 (내용) 개성시에서 마감건재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 1.21 준공식 진행

- 알루미늄창·수지창 조립공정과 지방 원료를 이용한 기와·보도블록 생산공정 구비

- 공장 기술자·종업원이 연관단위와 함께 설비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담당

 (위치) 개성특별시

□ 양강도, 원료기지 토대 강화(노동신문, 01.25, 4면)

 (내용) 양강도에서 원료기지사업소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 보천군: 원료기지사업소 건물 개건 및 숙식조건을 갖춘 작업반실 조성

- 도 전체적으로 원료기지사업소 사무청사·작업반실 100여 개 신축 및 개건

 (규모) 원료기지사업소 사무청사·작업반실 100여 개

 (위치) 양강도 보천군, 운흥군, 대홍단군

□ 황해북도, 사리원시 경암건재공장 준공(노동신문, 01.26, 3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경암건재공장 개건

- 전 대상 건축공사와 설비조립 완료, 녹지 조성 및 구내도로 포장 등 환경정리 병행

- 지역 원료를 이용해 기와·보도블록 등 마감건재 생산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황해북도, 은파군 은파세멘트공장·은파주름판지공장 준공(노동신문, 01.29, 4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은파세멘트공장과 은파주름판지공장 개건

- 공장 종업원과 건설자가 자체 힘으로 건축공사 완료, 연관단위 과학자·기술자와 함께 
설비 제작·조립

- 지방 원료를 이용한 시멘트 생산 활성화, 각종 규격 지함 생산 토대 구축

 (주체) 황해북도당위원회, 공장종업원, 건설자

 (위치) 황해북도 은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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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북도, 경암세멘트공장 능력확장공사 준공(노동신문, 01.30, 5면)

 (내용) 경암세멘트공장 생산능력 확장공사 완료, 1.29 준공식 진행

- 생산건물 건축공사와 설비조립을 단기간에 완료하고 시운전 실시

- 지방 원료를 이용한 시멘트 증산으로 도 건설사업 지원

 (위치) 황해북도 상원군

□ 함경남도, 부전군 원료기지사업소 시설 개건(노동신문, 02.05, 5면)

 (내용) 부전군 원료기지사업소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 과학기술보급실, 농기계보관고, 온실 등 신규 조성

- 경운기·탈곡기 등 농기계와 비닐박막·연유·비료 등 영농물자 공급

- 포전 토양분석에 기초한 지력개선 사업 병행

 (위치) 함경남도 부전군

□ 양강도, 혜산건재공장 개건(노동신문, 02.10, 5면)

 (내용) 혜산건재공장이 200여 일 만에 공장건물 신축

- 기존 굴뚝 2개 해체가 최대 난공사

- 생산건물 건축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사무청사 및 문화후생시설 2층 슬래브 타설 진행

 (주체) 혜산건재공장 일군들, 로동계급

 (위치) 양강도 혜산시

□ 평안북도, 운산군 종합건재생산기지 건설(노동신문, 02.13, 5면)

 (내용) 운산군에 대규모 종합건재생산기지 신규 건설

- 기존의 분산된 건재생산기지와 낮은 현대화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

- 각종 건재생산장, 창고와 함께 합숙 등 문화후생시설 구비

- 건설력량과 건설장비를 집중 동원하고 자재를 우선 보장

 (주체) 운산군

 (위치) 평안북도 운산군

□ 함경북도, 김책시 세멘트 생산능력 제고(노동신문, 02.27, 5면)

 (내용) 김책시건재공장 시멘트 생산능력 확대

- 매장량이 풍부한 새 채굴장 확보 및 채굴·운반설비 구비

- 원료분쇄공정 설비 증설, 자체 힘으로 볼(뽈) 생산공정 조성

 (주체) 김책시건재공장

 (위치) 함경북도 김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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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강도, 혜산세멘트공장 10만산 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3.09, 5면)

 (내용) 혜산세멘트공장에서 10만산 대발파 진행

-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이 목표 수립 및 자재 사전 확보

- 산정에 좌지를 정해 착암기·압축기를 배치하고 연속천공·연속발파로 갱도 굴진

 (주체) 도지방건설건재관리국, 혜산세멘트공장

 (규모) 10만산 대발파

 (위치) 양강도 혜산시

□ 함경남도, 덕성군 건재생산기지 신규 건설(노동신문, 03.09, 5면)

 (내용) 덕성군에 마감건재생산기지 신규 건설

- 군건설려단에 종합 마감건재생산기지 조성, 전 생산공정 만부하 가동 대책 강구

- 수지창생산장, 색몰탈생산장 신설 및 각종 건구 생산공정 완비

- 프레스, 연마기, 용접기 등 설비 구비 후 생산 정상화 단계 진입

 (주체) 덕성군, 군건설려단

 (위치) 함경남도 덕성군

□ 양강도, 혜산기와공장 생산능력 확장공사 완료(노동신문, 03.11, 5면)

 (내용) 혜산기와공장 생산능력 확장공사 완료

- 파쇄·선별공정 등 기술개조 및 설비 증설

- 원료장, 성형장, 건조장과 사무청사 신규 건설

 (위치) 양강도 혜산시

□ 함경남도, 수십 개 건재생산기지 신설·개건(노동신문, 03.28, 5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건재생산기지 수십 개를 신설·개건확장

- 성천강타일공장 등 마감건재 생산단위의 생산능력을 높여 타일·수지창·색감을 시·군에 
공급

- 함흥철제일용품공장에 금속건구류 생산기지, 함흥총련수지가공공장에 상수관 생
산기지 신설

- 북청군 수지일용품공장은 수지관 생산능력 1.5배 확장

 (주체) 함경남도, 함흥철제일용품공장, 함흥총련수지가공공장

 (규모) 건재생산기지 수십 개, 북청군 수지관 생산능력 1.5배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북청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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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남도,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석고수송공정 개조(노동신문, 04.06, 1면)

 (내용)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가 직동석고광산 석고수송용 차굴을 건설, 4.1 개통

- 기존 수십 리 산길 1시간 남짓 운반을 1,000수백 m 차굴로 단축(대형화물자동차 10분 
이내 통과)

- 연합기업소 일군들이 직동석고광산 일대를 답사해 차굴 건설지점 확정

 (주체)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

 (규모) 차굴 1,000수백 m

 (위치) 평안남도 순천시

□ 평양직할시,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1호계열 설비집중대보수 완료(노동신문, 06. 

05, 1면)

 (내용)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1호계열 설비집중대보수공사를 1주일 만에 완료, 6.4 생산 재개

- 1호 소성로 연속생산공정의 수십 개 대상에 대한 전반적 공정보수 시행

 (주체)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

 (규모) 1호계열 소성로 연속생산공정 수십 개 대상

 (위치) 평양직할시 상원군

5. 기계

□ 함경남도, 룡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 준공(노동신문, 01.20, 1면)

 (내용) 룡성기계련합기업소 1단계 개건현대화 공사 완료, 1.19 준공식 진행

- 대규모 기계제작기지로 개편, 국가경제 자립화 관련 핵심 정책사업으로 추진

-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교원·연구사와 함경남도 건설력량이 참여

- 공사 과정에서 경제지도일군의 무책임성으로 혼란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적 제기

 (주체) 룡성기계련합기업소,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 함경남도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황해북도, 사리원교육기자재공장 준공(노동신문, 01.26, 3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사리원교육기자재공장 개건

- 전 대상 건축공사와 설비조립 완료, 녹지 조성 및 구내도로 포장 등 환경정리 병행

- 교구비품과 실험기구 제작·공급 토대 구축

 (주체) 황해북도 일군들, 건설자들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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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남도, 해주농기계공장 개건현대화 준공(노동신문, 01.26, 3면)

 (내용) 해주농기계공장 개건현대화 공사 완료

- 공작기계 CNC화 및 통합경영정보체계 구축, 각종 설비 조립·설치

-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생산 및 보조건물 20여 동 신축

 (주체) 황해남도당위원회, 공장 로동계급, 건설자들

 (규모) 생산 및 보조건물 20여 동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함경남도,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단계 개건현대화공사 추진(노동신문, 06.15, 1면)

 (내용) 룡성기계련합기업소 2단계 개건현대화 공사 진행

- 제관직장, 단조작업장, 운수직장 등 수십 개 대상의 건축공사와 수백 대 설비 제작·설치
가 과제

- 연관부문과 연계해 철강재·시멘트 등 건설자재 및 기술 보장 선행

 (주체) 룡성기계련합기업소

 (규모) 대상 수십 개, 설비 수백 대

 (위치) 함경남도 흥남시

6. 종이출판

□ 평안남도, 은산종이공장 설비개조 및 새 공정 확립 공사(노동신문, 06.15, 1면)

 (내용) 은산종이공장에서 설비개조와 신규 공정 확립 공사 진행

- 학습장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새 공정을 확립해 제품 종류 확대, 포장용기 생산 토대 구축

- 공사 완료 시 전반적 생산능력이 종전보다 대폭 상승 예정

 (주체) 평안남도당위원회, 은산종이공장

 (위치) 평안남도 은산군

7. 목재

□ 양강도, 위연목제품공장 개건현대화 추진(노동신문, 06.29, 5면)

 (내용) 위연목제품공장 개건현대화 공사 진행

- 연건축면적 수만㎡ 규모로 사무청사, 생산건물, 기능공학교, 문화후생시설 등 10여 개 
건물 신축 예정

- 완공 시 연간 가구·건구 생산능력 대폭 확대

- 도림업관리국과 공장이 자체 역량으로 시공, 강재·시멘트 등 자재보장 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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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도림업관리국, 위연목제품공장

 (규모) 연건축면적 수만㎡, 건물 10여 개

 (위치) 양강도 혜산시

8. 기타

□ 강원도, 원산어구종합공장 준공(노동신문, 01.13, 5면)

 (내용) 강원도에 원산어구종합공장 신규 건설, 1.12 준공식 진행

- 생산건물, 사무청사, 합숙 및 편의시설 구비

- 연사기·제망기 등 수십 종 70여 대의 설비를 자체 기술로 조립·설치

- 수산성과 강원도수산관리국이 추진, 송도원수산사업소·원산수산기계공장 종업원이 시
공 참여

 (주체) 수산성, 강원도수산관리국, 송도원수산사업소, 원산수산기계공장

 (규모) 설비 수십 종 70여 대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황해남도, 은률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1.30, 1면)

 (내용) 2026년도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의 첫 착공식이 1.29 은률군에서 진행

- 올해부터 20개 시·군에서 경공업공장, 보건시설(병원), 종합봉사소 건설을 동시 추진

- 조선인민군 제124련대가 시공 담당

 (주체)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 (위치) 황해남도 은률군

□ 평안남도, 평원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01, 1면)

 (내용) 평원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식이 1.31 진행(지방발전정책 3년차 사업)

- 내각총리, 평안남도당 책임비서,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등 참석

- 군인건설자들이 건설장비를 동원해 공사 착수

 (주체) 평안남도당위원회, 군인건설자

 (위치) 평안남도 평원군

□ 전국,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강남군·맹산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04, 1면)

 (내용) 2.3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 강남군, 맹산군에서 각각 착공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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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20개 지역에 현대적 공장과 보건시설, 다기능 종합봉사소를 동시 건설

- 준공 후 운영 정상화를 위한 준비사업 병행 강조

 (규모) 전국 20개 지역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평양직할시 강남군, 평안남도 맹산군

□ 함경남도, 낙원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06, 1면)

 (내용) 낙원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식이 2.5 진행

- 기존 바다가양식사업소에 이어 경공업기지, 보건시설, 문화생활거점 건설 예정

 (위치) 함경남도 낙원군

□ 전국, 무산군·송화군·대안구역·판문구역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07, 1면)

 (내용) 2.6 무산군, 송화군, 대안구역, 판문구역에서 각각 착공식 진행

- 최근 2년간 현대적 지방공업공장 120여 개 건설 및 보건시설·문화생활거점 시범 조성 
성과에 기초

- 올해부터 20개 시·군에 경공업공장, 병원, 종합봉사소 동시 건설

- 준공에 맞춘 기능공 양성과 원료 확보 등 운영준비 병행 강조

 (규모) 20개 시·군(기존 지방공업공장 120여 개)

 (위치) 함경북도 무산군, 황해남도 송화군, 남포특별시 대안구역, 개성특별시 판문구역

□ 황해북도, 신평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08, 3면)

 (내용) 신평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식이 2.7 진행

- 현대성·경제적 실리성·전망성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발전된 수준의 공장, 병원, 종합봉
사소 건설 예정

- 지역 특성과 원료원천에 부합하는 생산공정을 갖춘 경공업기지 조성 방침

 (위치) 황해북도 신평군

□ 평안북도, 선천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08, 3면)

 (내용) 선천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식이 2.7 진행

- 지역 원료원천에 맞는 경공업기지와 함께 병원, 종합봉사소 건설 예정

 (위치) 평안북도 선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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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봉산군·시중군·신흥군·통천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09, 

5면)

 (내용) 2.8 봉산군, 시중군, 신흥군, 통천군에서 각각 착공식 진행

- 전국 20개 시·군에서 지방공업공장, 보건시설, 다기능 문화생활거점 건설 착수

 (위치) 황해북도 봉산군, 자강도 시중군, 함경남도 신흥군, 강원도 통천군

□ 전국, 화평군·평강군·리원군·명간군·삼수군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 착공(노동신문, 

02.10, 1면)

 (내용) 2.9 화평군, 평강군, 이원군, 명간군, 삼수군에서 각각 착공식 진행

- 지방공업공장, 병원, 종합봉사소와 함께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포함

 (위치) 자강도 화평군, 강원도 평강군, 함경남도 이원군, 함경북도 명간군, 양강도 삼수군

□ 전국, 지방공업공장 건설 진행(노동신문, 03.29, 4면)

 (내용) 지방공업공장 건설이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골조공사 단계로 진입

- 지방발전20×10비상설국방성지휘조가 진행 상황 종합

- 강남군: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가장 먼저 완료하고 골조공사 진입

- 맹산군: 단계별 공사목표 수립, 실기연습장·경험발표회로 기술기능 수준 제고

- 시중군: 골조공사 진행

 (주체)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지방발전20×10비상설국방성지휘조

 (위치) 전국

□ 함경남도, 이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노동신문, 05.04, 1면)

 (내용) 이원군 바다가양식사업소 건설 진척

- 5.1 현재 부두굴착공사를 기본적으로 완료(1·2단계 완료 후 3단계 진행), 건축물 기초
굴착·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벽체 쌓기 진입

- 이원군에서 100수십 세대 살림집 건설 병행, 시공기준에 따른 배합비 관리

 (주체) 함경남도, 리원군 일군들, 건설자들

 (규모) 살림집 100수십 세대

 (위치) 함경남도 이원군

□ 남포특별시, 원료기지 작업반 건물 조성(노동신문, 05.08, 5면)

 (내용) 천리마구역에서 원료기지 물질기술적토대 강화 사업 추진

- 공사용 자재·설비 조달을 위한 조직사업 시행

- 구역원료기지사업소가 수백 정보 면적에 밀, 보리, 낙화생, 콩 등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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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천리마구역, 구역원료기지사업소

 (규모) 재배면적 수백 정보

 (위치) 남포특별시 천리마구역

□ 함경북도, 원료기지사업소 조성(노동신문, 05.09, 5면)

 (내용) 지방발전정책대상건설이 진행 중인 무산군·명간군에 원료기지사업소 신규 건설

- 원료기지사업소와 작업반의 위치·규모를 확정하고 노력·설비·자재 보장 조치

- 중기계 가동률 제고로 기초굴착과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하고 골조공사 진입

- 종업원 대상 설비 운영방법·기술특성 교육 병행

 (주체) 함경북도당위원회

 (위치) 함경북도 무산군, 명간군

□ 황해북도, 황주군 양곡관리소 건설(노동신문, 06.05, 1면)

 (내용) 전국 시·군 현대적 양곡관리소 건설 방침에 따라 황주군량곡관리소를 시범 건설

- 벼·밀 등 곡물의 건조 및 정미, 제분 공정과 낟알보관시설 구비 예정

- 기초굴착 및 콘크리트 타설 완료 후 여러 대상의 골조공사 입체적 진행

 (주체) 황해북도

 (위치) 황해북도 황주군

□ 전국, 지방공업공장 건설 진행(노동신문, 06.23, 5면)

 (내용) 2026년 지방발전정책대상의 골조공사 기본적으로 완료, 물질기술적토대 구축 선행

- 당 제9차대회에서 매년 20개 시·군에 지방공업공장·병원·종합봉사소를 건설하고 연초 
착공을 연말 준공으로 잇는 방식 제시

- 송화군, 선천군, 봉산군, 대안구역, 신평군, 맹산군, 은률군, 명간군, 무산군: 거푸집 조
립시간 단축과 콘크리트 혼합물 생산설비 가동으로 공장·병원 골조공사 조기 완료

- 5월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의 보건시설, 종합봉사소, 남새종합가공공장 건설장 현지
지도 진행

 (주체) 조선인민군 제124련대

 (규모) 20개 시·군

 (위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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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도시생활시설

1. 살림집

□ 완공

지역 위치
규모

(보도시기)
비고

평양직할시

만경대구역
150세대

(01.08)

· 현대적인 문화주택

· 소층 살림집

화성구역 새별거리 (02.16)

· 참전군인 유가족을 위한 거리

· 조형화, 예술화, 실용성, 편리성 갖춘 고층·중소층 

살림집, 상업 및 봉사시설 조화

화성지구 (02.17)

· 수도건설 5개년계획 완수

· 송신, 송화지구와 화성지구 전체에 약 6만세대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건설

· 화성지구를 정치, 경제, 문화적 구성요소 모두 갖춘 

본보기 구역으로 계획

남포특별시
항구구역 우산목화농장, 

온천군 대령농장
(01.18)

· 지역 특성 반영한 문화주택

· 지난 시기 공사경험, 성과, 앞선 공법 활용

평안남도

덕천시 구장농장, 

무안농장, 신양군 

삼파농장

(01.01)

· 산골 고유 특색 살리면서 현대성, 미학성 구현되게 · 

다양하고 독특한 형식으로 설계

· 지방 원료로 건재 생산

개천시 보부농장,

순천시 풍탄농장, 

평리농장

(01.04)

· 현대적, 농촌 특색 살린 아담한 문화주택

· 선진공법 활용, 전문화 수준 제고, 원림경관 조성에 

노력

평원군 삼봉리,

안주시 연풍리
(01.10)

· 일정별, 공정별 계획 세우고 기능공 역량 강화에도 

주력

· 앞선 경험과 기술 공유, 능률적인 작업방법 활용

은산군 수계농장,

영원군 문곡축산농장
(01.14)

· 농업근로자 생활에 편리하게 조성된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

· 설계 및 시공의 질 보장과 현대성, 문화성, 정치성 

제고에 주력

· 대상별, 공정별 일정계획 세우고 집행

대흥군 천리성농장, 

문덕군 룡림농장, 

립석농장

(01.19)

· 지역 특성 살린 다양한 형식의 단층, 소층 살림집

· 설비 및 자재 보장을 선행하고 시공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

대동군, 맹산군, 증산군, 

양덕군
(01.22)

· 실용성, 다양성, 조형예술화가 구현되도록 함

· 선진 공법 활용, 주변정리 및 원림경관 조성도 적극적 

추진

자강도
전천군 창봉농장,

초산군 련성농장
(01.05)

· 산간지대 풍경에 어울리는 아담한 현대적 문화주택

· 입면 형성, 건축 시공, 건재 선택 등 건설 전 과정에 

당의 건설 정책 구현 노력

· 높은 수준읜 실용성, 조형예술화 보장을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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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위치
규모

(보도시기)
비고

자강도

향산군 태평리,

시중군 안찬리
(01.07)

· 농촌 특유의 정서를 살리고 현대성, 다양성 구현한 

문화주택

성간군, 용림군, 자성군 (01.21)

· 지대정리, 자재 및 건설장비 보장을 선행

· 장자강 강변에 고유의 특색 반영한 문화주택

· 자체적 건재 생산, 앞선 공법 활용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황해남도

송화군 약산농장,

청단군 신생농장
(01.12)

· 건설 지휘 및 시공역량 강화

· 대중운동으로 살림집 공사, 지대정리, 원림경관 조성

강령군 광천농장,

벽성군 서원농장
(01.17)

· 벌방지대 특성 살리고, 농장원의 편리한 생활을 위한 

단층, 소층, 다락식 문화주택

· 면밀한 일정별, 공정별 계획에 기초

· 건설장비, 자재 보장 대책 선행하여 입체적인 건설 전개

과일군 월사리, 염전리 (01.26)
· 노력 절약형, 자재절약형 공법 적극 활용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장연군 석장리,

태탄군 성남리
(01.27)

· 농촌 고유의 특색 살리면서, 자연지리적 조건, 주민 

편의 보장에 부합되도록 다양하고 독특한 형식으로 

설계

· 건설역량 보강, 기술자 및 기능공 양성을 우선함

· 지방 원료에 의거한 마감건재 생산

삼천군 추릉농장,

재령군 신환포농장
(01.29)

· 살림방, 부엌, 세면장 등 농업근로자 생활편의를 위한 

조건 갖춤

· 시공역량 강화, 공정별 보여주기 및 기술전습회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

신천군 복우농장,

봉천군 석사농장
(01.30) · 시공역량 강화, 자재 보장 대책을 선행

신원군 월당농장,

연안군 라진포농장
(02.02)

· 서해벌방의 자연환경과 조화

· 공법상 요구 준수하여 건설

은률군 가양농장,

금천군 계정농장,

토산군 읍농장

(02.03)

· 지역 특성과 현대감이 살아나면서 생활에 편리하게 

설계

· 면밀한 일정별·공정별 계획, 건설장비 및 자재 보장 

대책을 선행

· 합리적인 공법과 기술혁신안 수용

황해북도

송죽공예작물농장,

송림시 신량농장
(01.03)

· 건설장비 및 자재 보장 대책 선행

· 시공 전문화 수준 제고하여 현대적 살림집 건설

황주읍농장,

린산군 석련농장 
(01.13)

· 설계 및 시공 요구사항 준수하여 입체적인 공사 진행

· 단계별 목표 및 일정 계획을 세우고 노력절약형, 

자재절약형 공법 활용

서흥군 문무리,

상원군 흑우리, 로동리
(01.16)

· 건축공사, 지대정리 입체적으로 진행

· 실용성, 조형예술화 보장을 위해 정책적·기술적 지도 심화

· 시공 전문화 수준 제고에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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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위치
규모

(보도시기)
비고

황해북도

연산군 읍농장,

신평군 선암농장
(01.23)

· 지역 특색과 세련미를 살리면서, 현대성, 미학성있는 

살림집

· 건설장비 및 자재 보장을 선행하고 시공 전문화 수준 

제고

· 앞선 공법과 능률 높은 기공구 도입

승호군 만달남새농장, 

평산군 와현농장
(01.31)

· 마을 위치 선정, 살림집 입면형성, 건축시공, 건재선택 

등에 당 건설정책 구현

· 현대성, 문화성, 정치성 제고에 노력

양강도 양강도 전역 (01.13)

· 겨울철 불리한 조건에서 공사 준비 갖추도록함

· 수십개 보온덧집을 짓고, 블록, 기와, 부재 등 

건재생산에 주력

· 농촌살림집건설준비 관련 일군 협의회 진행

강원도

회양군 신계리,

판교군 지하리
(01.11)

·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하고 지역 특성 살려 설계

· 대상별·공정별 계획에 맞게 시공 전문화 실현, 기능공 

역량 강화, 자재 보장 대책 강구

원산시 현동리,

고산군 혁창리, 연호리
(01.15)

· 시공 역량 강화, 기공구 및 자재 보장 대책에 주력

· 선진적인 공법 및 경험 공유, 일반화

문천시 관풍농장,

철원군 마방농장, 

마장농장

(01.20)
· 앞선 공법 능동적 활용

· 지역 특성이 살아나면서 주민 생활 편의 보장된 살림집

세포군, 김화군 여러 

농장
(01.25)

· 산골마을 정서와 어울리도록 건설된 문화주택

· 면밀한 일정별·공정별 계획과 건설장비, 자재보장 대책 

선행

· 건설물 질 제고를 위해 보여주기, 기술전습회 진행하여 

앞선 단위의 성과와 경험 공유 및 일반화

창도군 대백농장,

통천군 명고농장
(01.28)

· 선진 공법 적극 활용하여 모든 생활조건 및 환경이 

갖추어진 문화주택

· 건설물 질 보장을 우선하여 앞선 경험, 기술을 

확대·일반화

평강군 전승리,

이천군 개천리
(02.01)

· 지역 자연 풍경과 어울리게 현대성, 문화성, 다양성 

구현된 현대적 문화주택

· 선진공법 적극 활용, 시공 전문화 수준 제고에 주력

함경남도

함흥시 초운농장,

회상구역 쌍봉농장

백수십 

세대

(01.02)

· 공업도시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단층, 다락식, 소층 

살림집

· 노동력 조직과 건설장비 보장을 책임성있게 건설

· 기능공 역량강화를 위한 보여주기, 기술전습회 진행

· 앞선 공법과 경험, 능률 높은 기공구 활용

단천시 달전농장,

요덕군 구읍농장, 

림평농장

(01.06)

· 설비와 자재 보장 대책을 선행

· 공정별 작업의 전문화 수준 제고하여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문화주택 건설

· 실용성, 조형예술화를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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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중

지역 위치
규모

(보도시기)
비고

평양직할시 화성지구 5단계 건설장 (06.19)

· 중앙기관 제1여단 일군 및 건설자들이 살림집 

골조공사 진행

· 건설기계 가동 문제 사전 대비 및 공정별 기술학습, 

보여주기 사업

· 골조공사 40여일 소요

함경남도

함흥시
1,000세대

(04.14)

· 도소재지 개변 사업의 연차별 추진

· 과학적, 구체적 계획 하에 설계와 자재 보장을 선행

· 강력한 시공 역량 편성 및 기공구 전시회 진행

검덕지구 (04.24)

· 지난해 건설 경험 토대로 공사수행을 작전 및 지휘

· 시공 단위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 노력

· 자재와 노동력 절약 및 공사의 질과 속도 보장할 수 

있는 설비와 기공구를 기공구전시회에 출품

기타

전국

60여개 

시·군

(04.22)

· 당 9차대회에 제시된 농촌건설 목표 이어서 수행하며 

성과 확대

· 각 지역에서 시공의 질 보장을 위한 노력

· 건설기계 가동률 높이고 합리적인 작업방법 수용

전국 (05.10)

· 농촌 살림집 건설 본격화에 맞춰 시공 및 건설 감독 

책임성, 역할 제고를 위한 실무적 대책 마련

· 구역·군별 건설장비 및 기공구 전시회, 운수 기재 

출동식 시행

· 설계 역량 간화, 기능공 양성 정형으로 시공역량 강화

2. 상업시설

□ 평양직할시, 단고기료리전문식당 준공(노동신문, 03.27, 5면)

 (내용) 대동강변에 단고기료리전문식당 신규 건설, 3.26 준공식 진행

- 연건축면적 3,060여㎡, 조선식 합각지붕의 2층 기본건물과 대동강 기슭을 따라 
이어지는 회랑으로 구성

지역 위치
규모

(보도시기)
비고

함경남도

신포시 신풍농장, 

영중농장, 홍원군 

남회농장

(01.09)

· 시공 역량 편성, 건설장비·기공구·자재 보장 대책 선행

· 자재 절약 및 시공의 질과 속도 끌어올릴 수 있는 

합리적인 공법 활용

함경북도
중화군, 신계군 

농촌마을
(01.24)

· 농촌 면모와 환경 개변하기 위한 사업

· 시공의 전문화 실현, 기능공 역량 강화, 자재 보장에 

주력하여 다양한 형식의 살림집 건설

· 노동력 절약형, 자재 절약형 공법 적극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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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실과 현대적 주방설비 구비, 건설과 운영준비를 병행

 (규모) 연건축면적 3,060여㎡, 지상 2층

 (위치) 평양직할시

□ 전국, 종합봉사소 공사 진행(노동신문, 05.03, 1면)

 (내용) 다기능 종합봉사소가 올해 지방발전정책대상에 포함되어 20개 시·군에서 동시 건설

- 군인건설자들이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 진입

- 지방발전20×10비상설국방성지휘조가 시공노력·자재보장·수송 상황 관리

- 판문구역, 송화군,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 등에 군인건설자 파견

 (주체) 지방발전20×10비상설국방성지휘조, 군인건설자

 (규모) 20개 시·군

 (위치) 전국

□ 전국, 20개 시·군 종합봉사소 골조공사 완료(노동신문, 06.16, 1면)

 (내용) 전국 20개 시·군의 종합봉사소 골조공사 완료

- 은률군, 판문구역, 신흥군, 송화군, 무산군: 설계·시공·감독 간 협동 강화, 기술학습·보여
주기·기능공경기 조직

- 신의주온실종합농장지구, 화평군, 통천군, 맹산군, 평강군, 삼수군, 평원군, 명간군: 노
력·자재 절약형 공법 도입

 (주체) 조선인민군 각급 부대

 (규모) 20개 시·군

 (위치) 전국

3. 업무시설

□ 황해북도, 개성시 덕암농장 공공건물·생산건물 준공(노동신문, 01.01, 8면)

 (내용) 개성시농촌경리위원회 덕암농장에 공공건물과 생산건물 준공

- 사무청사, 문화회관, 진료소, 종합편의시설, 생산건물 조성

- 원림녹화를 통한 주변 경관 조성 병행

 (위치) 개성특별시

□ 함경남도, 정평군 독산농장 공공건물·생산건물 조성(노동신문, 01.08, 2면)

 (내용) 함경남도농촌경리위원회 독산농장에 공공건물과 생산건물 신규 건설, 준공식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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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회관, 사무청사, 약국, 유치원 등 조성

 (위치) 함경남도 정평군

□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농장 공공건물·생산건물 준공(노동신문, 02.05, 3면)

 (내용) 은파군 대청농장에 공공건물·생산건물 수십 동 건설 완료, 2.4 준공식 진행

- 앞서 대청리에 문화주택 수백 세대 건설이 선행됨

 (규모) 공공건물·생산건물 수십 동

 (위치) 황해북도 은파군

4. 기타

□ 강원도, 원산시 승리동지구 아동공원 조성(노동신문, 06.01, 4면)

 (내용) 원산시 승리동지구에 아동공원 신규 조성

- 시멘트, 모래, 장식보도블록 등 자재 조달 및 야간작업으로 공사 추진

 (위치) 강원도 원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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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국토지역개발

1. 지역개발

□ 양강도, 전년도부터 계속된 대상공사 추진(노동신문, 02.06, 1면)

 (내용) 양강도가 전년도부터 이어진 대상공사 과제 추진

- 보천내곡발전소 건설장에 일군 파견, 광차·착암기 등 설비·자재 보장

- 혜산교원대학 건설, 혜산기와공장 개건 등 공사 추진

 (위치) 양강도 혜산시

□ 전국, 새 농촌마을 원림화 추진(노동신문, 02.15, 1면)

 (내용) 전국 새 농촌마을의 원림화 사업을 마감단계에서 추진

- 농촌건설중앙지휘부가 2022년 이후 건설된 모든 새 농촌마을에 높이 8~10m 이상, 수
관 너비 5~6m 이상 키큰나무 식재 계획 수립

- 만경대구역 칠골남새농장 마을에서 나무심기 기술강습 조직

- 락랑·순안·만경대·삼석구역, 강동군, 강남군: 소층살림집 입면과 호동 사이에 키큰나무 
집중 식재

 (주체) 농촌건설중앙지휘부

 (규모) 높이 8~10m 이상, 수관 너비 5~6m 이상 키큰나무

 (위치) 전국

□ 함경남도, 봄철 나무심기 진행(노동신문, 04.11, 5면)

 (내용) 함경남도에서 봄철 나무심기로 현재까지 1,000수백만 그루 식재

-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함흥모방직공장 등이 참여

 (주체) 흥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함흥모방직공장 등

 (규모) 1,000수백만 그루

 (위치) 함경남도 락원군, 신포시, 신흥군 등

□ 황해남도, 봄철 나무심기 완료(노동신문, 04.17,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계획한 봄철 나무심기 완료

- 신설 지방공업공장의 원료림 조성용 수종을 중심으로 식재

 (위치) 황해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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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봄철위생월간 지역정비(노동신문, 04.19, 5면)

 (내용) 봄철위생월간을 맞아 각지에서 거리·마을·일터 정비 사업 진행

 (위치) 전국

□ 평안남도, 대동군 지역 면모 일신(노동신문, 04.19, 5면)

 (내용) 대동군에서 봄철위생월간을 계기로 지역 정비 사업 추진

- 읍지구 상수도 관망 전면 교체 결정 및 시행

- 공장·기업소 울타리 신규 조성 및 색조 정비

 (주체) 대동군

 (위치) 평안남도 대동군

□ 자강도, 화평군 지역 면모 일신(노동신문, 04.20, 3면)

 (내용) 화평군에서 지역 면모 일신을 위한 공사계획 수립·추진

- 읍지구 도로포장, 가로등 설치, 공원 여러 개 건설

- 전체 살림집과 공공건물 외부 개건

 (주체) 화평군당위원회

 (위치) 자강도 화평군

□ 전국, 봄철 나무심기 진행(노동신문, 04.22, 5면)

 (내용) 전국에서 봄철 나무심기로 현재까지 1억 수천만 그루 식재

- 조림 대상지 선정 후 구덩이 파기, 부식토 주기 등 공정별 작업을 기술규정에 따라 
시행

- 나무모 생산방법 개선 및 비배관리로 수종 확보

 (규모) 1억 수천만 그루

 (위치) 전국

□ 강원도, 지역 면모 일신(노동신문, 04.30, 1면)

 (내용) 강원도에서 연중 국토관리사업 추진, 올해 현재까지 강바닥파기 19만 4,000여㎥, 
제방성토 9만 7,000여㎥, 장석쌓기 10여만㎡ 완료

- 안변군·천내군: 굴착기·유압식 적재기·화물자동차 가동률 제고로 강바닥파기·제방성토, 
큰물 피해위험 개소 정비

- 평강군·김화군: 도로 폭 규정 확장, 곡선 정비, 왕대·느티나무 등 식재

- 문천시·이천군: 도로 강도 제고, 옹벽쌓기와 안전보호벽 설치



146

 (주체) 안변군, 천내군, 평강군, 김화군, 문천시, 이천군 근로자

 (규모) 강바닥파기 19만 4,000여㎥, 제방성토 9만 7,000여㎥, 장석쌓기 10여만㎡

 (위치) 강원도 평강군, 김화군 등

2. 국토개발

□ 황해북도, 봄철 국토관리사업 추진(노동신문, 04.06,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국토관리사업 목표 수립·추진

-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이 연산군에서 강하천 정리, 도로관리, 도시경영, 원림녹화 
시범 조성

- 사리원시·상원군: 도로 정비, 공원 조성 및 원림경관 조성

 (주체) 도국토환경보호관리국

 (위치) 황해북도

□ 자강도, 봄철 토지정리(노동신문, 04.12, 1면)

 (내용) 희천시와 향산군에서 봄철 토지정리 착수

- 4월22일토지정리돌격대가 800정보를 파종 전까지 기계화포전·규격포전으로 정리하는 
목표 수립

- 희천시 지신남새농장 토지정리는 2중대가 담당

 (주체) 4월22일토지정리돌격대

 (규모) 800정보

 (위치) 자강도 희천시, 향산군

□ 전국, 봄철 4,000여 정보 토지정리(노동신문, 06.13, 5면)

 (내용) 올해 봄철에 4,000여 정보를 기계화포전·규격포전으로 정리

- 황해북도려단: 계획보다 100여 정보를 추가 정리, 수백 정보의 밭을 논으로 전환

- 4월22일토지정리돌격대 제1대: 자강도에서 800여 정보 정리

 (주체) 황해북도려단, 4월22일토지정리돌격대 제1대

 (규모) 4,000여 정보

 (위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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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개발

□ 함경남도, 이원군 군소재지 면모 일신(노동신문, 04.02, 4면)

 (내용) 바다가양식사업소가 건설 중인 이원군 소재지 정비

- 소층살림집 수십 동 개건

- 개건공사용 자재·노력 보장 대책 수립 및 건재 공급

 (규모) 소층살림집 수십 동 개건

 (위치) 함경남도 이원군

□ 자강도, 동신군 소재지 면모 일신(노동신문, 04.17, 5면)

 (내용) 동신군 소재지 정비 진행

- 도로 주변 살림집, 공공건물, 봉사망, 가로수에 조명(불장식) 설치

- 은덕원, 유치원, 체육관 건설 착수

- 마감건재 생산단위의 품질 제고 및 증산 추진

 (위치) 자강도 동신군

□ 남포특별시, 시 면모 일신 사업(노동신문, 05.05, 5면)

 (내용) 남포시에서 항구도시 특성을 살린 거리·마을 정비 추진

- 여러 하천의 감탕 처리, 장석 보수, 나무심기 완료, 원림경관 조성 및 잔디 식재 진행

- 시내 입구, 남포역 앞, 와우도문화회관 앞 도로 등에서 도로 확장, 조명, 전광판 설치

 (위치) 남포특별시

□ 함경남도, 도소재지 면모 일신(노동신문, 05.16, 5면)

 (내용) 함흥시 도소재지 정비 진행

- 도로 포장 및 다층살림집·공공건물 수십 동 개건

- 도 차원에서 기술력량과 중기계 집중, 자재 보장 대책 수립

 (규모) 다층살림집·공공건물 수십 동 개건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황해남도, 해주시 면모 일신(노동신문, 05.28, 5면)

 (내용) 해주시 도소재지 정비 완료

- 하천 바닥파기, 소층·다층살림집 수십 동 개건보수, 원림녹화, 자전거길 포장 완료

- 살림집 지붕공사와 벽체 미장 입체적 진행, 화대·화단 개건보수 및 공원 녹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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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황해남도 도인민위원회

 (규모) 소층·다층살림집 수십 동 개건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 자강도, 도소재지 면모 일신(노동신문, 05.31, 1면)

 (내용) 강계시 도소재지 정비 진행

- 다층살림집 및 공공건물 1,000수백 세대 개건, 원림경관 조성, 다수 구간 도로 정비

- 색기와, 시멘트, 목재, 도료 등 개건용 자재 보장 선행

 (주체) 자강도

 (규모) 다층살림집·공공건물 1,000수백 세대 개건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평양직할시, 순안구역 도시관리 사업(노동신문, 06.01, 5면)

 (내용) 순안구역 정비 사업 완료

- 봄철에 수십 리 구간 하천정리를 1개월여 만에 완료

- 20여 일 만에 살림집 수십 개 호동 개건보수, 가로수 수백 그루 및 공공건물·살림집 
조명 설치

- 구역문화회관 마당에 대형 전광판 설치, 남읍동지구에 공원 신규 조성, 자전거길 
포장

 (규모) 살림집 수십 개 호동, 가로수 수백 그루

 (위치) 평양직할시 순안구역

□ 함경북도, 청진시 도시경영사업 추진(노동신문, 06.03, 6면)

 (내용) 청진시 수십 리 기본도로 주변 도시경영사업 추진

- 도로포장, 녹지 조성, 건물 타일 붙이기 계획적 진행

- 기본도로 주변 건물의 규모·형태에 맞는 조명 설계 및 형성안 완성

 (주체) 함경북도 도 일군들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4. 농촌개발

□ 평안남도, 문덕군 마을 정비(노동신문, 04.01, 6면)

 (내용) 문덕군 립석농장에서 농장마을 정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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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문화·생활문화 확립을 위한 단계별 목표를 지역 특성에 맞게 수립

- 마을 녹지구획 담당제 실시, 잔디 식재 및 관리

- 살림집과 도로 주변에 과일나무 등 여러 수종 식재

 (위치) 평안남도 문덕군

□ 평안북도, 새 농촌마을 원림녹화사업 진행(노동신문, 04.18, 5면)

 (내용) 평안북도 시·군의 새 농촌마을 200개 가까이에 원림녹화사업 시행

- 메타세쿼이아(수삼나무), 은행나무 등 1만 수천 그루 식재 완료

 (규모) 새 농촌마을 200개 가까이, 나무 1만 수천 그루

 (위치) 평안북도

□ 함경남도, 이원군 락원포 지역개발사업 추진(노동신문, 04.30, 1면)

 (내용) 함경남도가 이원군바다가양식사업소, 락원포 남새온실, 1,000세대 살림집 등 대
규모 건설과제 추진

- 현장지휘 일군 보강 및 공사 우선순위 조정

- 지방 원료·자재를 활용한 건재생산기지 신설·확장, 시멘트 생산기지 활성화 병행

 (주체) 함경남도당위원회

 (규모) 살림집 1,000세대

 (위치) 함경남도 이원군

□ 자강도, 초산군 면모 일신(노동신문, 05.25, 5면)

 (내용) 초산군에서 지역 면모 일신 사업 추진

- 마감건재 생산단위의 품질 제고와 생산 정상화 병행

 (위치) 자강도 초산군

5. 기타

□ 평안북도, 애도간석지 1구역 준공(노동신문, 01.15, 1면)

 (내용)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가 애도간석지 1구역 건설 완공

- 채석장·작업도로 등 준비공사 후 수백 차례 대소 발파 진행

- 토량 및 막돌 운반 수백만㎥, 장석쌓기와 콘크리트 타설로 배수문과 방조제 조성

- 이동수리기지를 전개해 부속품·건설자재를 자체 조달, 화물자동차·건설장비 가동률 확보

- 후속 과제로 애도간석지 1구역 조유지제방공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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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 (규모) 토량·막돌 수백만㎥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 황해남도, 대동만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공사 완료(노동신문, 02.11, 3면)

 (내용) 조선인민군 부대가 서해지구 대동만간석지 2구역 1차 물막이공사 완료

- 암질 상태에 맞는 작업방법 도입과 교대당 발파횟수 확대로 방조제용 막돌·토량 120여만㎥ 
확보

- 연약한 감탕층의 압출침하로 방조제가 침하하는 조건에서 성토 진행

 (주체) 조선인민군 박일승 소속부대

 (규모) 막돌·토량 120여만㎥

 (위치) 황해남도 룡연군, 옹진군

□ 평안북도, 일해간석지 건설(노동신문, 04.17, 5면)

 (내용)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가 일해간석지 건설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완료 목표 수립

- 정주시 일해지구~흑록지구 방조제를 축조해 700여 정보의 새 땅 조성이 목표

- 당초 올해는 1차 물막이공사만 예정

- 굴진 m당, 자동차 운행 km당, 굴착기 상차 ㎥당 연유소비기준 설정 및 도로 기술상태 개선

 (주체) 평안북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 (규모) 새 땅 700여 정보

 (위치) 평안북도 정주시

□ 전국, 개간 간석지 내부망공사(노동신문, 05.07, 1면)

 (내용) 최근 완공된 서해 간석지의 내부망공사 추진(수천 정보 농경지 조성 대상)

- 포전정리와 함께 가지물길 수십 리, 구조물 120여 개, 포전도로 70여 km, 용배수
로 230여 km 건설 필요

- 농업위원회, 간석지건설지휘조, 평안북도·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가 현지 작전 수행

- 대동만간석지 3구역 내부망공사는 청단·온천간석지내부망건설사업소가 담당

 (주체) 농업위원회, 간석지건설지휘조, 평안북도·황해남도 농촌경리위원회, 청단·온천간
석지내부망건설사업소

 (규모) 구조물 120여 개, 포전도로 70여 km, 용배수로 230여 km

 (위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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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남도, 각회도 간석지 건설(노동신문, 06.15, 5면)

 (내용)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가 각회도 간석지 건설 추진, 올해 방조제 수천 m 
축조

- 압축기·착암기 등 설비 기술관리 강화로 가동률 제고

- 채석장 차량 대기시간 단축 등 운반 효율 제고, 장석공사는 기술규정에 따라 진행

 (주체) 황해남도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 (규모) 방조제 수천 m

 (위치) 황해남도 청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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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문화휴양시설

1. 문화시설

□ 양강도, 삼수군 문화회관 신규 건설(노동신문, 01.29, 5면)

 (내용) 121호림업련합기업소가 삼수림산사업소에 문화회관 신규 건설

- 공연 무대와 2층 관람석 구비

- 연합기업소가 건축형성안 작성, 노력·자재 보장 담당

 (주체) 121호림업련합기업소

 (위치) 양강도 삼수군

□ 평양직할시,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노동신문, 04.03, 1면)

 (내용) 해외군사작전 전투위훈기념관 건설장 현지지도 진행

- 총건축공사량의 97% 공정

 (위치) 평양직할시

□ 평안북도, 문화정서생활기지 조성(노동신문, 05.12, 3면)

 (내용) 평안북도 시·군에서 문화정서생활기지 조성 사업 추진

- 영변군: 읍지구 아동공원에 보트장·물놀이장 조성에 이어 약산동대지구 정비 추진

- 운산군: 군문화회관, 국수집, 물놀이장 건설 완료 후 읍지구 생활용수 공급공사 추진

- 동창군: 체육관 건설 추진, 급양봉사기지 및 수영관 건설 병행

 (주체) 영변군당, 운산군당위원회, 동창군당위원회

 (위치) 평안북도 영변군

□ 양강도, 3대혁명전시관 개관(노동신문, 06.18, 3면)

 (내용) 혜산시에 3대혁명전시관 신규 건설, 개관식 진행

- 조선식 합각지붕 형식, 도내 시·군 및 각급 단위의 3대혁명 성과 자료·설비·직관물 전시

- 학술토론회장, 전자열람실 구비

 (위치) 양강도 혜산시

□ 강원도, 원산시 송도원지구 백화원 개건(노동신문, 06.23, 6면)

 (내용) 원산시 송도원지구 백화원 개건, 총부지면적 수만㎡

- 나무 수천 그루와 화초·지피식물 수천만 포기로 원림경관 조성, 산보길과 포장도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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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수못(수중조명 포함)과 화초온실 등 문화휴식시설 구비

 (규모) 총부지면적 수만㎡, 나무 수천 그루

 (위치) 강원도 원산시

2. 운동시설

□ 함경북도, 화대군 체육관 건설(노동신문, 01.23, 5면)

 (내용) 화대군에 체육관 신규 건설, 연건축면적 1,000여㎡

- 농구·배구 등 다양한 종목 경기시설과 문화후생시설 구비

- 시공력량 편성과 자재보장, 운영용 설비·비품 확보 병행

 (규모) 연건축면적 1,000여㎡

 (위치) 함경북도 화대군

□ 평안북도, 신의주화장품공장 체육관 건설(노동신문, 02.12, 3면)

 (내용) 신의주화장품공장에 체육관 신규 건설, 연건축면적 수천㎡

- 배구·농구·탁구 등 경기시설 구비

- 관람석 의자 수백 개, 고무깔판, 농구대, 탁구대 등 비품 확보

 (주체) 신의주화장품공장

 (규모) 연건축면적 수천㎡, 관람석 수백 석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함경남도, 승마구락부 건설(노동신문, 04.27, 9면)

 (내용) 함경남도승마구락부 신규 건설, 4.26 준공식 진행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3. 관광휴게시설

□ 함경북도,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노동신문, 01.21, 1면)

 (내용) 온포근로자휴양소 준공식이 1.20 진행

- 연혁 약 80년의 휴양소를 종합 문화휴식기지 겸 치료봉사기지로 전면 신축

- 설비 시운전 등 운영·봉사 준비를 거쳐 2월 중 개업 지시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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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북도,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노동신문, 01.23, 1면)

 (내용) 염분진해안공원지구 준공식이 1.21 진행

- 수백 명 숙박능력의 염분진해양려관과 해수욕장 조성

- 영화관, 상점, 전자오락장, 물놀이장 등 종합 봉사시설 구비

 (규모) 숙박능력 수백 명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 황해북도, 서흥호소년단야영소 개건(노동신문, 02.02, 7면)

 (내용) 서흥호소년단야영소 개건 완료, 2.1 준공식 진행

 (위치) 황해북도 서흥군

□ 함경남도, 경포소년단야영소 준공(노동신문, 02.03, 5면)

 (내용) 동해안에 경포소년단야영소 신규 건설, 2.2 준공식 진행

- 기존 건물을 전면 철거하고 신축, 홍원군 주민들이 건설 지원

 (주체) 함경남도, 홍원군

 (위치) 함경남도 홍원군

□ 양강도, 삼지연산악관광지구 건설(노동신문, 04.12, 1면)

 (내용) 삼지연산악관광지구 건설장에 내각총리 현지 방문, 공사 진척 점검

- 지대 특성에 맞는 건설 적기 활용, 시공·기능공력량 강화, 건설장비 가동률 제고 강조

- 216사단 운전기재 출동식 및 기공구전시회 참관

 (주체) 216사단

 (위치) 양강도 삼지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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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교육복지시설

1. 교육연구시설

□ 평양직할시, 산림연구원 준공(노동신문, 01.20, 5면)

 (내용) 산림연구원 신규 건설, 1.19 준공식 진행

- 사무청사, 편의봉사시설과 함께 산열매 가공품 연구개발용 중간시험공장 및 보조건물 구비

- 국토환경보호성이 설계, 시공력량 편성, 설비·자재 보장 담당

 (주체) 국토환경보호성

 (위치) 평양직할시

□ 황해북도, 리계순사리원사범대학 준공(노동신문, 01.24, 3면)

 (내용) 리계순사리원사범대학 개건 완료, 1.23 준공식 진행

- 노력절약형·자재절약형 공법 도입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평양직할시, 농기계연구소 준공(노동신문, 01.24, 3면)

 (내용) 농기계연구소 신규 건설, 1.23 준공식 진행. 연건축면적 1만 9,400여㎡

- 농기계 연구, 시험제작, 기술교류, 제품전시용 시설과 실험기구·장비 구비

- 연구사 생활조건을 갖춘 다기능 거점으로 조성

 (규모) 연건축면적 1만 9,400여㎡

 (위치) 평양직할시

□ 황해북도,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 개건 준공(노동신문, 01.31, 3면)

 (내용) 계응상사리원농업대학 개건 완료, 1.30 준공식 진행

- 건설 및 개건공사와 구획정리작업 병행

- 연관단위가 자재·설비·교구비품 공급

 (주체) 황해북도 일군들, 건설자들, 연관단위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함경남도, 함흥의학대학 기숙사 준공(노동신문, 02.01, 4면)

 (내용) 함흥의학대학 기숙사 2개 호동 신규 건설, 1.30 준공식 진행

- 침실, 학습실, 식당 등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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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콘크리트 타설, 골조공사, 내외부 미장 및 운동장 인조잔디 포설 완료

- 연관단위가 설비·비품 공급, 기숙사 주변 원림 조성과 지대정리 지원

 (규모) 기숙사 2개 호동

 (위치) 함경남도 함흥시

□ 황해북도, 도교수강습소 개건(노동신문, 02.25, 5면)

 (내용) 황해북도 도교수강습소 개건 완료

- 부족 자재를 자체 해결하며 공정별 작업 진행

- 도인민위원회, 도무역관리국, 도체신관리국이 교육설비와 교구비품 공급

 (주체) 황해북도당위원회, 도인민위원회, 도무역관리국, 도체신관리국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 전국, 직업기술학교 개건(노동신문, 03.02, 6면)

 (내용) 지방발전정책에 따라 도·시·군 직업기술학교 개건 및 토대 강화

- 신설 지방공업공장의 제품 종류가 준공 초기 대비 약 3배로 확대되는 데 기여

- 노동성이 식료·일용화학·피복 부문 수십 개 직종 기능공 양성 교재를 편집·출판해 각 
도에 배포

- 연탄군·곡산군 직업기술학교 개건, 도내 시·군 직업기술학교에 교구비품 수백 점 공급

- 교원 수십 명 배치, 전년도 도 단위 직종별 기능공 수백 명 양성

 (주체) 노동성, 도·시·군 직업기술학교

 (위치) 전국

□ 양강도, 도산림과학연구소 개건(노동신문, 03.04, 5면)

 (내용) 양강도 도산림과학연구소 개건 완료

- 도산림관리국이 시공력량 편성과 설비·자재 보장 담당

 (주체) 도산림관리국

 (위치) 양강도 혜산시

□ 양강도, 백암군 연암소학교 석개울분교 건설(노동신문, 03.13, 6면)

 (내용) 백암군 연암소학교 석개울분교 신규 건설

- 군에서 관내 분교 20개 가까이를 정비하는 목표 수립

- 분교 건설용 노력·자재·설비 보장

 (주체) 백암군당, 군 일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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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 분교 20개 가까이 정비 목표

 (위치) 양강도 백암군

□ 평양직할시, 서포고급중학교 실험실습토대 구축(노동신문, 03.21, 6면)

 (내용) 형제산구역 서포고급중학교에 실험실습실 5개 신규 조성

- 물리실험실, 기초기술실습실 등 구성

- 전년도 초급중학교에서 초급반·고급반 병설 고급중학교로 전환된 데 따른 조치

 (주체) 서포고급중학교 교원들

 (규모) 실험실습실 5개

 (위치) 평양직할시 형제산구역

□ 함경북도, 부령군 설계연구소 건설(노동신문, 04.02, 4면)

 (내용) 부령군에 설계연구소 신규 건설

- 군건설려단이 시공 담당

 (주체) 부령군건설려단

 (위치) 함경북도 부령군

□ 황해북도, 학교 건설 및 개건공사(노동신문, 04.17, 6면)

 (내용) 봉산군에서 학교 건설 및 개건사업 추진, 올해 2개 대상 신규 건설 목표

- 군당집행위원과 학교꾸리기지휘조 협의회 정례화, 자재 사전 확보 및 후방물자 보장

- 3월 학교지원월간에 군내 공장·기업소·농장이 정보설비, 실험실습기재, 광석표본 15종 
50여 점 공급

 (주체) 봉산군당집행위원회, 학교꾸리기지휘조

 (규모) 광석표본 15종 50여 점

 (위치) 황해북도 봉산군

□ 황해남도, 학교 건설 및 개건현대화공사(노동신문, 04.20,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농촌학교 수십 개의 건설 및 개건현대화 공사 추진

- 도당위원회 총화회의에서 설계 선행, 자재보장 대책, 건설력량 강화 등 결정

- 농촌학교에 현대적 교육설비와 교구비품 공급 병행

 (주체) 황해남도당위원회

 (규모) 농촌학교 수십 개

 (위치) 황해남도 태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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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강도, 도계급교양관 개건(노동신문, 05.14, 4면)

 (내용) 자강도 도계급교양관 개건 완료

- 내외부 미장 등 마감작업 시행

 (위치) 자강도 강계시

□ 평안북도, 학교·유치원 수십 개 건설 및 개건현대화 공사(노동신문, 06.22, 6면)

 (내용) 평안북도에서 올해 계획한 학교·유치원 수십 개의 건설 및 개건현대화 공사 추진

- 선천군: 안상기술고급중학교 건설 완료 후 잔여 대상공사 진행, 현대적 교육설비 100
수십 점을 관내 학교·유치원에 공급

- 구성시·태천군·천마군 등: 부족 자재를 자체 해결하며 공사 확대

 (주체) 평안북도당위원회

 (규모) 학교·유치원 수십 개, 교육설비 100수십 점

 (위치) 평안북도 선천군, 구장군, 피현군, 구성시, 태천군, 천마군 등

2. 의료보건시설

□ 황해북도, 농촌 리병원·진료소 환경 개선(노동신문, 05.31, 1면)

 (내용) 황해북도가 연차별 목표에 따라 농촌 리병원·진료소의 치료조건과 환경 개선 추진

- 사리원시·연산군·연탄군: 건설부문 실무일군을 현지 파견해 설계에 따른 개건 기술지
도, 종합안내판 등 내부 정비

- 원격의료(먼거리의료봉사)체계 등 의료봉사체계 도입

- 2개월 미만의 기간에 도내 수백 개 농촌 리병원·진료소 정비 완료

 (규모) 농촌 리병원·진료소 수백 개

 (위치) 황해북도 사리원시, 연산군 등

3. 노유자시설

□ 자강도, 강계시 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 건설(노동신문, 03.15, 5면)

 (내용) 강계시 외룡지구에 탁아소유치원물자공급소 신규 건설, 연건축면적 수천㎡

- 사무실, 어린이영양식품보관창고, 아동용품상점 등 구비

- 시멘트, 철근, 목재 등 자재 보장 대책 시행

 (주체) 강계시당위원회

 (규모) 연건평 수천㎡

 (위치) 자강도 강계시



159

VIII. 광업자원시설

1. 금속광업

□ 함경북도, 무산광산련합기업소 100만산 대발파(노동신문, 01.26, 5면)

 (내용) 무산광산련합기업소가 1.25 100만산 대발파 진행

- 로천분광산지구에 발파구역 설정, 수십 차례 현지답사와 기술협의회를 거쳐 발파 설계 
완성

- 로천분광산, 운광사업소, 박토콘베아사업소, 무산지질탐사대가 갱도 굴진 담당

- 정머리분공장, 공무분공장이 부속품 공급

 (주체) 무산광산련합기업소, 로천분광산, 운광사업소, 박토콘베아사업소, 무산지질
탐사대

 (규모) 100만산 대발파

 (위치) 함경북도 무산군

□ 함경북도, 무산광산련합기업소 100만산 대발파 준비(노동신문, 02.25, 3면)

 (내용) 1월 대발파에 이어 추가 100만산 대발파를 위한 갱도 굴진 추진

- 4갱은 로천분광산중대, 2갱은 무산지질탐사대중대, 3갱은 박토콘베아사업소중대
가 담당

 (주체) 로천분광산중대, 무산지질탐사대중대, 박토콘베아사업소중대

 (규모) 100만산 대발파

 (위치) 함경북도 무산군

□ 함경북도, 무산~청진 철정광수송관 1계통 증설 공사(노동신문, 05.06, 1면)

 (내용) 무산~청진 철정광수송관 1계통 증설을 위한 준비사업 본격화

- 무산광산련합기업소~김책제철련합기업소 수백 리 구간에 관로를 부설하고 대형 
펌프장, 수리기지 건설이 필요

-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송평관수송사업소와 국가과학원 3화수송연구소가 현지 측량 
수행, 200여 리 구간 측량 완료

 (주체) 김책제철련합기업소 송평관수송사업소, 국가과학원 3화수송연구소

 (규모) 관로 수백 리 구간(측량 200여 리 완료)

 (위치) 함경북도 무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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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경북도, 무산광산련합기업소 120만산 대발파 준비(노동신문, 05.12, 5면)

 (내용) 무산광산련합기업소에서 120만산 대발파 준비 진행

- 8개소 갱도 굴진과 회전식 착정기 천공을 배합하는 방식 채택, 총연장 1,000수백 m 
굴진

- 부속품을 자체 원료·자재로 대체 생산

 (주체) 무산광산련합기업소

 (규모) 120만산 대발파, 갱도 총연장 1,000수백 m

 (위치) 함경북도 무산군

2. 비금속광업

□ 평안남도, 순천석회석광산 대발파 진행(노동신문, 01.06, 5면)

 (내용) 순천석회석광산에서 20만산 대발파 진행

- 착암기·압축기 가동률 제고로 소갱 굴진과제 완수, 발파기일 단축

- 굴착기·화물자동차 보수정비로 박토처리·광석운반 준비

 (주체) 순천석회석광산

 (규모) 20만산 대발파

 (위치) 평안남도 순천시

□ 남포특별시·평안남도, 오석산화강석광산 새 광구 개발(노동신문, 01.12, 3면)

 (내용) 오석산화강석광산에서 새 광구 개발 추진, 박토 수만㎥ 처리 필요

- 산정에 좌지를 정하고 중기계 배치

- 1.4·1.7 각각 하루 800㎥ 박토처리 기록, 연초 10여 일간 수천㎥ 처리

 (주체) 오석산화강석광산

 (규모) 박토 수천㎥(1일 최대 800㎥)

 (위치) 남포특별시, 평안남도

□ 함경남도, 풍남광산 개발(노동신문, 04.11, 3면)

 (내용) 2·8비날론련합기업소가 풍남광산 개발 추진(화학제품 생산용 석회석 확보 목적)

- 파쇄사별공정 1계열 공사 완료 후 2계열 공사에서 파쇄기 조립·설치 진행

- 전탄역~광산 간 철길 건설 병행

- 살림집 80여 세대 건설 완료, 올해 수백 세대분 기초 콘크리트 타설 후 블록 제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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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체) 2·8비날론련합기업소, 설비조립련합기업소

 (규모) 살림집 80여 세대 완료 및 수백 세대 추진

 (위치) 함경남도 고원군

□ 함경남도, 고원군 풍남광산 개발공사(노동신문, 05.29, 1면)

 (내용) 2·8비날론련합기업소가 풍남광산 개발공사 추진

-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실, 노동자합숙, 탁아소·유치원, 진료소, 광부원 건설 완료

- 종업원 살림집 수백 세대 건설 진행

 (주체) 2·8비날론련합기업소

 (규모) 종업원살림집 수백 세대

 (위치) 함경남도 고원군

□ 함경북도,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린회암 갱 건설(노동신문, 06.14, 1면)

 (내용)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가 린회암 채굴용 갱 건설 추진

- 기본굴진 수천 m, 갱도영구화공사 수백 m, 권양기장·저광장 건설이 과제

- 일평균 굴진계획 105%, 최고 110% 수행

 (주체) 온성지구탄광련합기업소

 (규모) 기본굴진 수천 m, 갱도영구화 수백 m

 (위치) 함경북도 온성군

□ 함경북도, 청진시 린회암비료공장 건설(노동신문, 06.18, 5면)

 (내용) 린회암비료공장 건설이 마무리 단계, 건축공사와 설비조립 90% 초과

- 연간 린회암비료 수십만 t 생산능력, 시간당 생산량 수십 t

- 원료 투입부터 제품 포장까지 전 공정 흐름선화, 함북 북부지구 린회암 활용

-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가 시공 담당, 계통별 시운전 진행

 (주체) 청진금속건설련합기업소

 (규모) 연간 린회암비료 수십만 t, 시간당 수십 t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3. 연료광업

□ 전국, 여러 탄광 사일로식 석탄저장고 건설(노동신문, 02.11, 3면)

 (내용) 석탄공업부문 여러 탄광에서 사일로식 석탄저장고 건설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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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탄광: 벨트 설치 관련 문제를 해결해 공사기일 단축

- 거푸집 조립과 철근 가공을 선행하고 혼합기 등 설비 가동률 제고

 (주체) 석탄공업부문 여러 탄광, 조양탄광

 (위치) 전국

□ 전국, 석탄공업성 새 탄광·새 갱 건설 추진(노동신문, 03.15, 5면)

 (내용) 석탄 수요 확보를 위한 새 탄광·새 갱 건설 추진

- 석탄공업성이 지난 5년간의 성과·교훈을 분석해 단계별 계획과 실천대책 수립

- 룡반탄광 1갱: 사갱 굴진과 기본굴진 진행

-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태산탄광·룡북청년탄광 청년2갱, 북창지구청년탄광련합기업
소 풍곡청년탄광 청년갱: 설비·기술 관리 강화

 (주체) 석탄공업성

 (위치) 전국

□ 함경북도,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태산탄광 건설(노동신문, 06.03, 1면)

 (내용)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가 태산탄광 건설 추진

- 새 갱 개발을 위한 기본굴진 65% 공정, 새 탄밭 확보 병행

- 압축기·양수기 등 설비 설치, 저탄장 건설과 벨트콘베이어 설치 준비 진행

 (주체) 경원지구탄광련합기업소

 (위치) 함경북도 경원군

□ 평안남도, 덕천시 월봉탄광 벨트콘베이어 공사(노동신문, 06.20, 5면)

 (내용) 월봉탄광에서 운반능력 제고를 위한 3단계 벨트콘베이어 공사 추진

- 완공 시 주요 갱의 석탄을 전차로 운반할 때보다 운반능력 1.2배 이상 증가

- 굴진·확장·영구화 수백 m 규모

-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와 월봉탄광이 공사지휘력량 편성, 석탄공업성과 연계해 설비·
자재 보장

 (주체) 덕천지구탄광련합기업소, 월봉탄광, 석탄공업성

 (규모) 굴진·확장·영구화 수백 m, 운반능력 1.2배 이상

 (위치) 평안남도 덕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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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농림어업시설

1. 농업시설

□ 자강도, 류중농장 벼모재배온실 조성(노동신문, 01.14, 5면)

 (내용) 자강도농촌경리위원회가 류중농장에 북부산간지대 특성에 맞는 벼모재배온실을 
본보기로 건설

- 벼모재배장과 온·습도 자동조종실, 자동 물주기장치, 온습도·탄산가스 농도 표시 전광
판 설치

- 겨울철 남새생산, 여름철 누에고치생산, 가을철 종자건조가 가능한 다기능 구조

- 도농촌경리위원회가 참관을 조직하고 도내 다른 농장으로 확대 추진

 (주체) 자강도농촌경리위원회

 (위치) 자강도 희천시

□ 황해남도, 시·군 자체 지선물길 정리공사(노동신문, 01.16,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통수능력 제고를 위한 물길 정리공사 시행

- 전년도 기본물길 정리 완료에 이어 시·군이 자체로 지선물길 정리공사 진행

- 옹진군·배천군 등: 물길 바닥파기와 둑 보수공사 시행

 (위치) 황해남도

□ 전국, 벼모기르기온실 건설 추진(노동신문, 03.03, 5면)

 (내용) 전국에서 벼모기르기온실 총 수십만㎡ 건설 추진

- 평양시: 노력절약형·부지절약형 온실 건설계획 수립, 총 10여 동 건설

- 와우도구역: 계획보다 여러 동을 추가 건설하고 벼모기르기용 설비 확보

 (규모) 전국 수십만㎡, 평양시 10여 동

 (위치) 전국

□ 자강도, 향산군 목초액생산기지 조성(노동신문, 03.18, 5면)

 (내용) 향산군에 대용량 목초액생산기지 신규 건설

- 밀·보리 등 농작물 생육 개선과 병해충 구제용 목초액 생산이 목적

- 1월 생산실태 파악 후 지휘 및 기술력량 구성, 단기간에 완공하고 원료 확보 병행

 (주체) 향산군, 군농업경영위원회

 (위치) 자강도 향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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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가뭄에 의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사업(노동신문, 04.09, 1면)

 (내용) 각지에서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물확보 및 물주기 사업 추진

- 소형양수기 등 양수설비를 피해 우려 포전에 집중 배치, 물운반수단 총동원

- 고랑관수 등 여러 방법으로 물주기 시행

 (위치) 전국

□ 황해남도, 가뭄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노동신문, 04.09, 1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가뭄 피해 최소화 사업 추진

- 도 전체 매일 20여만 명의 노력과 물운반수단 5,000여 대 동원

- 강우기, 이동식 양수기 등을 집중해 매일 수백 정보의 밀·보리 포전에 물주기

- 신천군: 4.8 하루에만 400여 정보 포전 물주기 시행

 (규모) 노력 20여만 명, 물운반수단 5,000여 대(신천군 1일 400여 정보)

 (위치) 황해남도 장연군, 청단군

□ 황해북도, 관개체계 정비(노동신문, 04.11, 5면)

 (내용)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가 관개체계 완비 사업 추진

- 미루벌 물길 수천 m 구간 보수공사, 관개구조물 수십 개소 보강공사 진행

- 황주긴등벌·미루벌 등 주요 밭작물 재배지역에 양수장 건설과 관로 매설공사 시행

- 사리원관개기계공장이 양수설비 100여 대 생산 공급

 (주체) 황해북도농촌경리위원회, 사리원관개기계공장

 (규모) 물길 수천 m, 관개구조물 수십 개소, 양수설비 100여 대

 (위치) 황해북도

□ 함경북도, 벼모재배온실 조성(노동신문, 04.14, 5면)

 (내용) 함경북도 농장들에 벼모재배온실 100여 개 신규 건설

- 농장 실정에 맞춰 온실 위치와 규모 결정, 모생산의 과학화·집약화 수준 제고

- 온성군: 남새생산과 낟알건조가 가능한 방식을 도입해 단기간 완공

- 경성군: 관내 전 농장에 벼모재배온실 건설 계획 수립·추진

 (규모) 벼모재배온실 100여 개

 (위치) 함경북도 온성군, 화대군

□ 평안남도, 물확보사업 추진(노동신문, 04.23, 4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가뭄 대응 물확보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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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일 만에 우물·졸짱·굴포 1,000여 개소 신규 확보, 강하천 보막이 100여 개소 시행

- 물길 확장공사와 물길 정비로 통수능력 제고

 (규모) 우물·졸짱·굴포 1,000여 개소, 강하천 보막이 100여 개소

 (위치) 평안남도

□ 황해남도, 삼천군 물확보사업 추진(노동신문, 04.30, 5면)

 (내용) 삼천군에서 가뭄 대응 물원천 확보 사업 추진

- 우물 여러 개를 신설한 릉천농장의 사례를 군내에 확대 적용

 (위치) 황해남도 삼천군

□ 황해북도, 은파군 물확보사업 추진(노동신문, 04.30, 5면)

 (내용) 은파군에서 가뭄 대응 물확보 및 물주기 사업 추진

- 군급기관 일군들이 밭관개양수장을 분담 관리

- 신촌·옥현농장: 저류지 확장 및 대용량 변압기 교체

- 갈현·묵천농장 등: 이동식 양수기, 물차, 경운기, 발동발전기 등 동원

- 사리원설비조립사업소와 연계해 강우기 수십 대를 대청·광명농장 등에 공급

 (주체) 은파군당위원회, 사리원설비조립사업소

 (규모) 강우기 수십 대

 (위치) 황해북도 은파군

□ 평안북도, 염주군 우렁이 동면장 건설(노동신문, 05.03, 4면)

 (내용) 염주군에 자동화 우렁이 동면장 신규 건설, 연건축면적 수백㎡

- 유기농법 장려 정책에 따라 겨울철 온도 자동조절로 우렁이 생존율 제고

- 군내 농장 수요 충족을 위한 추가 건설 추진

 (주체) 염주군당위원회

 (규모) 연건축면적 수백㎡

 (위치) 평안북도 염주군

□ 평안북도, 창성군 양 사육장 조성(노동신문, 05.04, 5면)

 (내용) 창성군에서 창성양 사육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 풀판 1,000여 정보 조성 및 고지대 무원덕지에 이동방목지 설치

 (규모) 풀판 1,000여 정보

 (위치) 평안북도 창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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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남도, 평원군 저수지 물확보능력 제고 공사(노동신문, 05.06, 5면)

 (내용) 평원군에서 저수지 물확보능력 제고 공사 추진

- 저수지 바닥파기에 굴착기, 중량화물자동차 등 기계수단 집중

 (위치) 평안남도 평원군

□ 황해북도, 젖소분장 건설(노동신문, 05.11, 6면)

 (내용) 황해북도 시·군에서 젖소분장 건설 추진

- 곡산군·봉산군: 젖소우리, 보리싹재배장, 풀절임탱크 등 옥내사육 시설공사 진행

- 송림시: 기존 젖소우리와 젖가공시설을 확장·개건현대화, 지방자재 이용 확대

- 장풍군: 농촌 리 젖제품 생산설비 실태 파악 후 신규 설비 공급 / 판문구역: 젖제품
생산실 정비

 (주체) 곡산군, 봉산군, 송림시, 장풍군, 판문구역

 (위치) 개성특별시

□ 자강도, 장강군 무덕축산농장 젖소우리 조성(노동신문, 05.15, 4면)

 (내용) 장강군에서 젖 생산토대 강화 및 젖가공공장 자체 건설 추진

- 대용량 젖가공설비 확보, 시멘트·강재 등 자재보장 선행

 (위치) 자강도 장강군

2. 어업시설

□ 함경북도,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 준공(노동신문, 01.17, 5면)

 (내용)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 신규 건설, 1.16 준공식 진행

- 사무청사, 알깨우기 및 어린고기기르기장, 새끼고기기르기장 구비

- 연관단위가 팽화기, 압축기 등 수십 종 설비 조립·설치

 (규모) 설비 수십 종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 황해남도, 옹진서해바다양어사업소 조기종어장 준공(노동신문, 01.20, 5면)

 (내용) 옹진서해바다양어사업소에 조기종어장 신규 건설, 1.19 준공식 진행

 (위치) 황해남도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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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포특별시, 논판양어 준비(노동신문, 03.10, 5면)

 (내용) 남포시 구역·군에서 논 수십 정보 개조와 새끼물고기 생산, 먹이 보장 준비 완료

- 시농촌경리위원회가 현지답사와 물보장 조건 검토를 거쳐 구역·군별 논판양어 면적 확정

 (주체) 남포시 농촌경리위원회

 (규모) 논 수십 정보

 (위치) 남포특별시

□ 함경남도, 신포시 수산물가공기지 신규 건설(노동신문, 03.14, 5면)

 (내용) 신포시에 수산물가공사업소 신규 건설 진행

- 단기간에 블록 수십만 장 생산, 시멘트·골재 등 자재 적기 보장

- 골조공사를 기일보다 앞당겨 완료하고 내외부 미장 완료

 (규모) 블록 수십만 장 생산

 (위치) 함경남도 신포시

□ 전국, 논판양어 준비사업 추진(노동신문, 04.02, 4면)

 (내용) 각지에서 논판양어 준비사업 추진

- 물보장 조건 검토 후 논판양어 면적 확정, 논갈이·물고기 다님길 조성·둑쌓기 시행

- 재령군 삼지강농장, 태탄군 읍농장 등: 알깨우기 시설과 종어장을 조성해 새끼메기 자
체 생산

- 시·군: 종어사업소 물질적토대 강화 및 농장 종어기지 조성

 (주체) 재령군 삼지강농장, 태탄군 읍농장 등

 (위치) 전국

□ 황해남도, 그물우리양어장 조성(노동신문, 05.04, 6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수십 개 단위가 그물우리양어 방식 도입

- 팽화먹이 생산 확대 및 동물성 단백먹이 확보

 (규모) 수십 개 단위

 (위치) 황해남도 은천군, 옹진군

□ 황해북도, 종어생산토대 구축(노동신문, 05.07, 4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논판양어용 종어생산토대 구축 추진

- 선진 물관리방법 도입 및 단백먹이 생산 공업화 추진

- 올해 논판양어 시범단위로 선정된 농장 50여 개에 종어분조 조직 및 종어기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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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먹이 조건을 검토해 종어기지 건설, 실무일군 농장 파견

 (주체) 황해북도, 양어부문 과학자·연구사

 (규모) 시범농장 50여 개

 (위치) 황해북도

3. 임업시설

□ 황해북도, 개성시 양묘장 준공(노동신문, 01.31, 3면)

 (내용) 개성시에 양묘장 신규 건설, 1.30 준공식 진행

- 사무청사, 종자선별 및 파종장, 경기질생산장, 수지경판온실, 후생건물 구비

 (위치) 개성특별시

4. 농어업단지

□ 평안북도,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노동신문, 02.02, 1면)

 (내용) 신의주온실종합농장 준공식이 2.1 진행, 착공 1년 만에 대규모 온실군 완공

- 기존 온실농장 대비 현대성·선진성·실리성 및 건축수준을 한 단계 높인 대규모 온실남
새생산기지

- 청년돌격대와 군인건설자가 시공, 수해지역에 살림집 수천 세대와 제방 건설이 선행됨

- 온실남새 품질·영양가 제고 과학기술대책, 우량 남새종자 보급, 전국 온실의 통일적 지
도관리 기구 신설 과업 제시

 (주체) 청년돌격대, 군인건설자

 (위치) 평안북도 신의주시

□ 평안북도, 운전군 삼광축산농장 조업(노동신문, 02.03, 1면)

 (내용) 운전군 삼광리를 현대적 축산기지로 전변, 조업식 진행

- 분장·가공장·사육호동·문화후생시설과 태양열발전소 조성

- 문화주택과 함께 사무청사, 문화회관, 유치원, 학교, 병원, 약국 등 공공시설 구비

- 축산업발전 5대고리(우량품종 종자, 사료 보장, 과학적 사양관리, 수의방역, 생산·경영
관리의 정보화·지능화)에 따른 운영 제시

- 축산농장 생산체계 일체화, 수의약품 생산 확대, 축산정보기술연구단위 신설 과업 제시

 (규모) 분장·가공장·사육호동, 태양열발전소 등

 (위치) 평안북도 운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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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원산온실농장 건설(노동신문, 05.04, 1면)

 (내용) 원산온실농장 건설 본격 추진, 건축공사 60% 공정

- 물탱크 1,000㎥, 물여과장, 영양액 소독 및 회수 펌프장, 집수정, 도로공사 병행

- 반궁륭식 2중박막 수경온실 건설

-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이 비닐관 공급, 조군실원산공업대학이 수경온실 통합조종
체계 구축 및 자동화설비 설치

 (주체) 강원도, 원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조군실원산공업대학

 (규모) 물탱크 1,000㎥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함경북도, 중평온실농장 원통형 남새재배장치온실 건설(노동신문, 06.18, 1면)

 (내용) 중평온실농장에 원통형 남새재배장치온실 건설

- 남새 생육 조건 자동 조종, 낮·밤 주기 임의 조절 및 온도·습도·탄산가스 등 환경인자 
정밀 제어

- 도농촌경리위원회가 추진 담당

 (주체) 함경북도당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 (위치) 함경북도 경성군

5. 기타

□ 황해남도, 수만 정보 토지 개량(노동신문, 03.19,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수만 정보 규모의 토지개량(흙깔이) 사업 진행

- 해주시·장연군·태탄군·은천군: 원토장 확보 및 노력·운반수단 집중

- 신원소석회공장 등 소석회 생산기지에서 증산, 필지별 토양특성에 맞는 소석회 살포계
획 수립·시행

- 냉습지 개량사업 병행(막돌 등 자재 보장)

 (규모) 토지개량 수만 정보

 (위치) 황해남도 해주시, 장연군, 태탄군, 은천군, 연안군, 삼천군

□ 남포특별시, 식목사업 추진(노동신문, 03.21, 5면)

 (내용) 남포시 양묘장들에서 나무모 생산 확대

- 수유나무, 기름밤나무, 상원포플러 등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공업화·집약화 추진

 (위치) 남포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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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 도 양묘장 나무모 2억여 그루 공급(노동신문, 03.21, 5면)

 (내용) 각 도 양묘장에서 올해 나무모 2억여 그루 생산 공급

- 생산된 나무모를 산지 인근에서 1~2년 더 키워 3~4년생으로 이식하는 방식 적용

- 자동화 설비 관리로 온도·습도·일조 조건 유지

 (규모) 나무모 2억여 그루

 (위치) 전국

□ 전국, 제2차 산림복구사업 계획(노동신문, 04.01, 5면)

 (내용) 제2차 산림복구사업을 2단계로 구분해 추진

- 2단계: 벌채지·활착 부진지에 대한 나무심기와 산림개조를 지속하고 보호육성을 강화
해 산림축적과 자원생산량 증대, 생태환경보호능력 개선

- 국가발전과 인민생활에 활용 가능한 산림으로의 개조가 핵심

 (위치) 전국

□ 전국, 저수확지 개량 사업(노동신문, 04.14, 5면)

 (내용) 각급 농근맹조직에서 저수확지 개량 사업 추진

- 함경남도 금야군 등 농근맹조직이 수천 정보의 저수확지 지력 개선

 (주체) 각급 농근맹조직

 (규모) 저수확지 수천 정보

 (위치) 전국

□ 황해북도, 기름작물 재배면적 확대(노동신문, 05.06,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기름작물 재배면적을 도 전체 수백 정보 확대

- 시·군 원료기지와 다수 농장이 앞그루로 유채 재배

- 곡산군·인산군: 원료기지에서 낙화생 재배로 기름원료 생산 확대

 (규모) 기름작물 재배면적 수백 정보 확대

 (위치) 황해북도

□ 양강도, 백암군 약초산 조성(노동신문, 05.13, 6면)

 (내용) 백암군에서 약초자원 확대를 위한 약초산 조성

- 봄철 약초재배월간에 전년 대비 확대된 면적에 조성

 (위치) 양강도 백암군



171

□ 양강도, 혜산시 공예작물 재배면적 확대(노동신문, 05.16, 5면)

 (내용) 혜산시에서 우량품종 공예작물 재배면적 확대

- 가뭄 피해 최소화 대책과 함께 원료기지에 중소농기구, 비료, 영양강화제 공급 및 목초
액 생산 병행

 (위치) 양강도 혜산시

□ 평안북도, 구성시 당작물 재배면적 확대(노동신문, 05.25, 5면)

 (내용) 구성시에서 당작물 재배면적을 전년 대비 2배로 확대

- 과학연구기관과 연계해 현대적 추출설비를 제작·설치하고 당 생산 개시

- 정보당 수확량이 높은 새 품종을 10여 정보에서 시험재배

 (규모) 재배면적 2배 확장, 시험재배 10여 정보

 (위치) 평안북도 구성시

□ 강원도, 김화군 밭 수십 정보를 논으로 전환(노동신문, 05.27, 5면)

 (내용) 김화군에서 지방공업공장 원료 확보를 위해 원료기지 내 밭 수십 정보를 논으로 전환

- 굴착기, 유압식 적재기, 불도저, 대형화물자동차 집중 배치

- 물 확보를 위해 하천 보막이공사와 10여 리 자연흐름식 물길공사 시행

 (주체) 김화군당위원회

 (규모) 밭 수십 정보, 자연흐름식 물길 10여 리

 (위치) 강원도 김화군

□ 강원도, 원산시 기름나무림 조성(노동신문, 06.01, 5면)

 (내용) 원산시에서 지방공업공장 원료 확보를 위한 기름나무림 조성

- 봄철 나무심기 기간에만 100여 정보 조성

 (규모) 100여 정보

 (위치) 강원도 원산시

□ 전국, 수유나무림 개조 마감 단계(노동신문, 06.03, 5면)

 (내용) 봄철에 시작된 수유나무림 개조사업이 마감단계, 6월 중 완료 목표

 (위치) 전국

□ 함경남도, 고원군 기름나무모 증산(노동신문, 06.03, 5면)

 (내용) 고원군에서 지방공업 원료 확보용 경제림 면적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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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나무림 조성면적과 정보당 식재 그루수를 산정해 기름나무모 생산 확대

 (주체) 고원군

 (위치) 함경남도 고원군

□ 평안남도, 은산군 종이원료림 조성(노동신문, 06.03, 5면)

 (내용) 은산군에서 종이원료림 수백 정보 조성

 (규모) 종이원료림 수백 정보

 (위치) 평안남도 은산군

□ 전국, 밭벼 재배면적 확대(노동신문, 06.11, 4면)

 (내용) 각지에서 밭벼 재배면적 확대 추진

- 물부족지·천수답 등에 밭벼를 심은 데 이어 수천 정보에 뒷그루 밭벼 재배 준비

- 자강도: 재배면적 확대와 함께 정보당 수확고 제고 추진

 (규모) 수천 정보

 (위치) 전국

□ 자강도, 수백 정보 방목지 개간(노동신문, 06.22, 1면)

 (내용) 자강도에서 1단계로 방목지 900여 정보 개간 및 풀씨 파종 완료, 사덕등판에 풀
판 수백 정보 조성 추진

- 새 5개년계획 기간 풀판 조성면적과 초식가축 축산물 생산 확대 목표 수립

- 도농촌경리위원회가 풀씨 수백 kg을 확보해 도내 축산농장에 공급

 (주체) 자강도당위원회, 도농촌경리위원회

 (규모) 방목지 900여 정보, 풀씨 수백 kg

 (위치) 자강도 초산군, 화평군, 희천시, 룡림군, 랑림군, 자성군

□ 양강도, 김형권군 종이원료림 조성(노동신문, 06.27, 5면)

 (내용) 김형권군에서 종이원료림 조성사업 추진

 (위치) 양강도 김형권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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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환경방재시설

1. 방재시설

□ 평안남도, 증산군 하천정리공사(노동신문, 01.31, 5면)

 (내용) 증산군에서 농경지 수천 정보 보호를 위한 하천정리공사 추진

- 제방 보강, 바닥파기, 물길 직선화 및 폭 확장으로 통수능력 제고

- 기술자·기능공으로 이동수리조를 조직해 유압식 굴착기 가동률 유지

 (규모) 보호 농경지 수천 정보

 (위치) 평안남도 증산군

□ 평안북도, 태천군 집수터 보수 등 산불방지 대책(노동신문, 03.03, 6면)

 (내용) 태천군에서 산불 대응 태세 구축

- 산불진화 실동훈련 조직, 군 단위 선발 인원의 현장 체험 방식 적용

- 산림구역 집수터 정기 대보수로 진화용수 확보, 산불막이 시설물 보수정비

 (위치) 평안북도 태천군

□ 황해남도, 연안군 하천 정리(노동신문, 04.06, 5면)

 (내용) 연안군에서 수십 km 구간 하천 정리 완료

- 유압식 굴착기, 중량화물자동차, 시멘트 등 장비·자재 보장

- 제방공사 병행으로 농경지 큰물 피해 방지

 (규모) 하천 정리 수십 km 구간

 (위치) 황해남도 연안군

□ 자강도, 희천시 제방쌓기공사(노동신문, 04.06, 5면)

 (내용) 희천시에서 강하천 통수능력 제고를 위한 바닥파기 및 제방쌓기공사 추진

- 3월 초 시당위원회가 현지에서 공사방향을 확정하고 임무분담, 노력·중기계·시멘트 보
장 대책 수립

 (주체) 희천시당위원회

 (위치) 자강도 희천시

□ 전국, 국가치수전망계획(2026~2040) 추진 (노동신문, 04.17, 5면)

 (내용) 2026~2040년을 기간으로 하는 전국 치수전망계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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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천강 새 제방 건설 및 보강공사를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는 과업 제시

 (위치) 전국

□ 평안북도, 물길구조물 대보수 및 신설공사 완료(노동신문, 04.18, 5면)

 (내용) 물길건설사단이 태천5호발전소~운전·정주·곽산 물길구조물 대보수공사와 석화·
애도·일해 간석지 물길구조물공사를 기한 전 완료

- 토량 처리 6만여㎥, 콘크리트 타설 7,400여㎥, 장석쌓기 수천㎡로 관개구조물 100개 
가까이 대보수 및 신설

 (주체) 물길건설사단

 (규모) 토량 6만여㎥, 콘크리트 7,400여㎥, 관개구조물 100개 가까이, 수혜 1만 수
천 정보

 (위치) 평안북도

□ 황해북도, 연탄군 강하천 정리(노동신문, 05.03, 4면)

 (내용) 연탄군에서 강하천 바닥파기, 제방공사, 장석입히기 추진

- 큰물 위험개소 확정 후 단위별 임무분담 세분화

- 수십 리 구간 바닥파기, 토량 수만㎥ 처리, 장석쌓기 1만여㎡가 과제

 (규모) 바닥파기 수십 리, 토량 수만㎥, 장석쌓기 1만여㎡

 (위치) 황해북도 연탄군

□ 평안남도, 강하천 정리(노동신문, 05.05, 5면)

 (내용) 평안남도에서 강하천 정리사업 추진, 문덕군에 도 역량 집중

- 수십 리 구간 하천 바닥파기와 제방성토 진행

- 착공 15일 만에 하천 바닥파기 및 제방성토 100수십만㎥ 완료

 (규모) 하천 바닥파기·제방성토 100수십만㎥

 (위치) 평안남도 문덕군

□ 황해남도, 사방야계공사 완료(노동신문, 05.05, 5면)

 (내용) 황해남도에서 수백 개소의 사방야계공사 완료

- 시·군과 연계해 신규 공사 대상과 보수 대상을 구분·확정

 (위치) 황해남도 봉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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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해북도, 사방야계공사(노동신문, 05.14, 4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장마철 이전 수백 개소 사방야계공사 완료 추진

- 연탄군: 책임일군의 현지 실태 파악과 자재보장 대책 수립, 군 역량 총동원

 (주체) 연탄군 책임일군들

 (규모) 수백 개소

 (위치) 황해북도 연탄군

□ 남포특별시, 금성간석지 제방보강공사(노동신문, 05.26, 5면)

 (내용) 남포시에서 금성간석지 제방보강공사 추진(전년도 착공)

- 막돌 운반 등 계획된 공사과제 수행, 대형화물자동차 장거리 수송 및 중기계 정비 병행

- 금성간석지 2호 제방의 마감막이 구간 보강공사 기본 완료

 (주체) 남포시

 (위치) 남포특별시

□ 자강도, 랑림군 강하천 제방공사 완료(노동신문, 05.28)

 (내용) 랑림군에서 수십 km 구간의 강하천 제방공사 완료

- 재해성 이상기후 대비를 위해 장마철 이전 완료를 목표로 추진

- 위험개소 파악과 작업량 산정 후 단위별 임무분담, 중기계 가동률 제고

 (주체) 랑림군당위원회

 (규모) 수십 km 구간

 (위치) 자강도 랑림군

□ 함경남도, 요덕군 하천 물통과능력 제고(노동신문, 05.31, 4면)

 (내용) 요덕군에서 하천 바닥파기와 제방보강공사 추진

- 하천 폭 확장, 바닥 준설, 제방 보강을 목표로 설정

- 하천 바닥파기 수만㎥ 시행, 다수 구간 제방 보강 및 신규 농지 확보

 (규모) 바닥파기 수만㎥

 (위치) 함경남도 요덕군

□ 강원도, 천내군 배수시설 보수사업(노동신문, 05.31, 4면)

 (내용) 천내군에서 재해성 이상기후 대비 배수설비·구조물 정비 및 보수

- 단위별 임무분담과 자재 보장으로 배수시설 수리정비 진행

- 배수양수기, 배수양수장, 배수문, 변압기 상태 재점검 및 배수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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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안 배수문과 저수지 방수문의 긴급 시 정상 동작 준비

 (위치) 강원도 천내군

□ 황해북도, 연산군 사방야계공사(노동신문, 05.31, 4면)

 (내용) 연산군에서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야계공사 완료

- 기존 구조물 재조사 및 보강작업 시행

 (위치) 황해북도 연산군

□ 평안북도, 강하천 정리사업(노동신문, 06.08, 5면)

 (내용) 평안북도 시·군에서 강하천 정리사업 추진

- 삭주군: 지휘력량 편성 후 읍지구 하천 바닥파기와 장석공사로 통수능력 제고

- 운산군: 굴착기·유압식 적재기·대형화물자동차 동원 및 연유 보장

- 도 전체 올해 강하천 바닥파기 수백만㎥, 제방성토 수십 km 시행

- 정주시: 다수 하천의 바닥파기, 제방성토, 장석쌓기 진행

 (규모) 바닥파기 수백만㎥, 제방성토 수십 km

 (위치) 평안북도 삭주군, 운산군, 구장군

□ 황해북도, 강하천 정리사업(노동신문, 06.08, 5면)

 (내용) 황해북도에서 수백 km 구간의 강하천 바닥파기와 제방보수공사 목표 수립·추진

- 수안군: 공사대상별 일정계획 수립, 큰물 피해위험이 높은 구간 집중 바닥파기

- 신평군: 굴착기 가동률 제고로 하천 바닥파기 진행

 (규모) 수백 km 구간

 (위치) 황해북도 수안군, 상원군, 서흥군

□ 평안북도, 청천강 정리공사 완료(노동신문, 06.28, 4면)

 (내용) 평안북도에서 청천강 정리공사 완료

- 5월 도당위원회가 일군협의회를 열고 장마철 이전 완료 대책 수립

- 지휘력량 재편성 및 굴착기, 유압식 적재기, 대형화물자동차 총동원

- 구장군, 박천군, 영변군, 운전군에서 공사 진행

 (위치) 평안북도 영변군, 구장군, 박천군, 운전군

□ 황해북도, 수안군 강하천 정리공사(노동신문, 06.28, 4면)

 (내용) 수안군에서 다수 구간의 강하천 정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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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간 위험구간 10여 개소에서 강바닥파기 수만㎥, 제방쌓기 2만여㎡ 완료

- 수십 리 구간 추가 정리 목표 수립

 (규모) 위험구간 10여 개소, 강바닥파기 수만㎥, 제방쌓기 2만여㎡

 (위치) 황해북도 수안군

□ 황해남도, 장연군 해안방조제 보수공사 완료(노동신문, 06.28, 4면)

 (내용) 장연군에서 계획된 해안방조제 보수공사 완료

- 책임일군의 현지 점검으로 취약 개소 파악 후 노력·자재 보장 대책 수립

- 군내 여러 개소에서 보수공사 시행

 (주체) 장연군 책임일군들

 (위치) 황해남도 장연군

□ 함경북도, 배수체계 정비 사업(노동신문, 06.28, 4면)

 (내용) 함경북도농촌경리위원회가 농작물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체계 정비 추진

- 어랑군: 배수양수장 고압전동기 교체 / 청진시 송평구역: 배수양수장 설비 가동 준
비 완료

- 도 전체 배수문 정비 수십 개소, 배수로·승수로 정비 수백 km 구간 시행

 (주체) 함경북도농촌경리위원회

 (규모) 배수문 수십 개소, 배수로·승수로 수백 km

 (위치) 함경북도 청진시, 어랑군, 경흥군 등

2. 환경기초시설

□ 남포특별시, 샘물공급소 신설 및 개건공사(노동신문, 04.02, 4면)

 (내용) 남포시에서 샘물공급소 수십 개를 신설 및 개건

- 계절적 영향을 받지 않는 구조로 조성

 (규모) 샘물공급소 수십 개

 (위치) 남포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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